


교협 로고 설명

Logo의 배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상징하며, 구원의 십자가를 한

가운데 두고, 뒤에는 태극이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한인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고, 세 줄기의 물결은 당시 본 협회가 관할한

‘대뉴욕지구’즉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3개 주를 상징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외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일들을 글과 사진으로 전수하여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짧은 일정 가운데 수고하신 편찬위원장이신 교협 증경회장 김상모 목사님을 비롯해서

편집장 박이스라엘 목사와 그 외 35년사 편집위원들과 교협 35회기 임원들,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교

협 증경회장님들과 각 회원 교회들과, 특히 35회기 교협 이사회 이사장과 임원과 회원들과 제작에 힘써

주셔서 계획한 기간 동안에 출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쿰란출판사 이형규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협 35년사를 통하여 역사를 알고 미래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계속 지향해 나가는 교협과 우리의 자

손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발간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일

최창섭 목사

(제35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현 회장)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년사》를 만들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1907년도에 우리 조국 평양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

오르게 하시고, 올해 102주년을 맞이한 한국 교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여 4~5

만 교회와 1천만이 넘는 기독교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제는 세계 방방곡곡의 700만 해외동포를 통해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국 동부 지역 뉴욕 시에만도 교회가 500개가 넘으며, 우리 동포 50만 중에서 10만이 넘는 형

제자매들이 주의 몸을 세워 오늘도 주신 사명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며 불철주야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교협 회장으로서 자랑스럽고 우리 민족과 동포사회의 앞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하게 밝

아 보임을 인하여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5회기에 특별히 교협 35년사를 발간하게 된 데는 다름아닌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성령 강림 102주년을 기념함이요,

둘째는 35년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하나님의 복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부흥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과, 크고 작은 행사와 뉴욕 지구의 우리가 섬기는 교

회와 목회자들과 형제자매인 성도들의 변한 모습을 연도별로 수록하여 지난날의 발자취를 돌아봄이요,

셋째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순교적인 신앙과 이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정성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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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s to compile into an accurate, historical account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Christian community and for readers to observe and appreciate God’s

blessings and Christ’s abundant grace. 

Third is to pass unto the next generation a vivid, pictorial account of sacrificial faith

of their forefathers who served God with diligence and unyielding faith.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a special gratitude to Rev. Sangmo Kim, ex-president

of the council who served as the chief compiler, Rev. Israel Park who served as the

editor in chief, all the editors, all the officials of the thirty fifth council, all ex-presi-

dents of the council,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uncil, all member churches, and

finally to Qumran Publishing House and their president, Mr. Hyungkyu Lee, who made

the publication possible within a given time restraint.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e publication of The Thirty-five Years of History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teaches an accurate history and helps

thrust churches and the council into a better future with a greater vision. Thank you Lord!

Rev. Joseph Choi

35th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Praise the Lord!

To the almighty and gracious God who lives and is worthy of

our praise! We sincerely lift up your glory for it is your grace

that has made the printing of The Thirty-five Years of History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possible. 

Since the 1907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n Pyongyang,

Korea, the churches in Korea have experienced an explosive growth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boasting over ten million believers worshipping God in over fifty thousand

churches nationwid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are over seven million Korean

immigrants who are actively pursuing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In New York

City, there are over a hundred thousand believers in over five hundred churches work-

ing together with all their hearts, minds and strengths to fulfill the great mission. Such

endeavor for God’s kingdom makes me proud as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and joyful as the future of Korean churches and community look brighter in

Christ Jesus. 

The publication of the thirty-five years of history of the Korean churches by the

council has noteworthy significance.

First is to commemorate the 102nd anniversary of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n Jangdaehyun church in Pyongyang.

발간사

From the Publisher’s Desk(Publisher’s Note)



35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뉴욕교협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큰

일들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교민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2009년 9월 1일

김삼환 목사

(NCCK 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뉴욕 한인 이민사에 엄청난 발족을 남겼

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한인 이민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준 뉴욕과 뉴

저지 지역의 한인 교회들은 교민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

생하는 교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

다.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언어의 장벽이 크고 손에 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크게 성공하여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어 왔습니다. 

뉴욕의 한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35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이민자들

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학계와 정계 그리고 문화와 예술, 과학과 의학 등 전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뉴욕교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지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35년 전에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교회협의회를 결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교

협 단체로 성장한 것도 세계 교회사에 빛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욕교협은 하늘나라 복음 확장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함께 전하며 교민을 섬겨왔습니

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바른 삶을 살도록 방향을 잡

아 주었습니다. 집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 쉘터(shelter)를 운영하여 한인 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게까지 사랑

의 손길을 펴고 있습니다. 

뉴욕교협은 그 동안 화합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연합이 잘되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다른 많은 민족에게도 관심을 갖고 선교하는 회원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하여 선교하는 교협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교협은 뉴욕과 뉴저지를 뛰

어넘어 세계를 섬기는 교협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역사의식과 신학이 분명한 뉴욕교협이 이번에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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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결과가 대한민국 사회와 민족을 향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가늠하는 귀한 사료를 갖게 된 것

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복음의 불모지 한반도에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어떻

게 이주한인들을 통해 미주 교포사회와 미국 본토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교회와 대

한민국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교회가 불과 120년 만에 미국과 함께 세계 선교를 거의 전담하는 선교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신앙의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

관을 상실하기 쉬운 성도들에게, 과거 뉴욕지역의 한인교회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절망적

인 시대 속에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

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계기가 될 것입

니다. 

이 귀한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도록 애쓰신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임원들과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35년사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09년 9월 1일

엄신형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망각으로 사라지기 쉬운 의미 있는 사건들과 인물들의 행적을 보전하

는 역사의 기록은 후대의 문화와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자산입

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점도 바로

기록을 통해 역사를 축적하여 이를 토대로 발전해 나간다는 점일 것입니

다. 따라서 역사적 의미를 함축한 사료를 남기는 것은 인류 발전의 발판

이며 그 역동성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교훈과 역사의 가르침을 간과하는 공동체는 결코 미래를 설계

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어리석음의 고리를 끊고 무지의 굴레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은 오직 과거의 사건과 그 기록으로부터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민족 수난기 이후 핍박과 가난을 피해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동포들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족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세계 2위의 선교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교회 복음

선교의 전략 거점과 천국 확장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 일에 미주지역 교회들과 성도들

이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에게 고난은 퇴보와 몰락이 아닌 자기 갱신과 발전의 동인(動因)으로 승

화된다는 성경과 역사의 증언을 생각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과 국토의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으로 이

어졌던 우리 민족의 고통과 질곡의 역사를 신앙 안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수

난의 민족사를 통해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및 과학을 주도하는 민족이 되었다지만 우리 민족 디아스포

라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소한 것

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년사》의 발간은 서구 기독교에 비해 비교적 역사가 짧

은 한국교회사에 있어 단지 뉴욕지역의 한인교회 역사 기록이라는 의미 이상의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굴곡의 근현대사에 있어 한반도를 넘어 미주지역에 이주한 한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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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설립 35주년을 맞아 기념집이 발간됨을 진

심으로 감사하며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본인이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해에

출범하였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저의 뉴욕 목회 생활에 울타

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었기에 교협이 단합되고 발전됨을 함께 기뻐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설립 초기에 몇 안 되는 교회가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섬긴 뉴욕교협

이 35년의 긴 세월을 지내 오는 동안 성장하여, 전 교회들이 합심하여 개 교회로서는 하기 어려운 뉴욕

교포 복음화를 위한 대형 집회인‘할렐루야 전도대회’를 매년 치르고 있음은 참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이는 타 주의 어느 교회협의회도 할 수 없는, 오직 단합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오늘처럼 신학이 복잡하고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이단들의 퇴치를 위하여 교회협의회 차원의 단합된 모습으로 모든 교회 지도자

들이 헌신하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치하할 일로서, 마음 깊이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세계 중심부인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 정진하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되어 세계 복

음화의 기수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귀한 역사 기념집이 발간됨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2009년 9월 1일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당회장, 제4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번에 교협 35년사가 출간된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긴다고 했

습니다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야말로 그 족적을 후세에 남겨야 할

이민사에 빛나는 교회 연합기관이요, 미국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협이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100주년을 맞아서 교협 역사책을 발간하고자 시작하여 2009년 금

년에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된 점, 더욱더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뉴욕교협

은 35년이란 세월이 말해 주듯이 이제 인생으로 말하자면 가장 왕성한 장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

안 수고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들께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교협은 1970년대 중반기에 설립되어 처음에는 사무실 하나 없이 전전하였으나“처음은 미약하

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건물도 가지고 상주 유급 직원을 두고 상당한 예

산으로 일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흐뭇하기도 하고 내심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하여 도약의 발판

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충동도 느끼게 됩니다. 

물론 35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옛말대로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연륜입니다. 35년간 하나님의

보양 속에서 큰 시험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기 귀한 교협 35년사를 책으

로 펴내게 된 것을 여러 동역자님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출판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

립니다. 

2009년 9월 1일

박희소 목사

(뉴욕동부교회 당회장, 제7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편찬사

본서를 출판하면서 편찬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본서의 내용이 단

순한 역대 회장들의 할렐루야 대회 위주의 사진 앨범과 기사로 끝나지 않

고 보다 알차고 후대에 기념비적 역사서가 될 연혁적 편찬에는 미달된다

는 것입니다. 

역사는 적어도 한 세대 30년 이상이면 그 평가와 교훈을 남기기에 충

분합니다. 당초의 기획 의도는 뉴욕 초기 이민사와 더불어 교회의 역할,

이민 동포사회에 있어서의 기독교 문화의 허와 실, 이민자로서의 기독교

인의 정체성, 한국 이민의 사회학적 분석과 이민신학, 이민자의 정치의식과 참여, 언론, 교육, 예술, 역사

와 전통, 청소년 신앙문화의 과제, 조국과 이민자의 애국심, 신학교 난립과 목회자 자질 문제, 이민사회

에 준 교회의 공과 실 등, 다양한 신학적 학술 논단을 골격화하여 편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수집이 부진했고 3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 교계의 한계임을 자인합니다. 

교협 35년사 초기 자료 수집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초기 목회자들이 타계한 이유도 있지만 개척기 목

회자들이 자세한 자료나 문서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이민의 힘든 정착 생활로 초교파 연합

운동에 관심 가질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교협 33대 정수명 회장 때 출간 목표를 두고 시작

한 것이 34대 황동익 회장을 거쳐 35대 최창섭 회장 대에 이르러서야 출간되니 교계의 쾌거가 아닌가

합니다. 원고와 자료를 제공해 준 역대 회장과 교역자, 후원해 준 교회와 교협 이사회, 감수위원 안창의

목사, 이병홍 목사, 편집장 박이스라엘 목사, 교협 임원 및 간사, 특별히 쿰란출판사 이형규 사장의 출판

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본서가 미래의 반세기 역사 편찬을 위한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9월 1일

김상모 목사

(UMC 원로목사, 제13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축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창립 이후 35년간 뉴욕 일원의 동포들에

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지역 이민사회를 섬겨왔습니다. 특히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초교파적으로 30회에 걸쳐 할렐루야 전도대회

를 통하여 동포사회의 영혼을 열정적으로 구원함은 물론 영적 성장을 이룩

해왔고, 이단 사이비 등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 영성 회복을 위하여 앞

장서서 정통 보수 신앙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사회의 동

반자로서 오늘날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면서, 미국이 세계 복음화의 터전이

되도록 앞장서며 후세들을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뉴욕교협 35년사에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 뉴욕

일원의 한인 동포교회의 설립과 부흥 과정이 정리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역사적 발자취

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고자 뉴욕교협의 35년사를 출간한 것을 축하드리며, 또한 이를 위하여 각 분야

에서 헌신하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년사》가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좋은 지침서

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뜻깊은 역사서의 발간을 계기로 뉴욕교협이 한층 성장된 모습

으로 지역 교회와 이민사회에 바로 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교회와 사회와 동포들을 변함없

이 섬기며 동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의 뉴욕 일원의 한인교회들이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35년간 헌신적으로 섬겨온 뉴욕교협에 속

한 모든 분들과 35년사 발간에 수고하신 한분 한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9월 1일

김남수 목사

(순복음뉴욕교회 당회장, 제19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교협 35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허드슨 강변 나무같이 생수에 키 자라

5백여 교회 말씀 의지 그물 내리고

옥합 깨니 예수 향기 가득해

브리스가 부부, 과학, 언론, 정재계, 법조인,

선교사, West Point, 백부장도 다산했다

우리 교협 30대 2청교도 추수꾼이여

보라 主 연배 35회기 저 흰 밭을

09, 그 聖火 전통 제단에 강림

예수 누룩으로 채우소서 열두 광주리

할렐루야! 8복 상록수 식목일송

합창하며 첫 무지개처럼

제2 퓨리탄 白衣 디아스포라 탑 세우세

제1 퓨리탄 102층 기념탑 마주해

밀레 만종 소리에 부부 기도하듯…….

2009년 9월 1일

조의호 목사

(뉴욕성화교회 담임, 전 목사회 회장, 시인)

할렐루야 비전 聖地 개발,

8복 꽃 피우려

장막도 치며 밭 갈기도 암소로

더러는 잿더미에

맨 손발로도 35개 성상

씨 뿌린 선구자여 크도다 상급

성령 평양 강림 한 세기

주 늦은 비 주 이른 비여

갤릭 호 白衣 청교도 후예들 연합

지구촌 중심 뉴욕에 선포하네 주 영광

휠체어, 세족기, 각색 가게에

9∙11 유품 성경, 이라크 전사장에

좌판대 11조에 적신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

미싱 기침 소리에 꿈에도 애태우고

오해 두건 쓰고도 성자 연습하니

30대 푸른 植木日頌

(시 1:1~6; 전 1:1~2)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5돌날에 -

축시



사랑하여 흔드는 손 참 신묘하구나

주님 웃으시며 오라 하신다

나와 함께 세상 끝까지 가자 하신다

주님 곁이면 참 사랑할 수 있으리

그가 함께하시면 우리

진리의 복음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세상 끝으로

기쁨의 가슴 벅차게 갈 수 있으리

사랑과 믿음의 한울

뉴욕교회협의회여

그의 나라 위하여 뜨거워라 고와라

영광이어라!

2009년 9월 1일

곽상희 권사

(〈현대문학〉등단 국제계관시인, UPLI)

그때쯤이었지

우리 사랑 그가 광야를 달려와

피 흘린 몸으로

복음의 종소리 울리고

언약의 무지개

부름 받아 온

세계의 수도 뉴욕,

이민 광야 꿈과 사랑의 씨앗들이 아우러져

독수리보다 힘찬 소망의 깃발 꽂았던

아름의 새벽

지금 그대 사슴의 눈동자

헌신의 사슴 다리

힘차고 고운 꿈이어라

그때, 창세 전 하나님 가슴의

사랑받은 우리는 한 형제

그리스도 꿈의 나라 이루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

꿈꾸고 사랑하는 자여 아름답구나

신앙과 사랑 헌신의 그대여, 뜨거워라!

- 35년 기념 축시 - 

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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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네덜란드 벨테브레(Jan T. Weltevree), 일본으로 교역차 항해 중 제주 앞바다에 표류.

1653. 하멜(Handrik Hamel), 일본으로 가던 중 제주에 표류, 36명 제주감영에 압송.

1816. 맥스윌과 홀, 군함을 이끌고 군산 부근(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진 갈곳) 정박, 조대복에게 영

문 성경을 전함.

1832. 7. 귀츨라프(네덜란드 선교회), 충청도 고대에서 전도 문서와 성경을 전함.

1866. 9. 2.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 조선 병사에게 주고 순교함.

1874. 10. 로스 선교사, 첫 번째 고려문 여행에서 상인 백홍준 부친에게 한문 신약전서를 전함.

1882. 10. 6. 서상륜, 영국성서공회의 한국 최초의 권서로 한국으로 파송됨.

1883. 5. 16. 황해도 장연군 솔래 마을에 한국인에 의해 한국 최초 교회인 소래교회가 설립됨.

1883. 10. 로스 선교사, 요한복음∙누가복음∙사도행전 출간.

1884. 9. 20. 의료 선교사 알렌(H.N. Allen), 미국 공사관의 공의로 한국에 입국함.

1884. 11. 롯, 윕스터와 서간도 한인촌을 방문해 12월에 한국인 75명에게 세례를 줌.

1885. 1. 21. 스크랜턴(Dr. W.B. Scranton) 선교사(의사), 한국을 향해 뉴욕 출발. 

1885. 4. 5.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인천항을 통해 입국함.

1885. 4. 10. 알렌에 의해 광혜원 설립(국립병원으로 설립, 후에 제중원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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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6. 8. 배재학교 개교함.

1885. 10. 11. 알렌 선교사의 집에서 외국인 12명이 한국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

1886. 5. 31. 이화학당 설립(서울 정동에서 미감리회 여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 설립).

1886. 7. 노춘경, 국내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음.

1887. 1. 서경조∙최명오∙정공빈,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받음.

1887. 9. 27. 새문안교회, 로스와 한국인 신자 14명이 참석하여 언더우드에 의해 설립.

1888. 4. 28. 금교령 법령(천주교 전교를 금지한다는 법령).

1889. 토론토 대학 YMCA에서 파송한 게일, 독립 선교사 펜윅(Malcom. C. Fenwick) 내한.

1889. 10.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데이비스(J.H. Davies) 목사 부부와 메리(Mary) 파송.

1890. 4. 데이비스, 전도하며 부산으로 가던 중 과로와 천연두, 폐렴으로 순교함.

1897. 5. 예수병원 설립. 남장로회 여선교사인 의사 잉골드에 의해 설립, 개원됨.

1897. 5. 2. 미국 남감리회 초대 선교사 리드 박사가 고양읍교회 설립.

1898. 9.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그리어슨(R.G. Grierson), 푸트, 맥레 선교사 파송.

1900. 9. 9. 정동제일교회에서《신약전서》출판 기념 예배 드림.

1901. 5. 14.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김창식, 김기범).

1902. 6. 아펜젤러, 목포의 번역자 회의 참석차 여행 중 선박 충돌사고로 순교함.

1903. 10. 28. 기독교청년회 창설(상류 지식층 지도자들과 청년 전도 목적).

1906. 현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 창립 총회(대화회), 교단명을 대한기독교회로 정함.

1907. 5. 30. 김상준, 정빈 양씨가‘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함.

1907. 6. 감리교 협성신학교 개교.

1907. 9. 17.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 창설, 선교사 33명 모임(한국 최초의 목사 7명을 안수).

1908. 3. 1. 한국인 목사 길선주 주례로 최초의 세례식 거행.

1908. 10. 8. 구세군 한국 본영 창설.

1909. 7. 1. 〈구세공보〉창간(처음에는〈구세신문〉이라는 제호로 발간되었다).

1910. 2. 15. 구세군사관학교 개교(한국에 개전된 지 17개월 만에 사관학교 개교).

1911. 3. 13. 경성성서학원(서울신학대학교 전신) 설립함.

1911. 9. 대구남문교회에서 열린 제5회 조선노회에서 7개 노회 조직 결의.

1911. 12. 4. 경기충청노회 설립(경성부 새문안교회에서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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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2. 1. 한국 교회 주일학교 위원회 설립.

1912. 9. 1.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

1914. 1. 19. 한국 최초의 유치원인 이화유치원 개원.

1915. 12. 7. 〈기독신보〉발행(일제 치하 교회 신문으로 1937년까지 속간됨).

1916. 9. 2. 경북노회 분립(제12회 경상노회에서 경북, 경남노회를 분립할 것을 허락받음).

1919. 2. 26. 한국 기독교 연합공의회 조직.

1919. 3. 1. 3∙1 독립운동이 전국으로 전개됨.

1919. 3. 1. 금주동맹회 절제운동(1930년 YMCA를 중심으로 절제운동이 일어남).

1919. 4. 15. 수원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발생.

1922. 11. 20. 기독교 양재여숙 창립(경성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가 설립한 사회교육기관).

1922. 11. 25. 기성 교단 기관지〈활천〉창간호 발행.

1923. 8. 18. 한국 YWCA연합회 결성.

1924. 9. 13. 경기노회, 충청노회와 분립.

1925. 10. 1. 한국 최초의 신학박사 남궁혁, 평양신학교 부임.

1926. 2. 18. 기독교연구회(한국 YMCA) 창립(서울 교회 중진들이 민족운동을 목적으로).

1926. 11. 14. 서울에서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영국성서공회 한국 지부 설립.

1928. 7. 24. 청년 면려회 제3회 하계대회 및 정기 총회(연세대학교).

1929. 2. 27. 성결교회 제1회 연회가 소집되고 교회법을 제정.

1931. 5. 29. 《기독교 증험론》발행(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발행).

1931. 6. 14. 한국에서 최초의 여자 목사 안수(기감 여선교사들).

1931. 9. 11.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 봉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추진).

1933. 1. 20. 〈기독교세계〉창간(기독교감리회의 교회 기관지).

1934. 6. 14. 한국감리교 선교 50주년 기념식(배재학교).

1935. 12. 22.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창립(최태용 목사 중심으로 한국인들에 의해 조직된 교단).

1936. 5. 25. 천주교에서 신사참배 금지 성명서 발표.

1936. 7. 19. 〈기독교보〉발행(주간으로 1936년 1월 14일 창간된〈종교시보〉를 개제하여 발행).

1937. 4. 1. 그리스도교 한국선교회 설립(내한한 존 체이스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

1938. 2. 8. 주기철 목사, 평양 감옥에 구금됨.

1938. 2. 12. 장로교 평양신학교 학생들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

1938. 9. 10. 일제 총독부가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강요함.

1938. 10. YMCA, YWCA를 해산시키고 일본기독교청년회에 종속시킴.

1938. 8. 16. 〈기독신문〉발행(1942년 4월 23일까지 발행된 개신교 각 교파의 연합신문).

1939. 11. 15.《기독교 문답》발행(이동욱 지음, 기독교조선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발행).

1941. 12. 3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연합회 창립.

1942. 4. 29. 〈기독교신문〉발행(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합동 기관지).

1943. 9. 일제, 주일 밤예배, 삼일기도회 금지령.

1944. 4. 2. 주기철 목사 순교.

1945. 8. 15. 한국이 일제하에서 해방됨.

1945. 9. 1. 출옥 성도들, 교회 재건 운동 시작, 북한장로교회 재건.

1946. 1. 17. 〈기독공보〉발행(〈기독교공보〉의 후신으로 1951년 부산 피난 시절 복간됨).

1946. 4. 기독교조선성결교회 제1회 총회.

1947. 5. 1. 〈기독교신문〉발행(초교파 주간신문, 순복음을 주장).

1948. 4. 20. 기독교박물관 설립(한국기독교박물관은 김양선 목사가 교회사 자료 수집 개관).

1948. 5. 31. 대한민국 국회 첫 개회를 기도로 시작함.

1948. 6. 서울에서 장로회신학교 개교.

1951. 1. 9. 기독교연합전시비상대책위원회 창립(6∙25 한국전쟁 중에 조직된 국내 기독교 연합기관).

1952. 12. 15.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 부산과 서울에서 전도 집회.

1953. 4.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 창립 총회.

1953. 5. 한국선명회 창립과 함께 구호사업 개시.

1953. 7. 28. 기독교문화사 설립(기독교 출판기관, 김성준 목사).

1953. 11. 13. 기독교어린이문화관 창립(초교파 어린이 문화사업 및 출판사업기관).

1954. 12. 15. 기독교방송(CBS),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방송 개시.

1956. 9. 15.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발행).

1956. 12. 23. 극동방송 개국(복음주의 연맹선교회에 의해 개국).

1957. 3. 15. 〈기독교문화〉발행(기독교 계간잡지).

1957. 11. 1.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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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5. 10. 한국예수교오순절교회 창립.

1958. 9. 1. 국방부 군종과 발족.

1959. 4. 19.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설립(그리스도교회 무악기 선교사 체셔를 중심).

1959. 9. 24. 제44회 장로회 총회에서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분리됨.

1960. 5. 20. 〈기도〉발행(세계문서선교회의 한국 지부인 한국가정문서선교회의 기관지).

1961. 9. 1.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설립(광주시 대신동 이사무엘 선교사와 Sarah Barry 선교사 설립).

1962. 8. 31. 기독교근로전도회, 한국 설립(불우한 근로자와 불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함).

1963. 4. 23. 기독교구국연합전도회 창립(기독교 연합기구).

1963. 4. 28. 〈금주의 설교〉발행(기독교 명설교집편찬회에서 편집, 발행).

1963. 6. 3. 기독교오순절협동교회연합회 창립(국내 오순절 교단으로 박덕종 목사에 의해 창립됨).

1964. 1. 21. 기독교인권옹호상담소 창립.

1965. 1. 4. 〈기독신보〉발행(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교단 기관지).

1966. 3. 1. 기독교사회윤리위원회 창립(부산 기독복음병원 원장 장기려 박사를 중심으로 설립).

1967. 개편찬송가 간행.

1968. 2. 24. 예수교한국독립교회연합회총회 창립.

1969. 1. 10.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창립(기독교 단체, 기독 의료인, 기독 실업인, 교역자 주축).

1972. 5. 29. 군복음화후원회 설립(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영락교회에서 설립).

1975. 8. 31. 기독교 선교에 관한 서울 선언 창립.

1978. 2. 16. 기독교서점협의회, 전국 창립(한국 기독교서점 연합기구).

1979. 9. 15. 기성교단 창립 70주년 기념회관인‘성결회관’준공.

1981. 1. 29. 100주년 기념사업회 규약 확정(20개 교단과 연합기관 참가).

1981. 4. 9. 한국찬송가공회 창립(한국 개신교 통일찬송가 사업을 위한 교파 연합기관).

1983. 10. 한국찬송가공회에서 개신교가 함께 사용하는 558곡의 찬송가 발행.

1984. 8. 15. 한국개신교 100주년 선교대회 개최(여의도광장에서 예배 드림).

1984. 8. 31.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 개관.

1986. 12. 10. 한국컴퓨터선교회(KCM) 창립.

1987. 9. 28. 제77차 침례교 연차 총회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발족.

1988. 9. 9. 제2회 한국 디아스포라 세계대회 개최(서울영락교회).

1988. 12. 10. 〈국민일보〉창간(1일 16면 발행).

1989. 4. 2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설립(원로목사 10여 명의 제창으로 창설됨).

1989. 10. 8. 제1차 의료선교대회(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개최.

1991. 11. 5~8. 2000년대를 향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 회의 개최.

1992. 2. 4.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창립.

1992. 8. 15. ’92 세계성령화대성회 여의도광장에서 개최.

1995. 5. 15~17. 제2차 민족과 세계 복음화 회의 개최.

1995. 5. 17~25. ’95 세계선교대회(GCOWE’95),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림.

1996. 8. 5~10. 선교한국 ’96(한양대학교), 선교한국 ’98(1998. 8. 3~8, 부천 실내체육관).

1997. 5. 30. 기성교단 창립 90주년 기념대회 중앙교회에서 개최.

1997. 8. 10~13. 제1회 기독교사대회 개최(기독교사단체 연합, 강원대에서).

1998. 12. 15. 기독교방송 표준 FM 개국(주파수 98.1MHz, 출력 10KW), 21일 대전방송 개국.

1999. 5. 5. 침례교 선교 110주년 축하집회(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1999. 10. 12. 기독교대책위원회, 단군상 건립 중단 요구.

1999. 11. 30. 대한성서공회, 무역의날‘수출의 탑’수상(105개 언어로 전 세계 성경의 20% 공급).

1999. 12. 23~25. 영적 각성과 세계 선교를 위한‘한국 교회 비전 큰잔치’(성탄절 기념행사로 열림).

2000. 8. 14~18. 2000년 세계선교대회(KWMA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

2001. 6. 8. 재단법인 아가페(기독교도소) 법인 창립 이사회를 개최.

2001. 9. 24. 미국 테러 참사(9∙11) 희생자 애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여전도회관에서 개최.

2002. 10. 4. ‘신의주 특구’북한 교회 재건 박차.

2003. 10. 20. 한국 교회 연합 7대 원칙 채택 합의.‘한국 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문 발표(한기총).

2004. 12. 13. 한국 선교 120주년∙한기총 15주년 기념‘한국 교회의 밤’.

2005. 4. 5.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행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인천 내리교회에서 열림.

2005. 5. 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북한)이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와 성가제를 가짐.

2005. 6. 13~23. 고신 선교 50주년 기념 선교대회 개최. 

2005. 6. 21. 예장 합동, 개혁 교단과‘합동’(1979년 64회 총회에서 분열하여 26년 만에 합동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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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교회의 첫출발

▲ 한국 최초로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소래(송천)리에 설립된‘소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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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11. MT 2030 Project 발표(2030년까지 한국 선교사 10만 명 파송 운동 전개 시동).

2005. 11. 16~18.‘제5회 한국 지도자 국제 포럼’, 강화 성산예수마을에서 KVMA 주최로 열림.

2005. 12. 한국 선교사 14,086명 파송(미국에 이어 제2의 선교사 파송 국가로 부상).

2006.5.28~6.30.‘2006년 세계선교대회 및 NCOWE IV’KVMA 주최로 전국 23개 교회에서 열림.

2006. 7. 24~28.‘2006년 세계감리교 대회(KMC)’서울 금란교회에서 열림.

2007. 5. 27. 성결교 1백주년‘개인 구원 넘어 민족과 세계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

2007. 7. 9. 2007 한국 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

2008. 1. 대한민국 168개국에 17,697명의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음.

참고 : 한국기독교약사 / KCM

연결고리 : 세계기독교약사. 한국선교사 연표. 오늘의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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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셔먼 호는 대동강을 따라 계속 평양으로 올라갔다. 그러던 중 강서군 초리면 포리에

도착하여 하루 머무는데, 구경 나온 19세 홍신길과 그의 친구들이 배를 구경하고 성경을 받아 가지고 돌

아갔다. 평양감사는 그때 조사 차관헌을 보냈는데 셔먼 호는 이들을 가둬버렸다.

8월 25일, 배는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 봉황진에 이르렀는데 셔먼 호의 선원이 당시 경계 임무를 띤 중

군 이익현을 납치하고는 계속 평양을 향해 올라갔다. 분노한 관군은 셔먼 호가 황강정을 지날 때 일제히

공격했고, 셔먼 호에서도 대포를 쏘며 응수하여 마침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9월 2일, 물이 빠져

수위가 낮아져 마침내 배는 한사정 모래톱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고 말았다.

관군은 불붙은 나룻배를 떠내려 보내 셔먼 호를 불태웠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헤엄쳐 나온 사

람들은 칼과 창 그리고 곤봉에 맞아 죽었다. 그때 토마스는“예수”를 외치며 성경과 전도지를 강둑을 향

해 계속 던졌다. 급기야 한 권의 성경을 품에 갈무리한 채 강 언덕 위로 끌어올려져 병사의 칼에 죽게 되

었다. 그때 토마스는 성경을 품에서 꺼내 자기를 치려는 병사에게 주면서 전도했다. 병사가 주춤하는 사

이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올렸고, 마침내 그 병사의 칼에 하나님의 사자 로버트 제르

메인 토마스는 피를 흘리며 순교했다(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는 널다리교회 최초의 교인 중 하나가 된 박춘근

이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 뿌림과 그가 외치며 전한“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토마스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 만에 이 한국 땅에 최초의 순교자

라는 영예를 얻고 하늘나라로 갔다. 

발췌: 《한국 기독교사, 선교 개척자들의 한국인 접근》, p.2.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 4》, pp.1~2.

나광수,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의 생애》, 생명의 말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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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최초의 순교자요 선교사

로로버버트트 제제르르메메인인 토토마마스스

한국 개신교는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으며, 또한 순교적 삶을 살아온 선교사들의 피땀

위에 세워졌다. 토마스 목사는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1840년 9월 7일 라야드(Rhayader)에서 회중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59년 런던 대학교 뉴칼리지(New College)를 졸업하고, 1863년 6월 4

일 모 교회이자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정든 하노버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캐롤라인 고드페리

(Caroline Godfery) 자매와 결혼한 뒤 곧바로 런던 선교회 선교사로 1863년 7월 21일에 떠나, 같은 해

12월 초에 중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중국 선교는 순탄치 않았다. 그의 아내는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고, 그도 중국 선교 책임자 무어헤드 선교사와의 갈등 때문에 선교사직을 사직했다. 그

는 언어에 천재적 자질을 갖고 있어서 세관 통역관으로 취직하였다.

이런 그에게 조선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다. 당시 산동성 즈푸에서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코

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의 윌리엄슨 선교사의 도움으로 1865년 9월 4일에 윌리엄슨이 준 한문 성경을 가

지고 즈푸에서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조선을 향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9월 13일 조선 서해안에 도착

하였다. 그는 2개월 반 동안 황해도 창린도에 머물렀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한

문 성경을 배포하였고 그해 12월 초에 조선을 떠났다.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온 토마스의 마음은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점점 뜨거워

지고 있었다. 마침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 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역관으로

동승하여 24명이 출발하였다.

1866년 8월 9일 즈푸를 떠난 제너럴셔먼 호는 백령도를 거쳐 장사곶을 지나 진남포 쪽으로 올라갔

다. 가는 도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먼저 백령도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성경 여러 권을 나눠 주었다. 그리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8월 20일에는 대동강 하류 보산에 도착하였다.

셔먼 호는 계속 대동강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이 소식이 평양감사 박규수에게 들어가게 되었다. 셔먼

호는 통상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평양감사는 정부의 허락 없이는 외교 통상이 불가능하다고 통고하였다.

▲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 하노버 교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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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든 성경을 배달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에는 처음부터 한국인에 의

한 복음 전파가 놀랍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한국에 들어온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사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발췌:〈순복음가족신문〉(www.fgnews.co.kr) 성경 번역의 역사 3(우리말 번역 성경의 역사 pp.1~2, 아름다운 소

식. 성경의 역사.  pp.1~2.

야후! 블로그‘저 높은 곳을 향하여……저 높은 곳……한국 성경의 역사와 실제’, pp.1~2.

모퉁이 돌 생각, 1. 북한어 성경,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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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

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

니”(딤후 3:15-16).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0-21).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816년 9월이었다. 영국의 두 함선(알세스트 호, 리라 호)이 서해

안에 도착하여 2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때 배에 문정을 갔던 조대복과 이승열 두 사람이 두 권의 성

경(The Holy Bible)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1832년 네덜란드 선교회(Netherlands Missionary Society)

소속 독일인 귀츨라프(Karl. F.A. Gutzlaff)에 의해서도 성경이 반입되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 이로부터 50년이 지난 1882년부터의 일이다.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로스(John Ross) 목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로스

목사는 1872년 중국에 들어와 선교하던 중에 한∙중 국경지역인 고려문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중국

과 문화가 다른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어 또 다른 소명을 갖고 4명의 한국인 청년들을 한국어 교사로 초

빙하였다. 그들은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이다. 그리고 이후 서상륜을 만나 맥킨타이어(John

Mcintyre) 선교사의 열정으로 1882년 3월 24일《누가복음》3천 부가 발간되었고, 그해 5월 12일《요한

복음》3천 부가 발간되었다. 1883년에는《사도행전》, 1884년에는《마가복음》이 출판되고, 1887년에

는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완역《신약전서》가 출판되었고, 1910년에는 신∙구약 성경이 완간되었다.

또한 1884년 일본에서는 국비 유학생이었던 이수정에 의해 한문으로 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한글

이두로 토를 단《현토한한신약성서》가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수정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

사가 파송될 때 최초의 선교사가 선교지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 한 가지 놀라

운 사실은, 성경 번역에 기여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권서인’(권서인이란 책을 사서 읽도록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경책이나 전도 책자를 파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성경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전

도자, 교사,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초기 기독교회를 창건한 주역이 되었다)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

▲ 일본 방문: 한국의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세계

신학생연맹에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 성서 번역: 초기 성서번역위원들(앞줄 언더우드, 뒷줄

왼쪽부터 이창식, 김명준, 김정심, 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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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상 최초의 한국 교회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일이다. 한국 교회에 일어난 기적은 선교사가 오기 이전

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에 교회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선교사가 내한하기 이전이며, 그 내력은 다음과 같

다. 1872년, 중국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된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1842~1915)는 만주에 도착하여, 1년간의 어학연수를 받고 제1차 전도 여행을 시도하였다. 이때 그는

한∙중 국경지역인 고려문을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중국인들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을 만나

게 된다.

그 다음해에 다시 고려문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의주 출신 한국인 청년 4명을 한국어 교사로 초빙하

였는데, 그를 따라간 청년들은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이다. 이들은 1976년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즉시 성경 번역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한문 실력이 충분치 못하여 번역 사업이 지지부진하였

다. 이런 때 혜성처럼 나타난 또 한 명의 의주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서상륜이다. 그는 본래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행상을 하는 인삼 장수였다. 순조롭게 행상을 하던 그는 30세 되던 해인 1878년 갑작스

런 열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존 로스 선교사이다. 그는 맥킨타

이어(John Mcintyre) 선교사의 끈질긴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1879년 세례를 받고 성

경 번역에 참여하였다. 그의 한문 실력이 특출하여 1882년 3월 24일에 드디어《누가복음》3천 부가 발

간되고, 그해 5월 12일에《요한복음》3천 부가 발간되었다.

서상륜은 성경 출판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 주기 위해 1883년 이른 봄,

자신의 손으로 번역 출판한 성경 100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소래(송천)리에

서 전도하여 그해 5월 16일에 소래교회를 설립했다. 한국 교회는 첫 출발부터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역

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번역 출판한

성경을 자신들이 갖고 돌아와 직접 전도하여 교회를 설립한 것이 한국 교회의 시초이다. 그래서 이 소래

교회를 교회사가들은‘민족교회’혹은‘자생교회’라고 부른다.

초초기기 서서울울 전전도도와와 부부흥흥

소래교회를 설립한 서상륜은 두메산골의 자그마한 교회로 만족하지 않고 수도 서울을 복음으로 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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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구약성경: 초기 이민교회의 예배 때 썼던, 한국에서 발행한 구신약

성경의 표지(1910년대)/ 국민회관 소장

2. 《신약전서》뒤표지 안쪽에 번역자인 언더우드, 게일, 스크랜턴, 아펜

젤러, 레이놀즈 5명 선교사가 쓴 친필 서명/ 아펜젤러∙노블 기념박

물관 소장

3. 교회 교재: 초기 한국 교회에서 사용한《미이미(감리)교회문답》과 노

블 부인이 저술한 한국 최초의 육아법 책 표지

4. 1900년 대한황성미이미교회 인쇄소에서 간행한《신약전서》

5. 설교문: 초기 노블 선교사가 한글로 준비한 첫 설교문

6. 한글 교재: 배재학당에서 교과서로 사용한 한글 교과서《초학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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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겠다는 큰 뜻을 품고 서울로 향하였다. 그러나 전도의 수단인 성경이 없어 어려움을 느끼고 만주에

있는 로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로스 선교사는 1884년 약 6천 권의 성경을 중

국 상인 편으로 상해를 경유하여 보내 주었다.

당시 한국은 쇄국정책으로 기독교뿐 아니라 성경의 반입도 금지되어 있었으나 서상륜은 독일인 묄렌

도르프(P.G. Von Mollendorf)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성경을 입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성경을 입수한

서상륜은 서울에서, 그의 동생 서경조는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 지역에서, 그리고 성경 번역에

동참하였던 이성하는 의주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

례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서울에 약 300명의 세례 지망

자가 있었다고 한다. 선교사가 내한하기 전 열심 있는 전도인들에 의하여 결신자가 생겼고, 이로 인해 언

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내한한 그해부터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한국 교회는 외국에서 복음을 들고 돌아온 토박이 신자들에 의하여 개간되었고, 그들의 수고와 땀 흘

림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었으며, 복음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게 된 것이다.

발췌: 류영훈,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종교신문〉(2004. 1. 8), pp.1~3.

김대인, 《한국 교회의 첫 출발, 목동제일교회에서》(1996. 12. 3).

▲ 평양교회: 새뮤얼 마펫(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가 세운 첫 평양장로교회당/ 한국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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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운동

한국의 오순절 역사는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 주

재 선교사들이 모여 가진 기도회 동안에 발흥한 원산 부흥운동은 영적 각성의 모체였다. 초기 부흥운동

의 모든 자료들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산 부흥운동으로 귀결된다는 일치된 견해를 피

력한다. 원산 부흥운동이 발흥했던 기도회는 두 명의 무명 여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중국 의화단사건으로 원산으로 피신해 온 여선교사 화이트(Mary Culler White)와 캐나다 장로교 출신

여선교사 맥컬리(Louise Hoard McCully)는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회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 둘씩 기도회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자체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나서 토론토 대학 의과대

학을 졸업한 뒤 캐나다 기독교청년회의 후원으로 1890년 한국 땅을 밟은 의료 선교사인 하디(Robert A.

Hardie)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세 번의 강의를 부탁했다. 

강의를 부탁받은 하디가 강의를 준비하던 중 말씀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명문 토론토 대

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입국한 하디는 그 내면에 학식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

만함, 영국 시민이라는 백인우월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미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통해 은혜

를 경험한 하디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내내 울면서 공개적으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통회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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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널다리교회의 태동

마포삼열 박사(Samuel A. Moffet)는 1890년 1월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뒤,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 개척 등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1893년 평양 선교지부를 개척하고 평양 선교를 시작했고,

1903년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세웠으며, 1907년 7명의 목회자를 안수 배출했고, 1919년 8대 회장을 역

임했다.

마포삼열은 의주에서 한석진을 만나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마포삼열 선교사를

따르게 되었다. 또한 마포삼열 선교사는 1891년 8월 2일 평양에 입성하여 여관집 주인 최치량을 전도하

여 구원시켰는데, 1893년 11월 오직 교회를 설립한다는 기쁨으로 평양을 찾아가서 최치량 집 근처에 방

하나를 마련하고 4~5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얼마 후에 최치량과 한석진과 의논하여 평양 중심지인

널다리골에 큰 기와집 한 채를 구입하여‘널다리교회’평양 선교부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마포삼열, 이

길함 선교사는 열정과 기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평양 시민을 만나는 사람마다 개인 전도하여 날마

다 수가 더하였다(나중에 장대현교회로 명명함).

놀라운 사실은 장대현교회 초기 성도들이 다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든 병사에게 품에서 성경을 꺼내 건네주고 죽

었다. 토마스를 죽인 병사는 그 성경을 집으로 가지고 갔고, 그 후 그 성경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널다리

교회 최초의 교인 중 한 명이 되었다. 그가 바로 박춘권이다. 제너럴셔먼 호 사건 때 11세 소년이었던 최

치량은 서양 상선을 구경 갔다가 세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왔고, 박영신이라는 사람은 버려진 성경을 모

아다 자기 집 벽에 발랐다. 나중에 최치량이 그 집을 사서 여관을 경영하였는데, 마포삼열 선교사가 투숙

하면서 전도하여 널다리교회를 세우는 장본인이 되었다. 장대현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다. 

▲ 초대 장대현교회 ▲ 개축된 장대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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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교회에서 평안남도 대부흥 사경회가 열렸다. 평안남도 전역에

서 올라온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부터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양 시내 사람들은 허용

되지 않았으나 저녁에 열리는 집회에는 평양 시내 사람들도 허용되었다. 이 사경회 기간 동안, 특별히 마

지막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사실 12일 블레어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임했

으나 13일 저녁에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 

모든 선교사들과 길선주는 이렇게 사경회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14일 월요일 정오 기도

회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 이들이 얼마나 성령

의 강림을 간절히 고대했는지, 그들의 심정은 마치 얍복 강 나루에서 축복하지 않고는 그냥 가실 수 없다

며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던 야곱의 심정과 같았다. 전날과는 달리 그날 사경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바로 그날 저녁 집회

때에 부흥의 기운이 터져나왔다. 윌리엄 헌트(William Hunt)의 설교가 있은 후 그레이엄 리(Graham Lee)

가 모인 회중들에게 통성기도를 요청하자 그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레이엄

리가 모두 힘을 다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것을 제의하자 거기에 참석한 수

많은 사람들 개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큰 소리로 외치며 울부짖었다. 그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

수 소리와 같아서 기도의 대해호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고 올라가는 듯했다. 바로 이 시간 사도행전 오순

절 역사처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신 것이다.

이날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은 길선주였다. 길선주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 재산을 정리하

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었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사 견딜 수 없게 하셨다.

이날 길선주는 일어서서“나는 은총의 역사를 막는,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며 그 많은 회중 앞에

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듯하여 그곳에 모인 온 회중은

약속이나 한 듯 울음을 터뜨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곳에 참석한 이들은 주변을 의식할 겨를

도 없이 강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두 굴복하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

려 울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가슴을 치며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칠 줄 몰랐고, 성도들은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새벽 2시까지 6백여 명이 모여 밤

새도록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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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자신이 고백했듯이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그는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토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디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

로 이어졌다. 그 다음 주일 창전감리교회 예배 때 하디는 청중들 앞에서 또다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신의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함과 한국인에 대한 인종 편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디의 고백은 한국인들의 회개운동으로 이어졌고, 회개를 동반한 성령의 역사가 1903년 8월 이후 계

속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은혜를 받기 전 하디와 은혜를 받은 후 하디는 성품과 인격이 180도로 완전히 변하고

달라졌다는 것이다. 병이 들었음에도 하디에게 치료받기를 주저하며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던 환자들

이 하디가 은혜를 받은 후엔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증언하였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하디는 자

신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자, 자신을 부흥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에

게 그토록 실패감을 안겨 주었던 강원도 지경터로 향하였다. 지경터 새술막에 도착한 하디는 약속의 말

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가 2주간 인도한 지경터 집회에서 1903년 8월에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디는 이어 개성에서 서울로 향했다. 주님은 이곳 집회에서도 예외 없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와 같은 부흥의 열기에 힘입어 1904년 6월에 들어 처음으로 부흥회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고,

1905년에 접어들어 개성을 중심으로 영적 각성이 계속되었다. 1906년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전국의 주

요 도시에서 열린 신년 부흥회를 통해 영적 각성의 움직임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강사도 하디였고 성령의 강한 임재와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3) 장대현교회에 임한 성령의 소나기

1903년 8월 원산에서 시작된 사경회를 통한 회개운동은 한국인의 회개운동으로 이어졌고, 회개를 동

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는 이후에 계속되어 전국 주요 도시에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성령의 강한 임재와 뜨거운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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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순한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스월른 교사는“그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이 돌아왔다. 도둑맞은 돈도 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바로잡혔다”고 증언했다. 옛 생활을 청산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다. 제임스 게일이 표현한 바“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한국인 공동체

를 움직인”이 같은 영적 변화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장대현교회에 임한 한국 오순절 성령의 역사

는 한국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로 변화시켰다. 할렐루야!

4) 부흥운동과 백만인구령운동

대부흥운동이 한국 교회 신학과 교회 형성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이광순은 1907년의 대부흥운동

이 초기 한국 교회의 형성과 성장에 미친 중대한 영향력의 특징을 회심운동, 화해운동, 사경회를 통한 시

작과 발전으로 보았다. 실제적으로 1907년 대부흥운동은 한국인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선교사와 한국인의 이질감을 제거하고, 1905년 이후 지속된 민족적 억압과 절망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

들임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했으며, 한국 교회가 독립교회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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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성령의 역사에서는 모종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에 모인 선교사들과 한국

인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를 공중 앞에서 숨김없이 털어놓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이끌린

통성기도였다. 그것은 회개를 동반하는 기도였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갈구하는 간절한 신앙의 염원이었다. 성령의 역사가 한국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교

사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시며 선교사들에게 이 민족의 복음화

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15일(화요일) 집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밤이었다. 이날 집회는 길선주가

맡았고 전날의 전도집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날 설교를 맡은 길선주의 얼굴은 대단한 위엄

과 능력, 순결과 거룩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불타는 길선주의 외침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

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능력과 권능의 메시지였다. 길선주가 회개와 고백을 촉구하자‘시내

산의 성광’이 그들 위에 임했으며, 그곳에 모인 이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 목사를 미워했다고 말한 장대현교회 김 장로의 회개였다. 월요일 저녁 강유문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괄했던 김 장로는, 고개를 숙인 채 강단 뒤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강단 앞으로 나와서는 강단을 붙잡고“교회의 장로인 나는 강유문뿐만 아니라 방 목사를 미워한 죄를 지

었습니다”라고 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김 장로는 블레어 선교사에게 돌아서면서“나를 용

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블레어 선교사는

“아버지, 아버지……”만 계속할 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청년회 일을 같이하는 김 장로의 그와 같은

고백이 블레어 선교사에게는“그보다 놀란 적이 내 생전에는 없었다”고 술회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당시

블레어 선교사 옆에서 그를 지켜보았던 동료 선교사 그레이엄 리의 지적대로, 블레어 선교사가 겪은 고

통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그날 김 장로의 고백은 마치 기름에 불을 던지듯이 그곳의 집회를 회개의 도가니로 만들어 주었다. 그

가 고꾸라지자 갑자기 회개의 울음바다가 되어 너 나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는 것

이었다.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인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참석한 모든 선교사들이 한데

어울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흐느껴 울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

사 앞에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었다. 성

령께서는 통회하는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셨고, 한국 교회와 한국을 축복하셨다.

▲ 장대현교회 초대 성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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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백만인구령운동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겸험했다. 선교사들은 이 운동을 위해 기도

하고 사역하고 인도하고 있었고, 반면 한국인들은 여러 날을 연보를 드리며 무한한 열심과 열정으로 나누어 주

기 위해 복음서를 구입했다. ‘금년 백만 명’의 외침은 번갯불처럼 한국 전역을 휩쓸었고, 한국인은 영혼 구령

자로서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증명해 주었으며, 수백 명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장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심야기도회와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회였다. 1907년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된 새벽기도가

1909년 이후 정착되더니, 이제는 심야 기도회가 한국 교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토요일 집회도 열고 있었다. 토요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두

명씩 마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 날 주일에 사람을 초청했다. 길선주 목사는 교인들을 향해‘여러

분의 입을 열고 무엇이든지 말하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외쳤고, 모든 교인들

은 그대로 실천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평양 장대현교회

에서 열린 3주 동안의 집회에서 700명이 결신했고, 평양의 남산현감리교회에서는 한 주 만에 100명이 결신했

다. 백만인구령운동 전도집회에서 많은 이들이 결신했다. 확실히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방식으로 한국 교회

에 쏟아 부어지고 있었다.”

발췌: 평양 대부흥 [백만인구령운동], 백만인구령운동의 확산, 한국교회사연구소, pp.1~5. 

송윤탁, 대부흥운동과 교회 성장: 대부흥운동과 교회 성장, pp.5~7.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민족 복음화, 선교운동으로’”, 〈크리스찬 투데이〉,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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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는 대부흥운동의 영향을‘진정한 기독교 진리의 터득, 교회의 급성장, 토착적이고 한국적인 특징

확립, 에큐메니컬 정신의 구현’으로 정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

살렘 교회의 성장 모습(행 2:41~4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회 성장 개념의 차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어 한국 교회에 발흥한 세 번째 부흥운동의 파장은 1909년과

1910년 사이에 발흥했던 백만인구령운동이었다.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어‘부흥운동의

두 번째 기간’으로 알려진 백만인구령운동은, 한국 민족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 민족 복음화라는 거

대한 공동 목표를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장로교와 감리교 6개 선교회가 힘을 결집하여 전국적으

로 추진한 민족 복음화운동이었다. 로이 스위러(Roy E. Shearer)가 백만인구령운동을 가리켜‘전도운동’

(an Evangelistic Campaign)이라고 불렀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 구령운동은 1909년 7월 12일 송도(개성) 주재 3명의 남감리교 선교사가, 1907년 부흥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기도와 성경공부를 위하여 따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시

작되었다. 이 일 후에 그 선교부 소속 10명의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수련회를 갖기 위하여 며칠 동안 산

으로 갔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형언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다음 한 해 동안 한국

전역에서 100만 명의 새신자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가을에 열린 총회에 이것을 건의하였으며, 총회

는 그 목표를 채택했다. 장로교와 감리교 6개 선교회는 1909년 10월 9일 금, 토요일에 장∙감연합공의

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는데 의장에 무어(J.Z. Moore)가, 그리고 서기에 커(Kerr)가 선출되었다. 한국에

서 사역하고 있는 장∙감연합공의회는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후 1910년 3월 20일 주일날을 백만인 구령

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 전국적으로 지키기로 하는 한편, 백만인구령운동을 전국적으로 저변확대시켜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백만인구령운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대중전도집회, 둘째,

연보, 셋째, 복음서 배부로서, 이 일들이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었다. 이렇게 전국적인 전도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백만인구령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을 방문하여 3개월간 전국을 다니며 현장을 목도한 조지 데이

비스(George T.B. Davis)는 1910년 3월호〈코리아 미션필드〉에 직접 느낀“백만인구령운동의 진척”기

사를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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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초기 선교사들의 내한과 사역들

▲ 초기 선교사들: 한국에서 활동한 초기 미국 선교사들(1890년대, 서울)/ 서동성 제공

▲ 서울 정동감리교회 초창기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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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특별했다. 먼저 본국 토박이들에게 외국에 나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경까지 번역하여 그 손으로 가지고 들어와 한국 땅을 옥토로 개간하게 하

시며, 때가 이르매 외국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셨던 것이다. 

1) 알렌 박사

알렌 박사는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 1884년 9월 20일에 의료 선교사로 자청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

다. 그런데 1884년 10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최초로 우체국(우정국)을 세워 놓고 낙성식

을 하는 날 내로라하는 당시의 인물들이 참석했는데, 옛것을 지키려는 수구파인 명성황후의 오라버니 된

민영익과 새롭게 개혁하려는 개화당의 박영효, 김옥균도 있었다. 그때 개화당 사람이 민영익을 칼로 찌

르면서 정변을 일으켜 3일 동안 개화당이 천하를 이루다가 다시 흩어진 사건이 갑신정변이다. 이때 한

의사 14명이 민영익을 고치려 했으나 실패했는데 알렌이 민영익을 고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알렌

은 궁중에서 인정받게 된다.

그래서 알렌은 궁중 시의가 되어 모든 왕족과 고관들의 가족을 치료하게 되었다. 민영익은 알렌에게

10만 량을 사례하였고, 알렌은 이 돈으로 왕립 광혜원을 설립하였다. 이 병원이 설립되고 2주 후 고종

황제가‘제중원’이란 이름을 하사했다. 제중원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명되었다. 이와 같은 알렌

의 의료 사역은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 문을 열어 주는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교육면으로는, 묄렌도르프가 우리나라 조정에서 외교관,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영어 강습소를

열었다. 그때 한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게 현대 교육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884년에는 영재를 교육하는 공적인 학원으로 헐버트 육영공원이 세워졌는데, 이는 최초의 미국식 학교

로서 주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다녔다(후에 나라에서 이런 학원을 폐쇄시키자 그 뒤로는 선교사들이 직접 뛰었다).

2)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이 두 명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항구에 도착했다.

그때는 당장 전도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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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자들: 선교사들과 한국인 초기 기독교인들. 모두 같은 모자를 쓰고 있다.

▲ 초기의 한국인 기독교인들(1890년대)



4. 초기 선교사들의 내한과 사역들 5554 제1부_한국 기독교회사

언언더더우우드드

언더우드가 1887년에 소래교회에 가서 7명에게 최초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1887년 9월 27일

에 사랑방에서 14명과 함께 공식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가 새문안교회의 전신이다. 1886년 언더우드

는 사랑방에서 고아원 스타일의 학교를 시작했는데, 1891년에 와서 예수교 학교로 바뀌었고, 1905년에

경신중∙고등학교로 바뀌었으며, 나중에는 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되었다.

북한에는 숭실전문학교, 숭의전문학교, 광성중∙고등학교가 세워졌다.

아아펜펜젤젤러러

아펜젤러도 1887년 10월 9일에 언더우드처럼 사랑방에서 공식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가 정동제일

교회의 전신이다. 1887년 아펜젤러는 정동 자택에서 교회뿐 아니라 학생 2명으로 학교를 세웠다. 1주

년이 되는 때에 고종 황제가‘배재학당’(인재를 배출하는)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3) 다른 여러 선교사들

감감리리교교 의의료료선선교교사사 스스크크랜랜턴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후 선교사 스크랜턴과 그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가 1885년 자기 사랑방에서 정부 고관 부인 두 사람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다. 1886년 고종 황제

의 아내 명성황후가‘이화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 학교가 이화여대 전신이다.

레레이이놀놀즈즈와와 66명명

1892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 6명이 입국해서 전라도 쪽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때‘전주예수

병원’을 설립했다.

1893년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와서 함경도에 선교했고, 1893년 동양선교교회가 들어와 성결교회를

시작했으며, 영국 구세군도 들어와 선교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며 눈물을 뿌렸다. 그 위에 오늘의 한국 교

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나라가 된 것이다.

발췌: 《한국기독교회사》(Korean Church History), 개국과 선교사들의 내한, p.5:1~5 

▲ 언더우드 선교사

▲초기 선교사들: 알렌 선교사 부부(가운데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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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교회의 격동기

1. 조만식 장로 2. 김동원 장로 3. 박정익 장로 4. 주기철 목사 5. 유기준 장로 6. 김봉순 장로

7. 오윤선 장로 8. 김찬두 장로 9. 오정모 집사(주기철 목사 사모) 10. 편하설 선교사 사모11. 김경진 집사

12. 유기원 집사 13. 전재윤 장로 14. 한원준 집사 15. 김정익 집사 16. 임이걸 집사 17. 노동팔 집사

18. 김기선 집사 19. 황병칠 집사, 김헌식 장로, 장기려 집사, 이윤태 집사 등/ 박이스라엘 목사 제공

�

�

�

�

1. 아펜젤러 가족: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목사의 가족. 펜실베이니아 주 서더튼 근처에서 출생. 갓 결혼한 아내 엘라 다지와 함께

1885년 한국에 와서 한국선교회를 창설하고, 배재학당을 설립하였다.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차 배를 타고 가

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충돌사고로 소천하였다./ 아펜젤러-노블 기념박물관 소장

2. 미국 감리교 최초의 한국 선교사 로버트 매클레이 선교사(1824~1907년)의 묘비

3. 노블 가족: 아펜젤러 가족과 더불어 한국의 선교에 앞장선 노블 감리사 가족, 아펜젤러와 사돈간이다.

4. 마펫 선교사: 1890년대 평양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한 뒤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세운 새뮤얼 마펫(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 한국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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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

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라를 지키며 승리의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다. “우리의 승리와 해방은 오직 예

수!”

발췌: 《한국 기독교회사》, 제7장 한국 교회의 수난사, pp.1~4.

《학습백과사전》, 한국의 역사, 일제의 침략, 계몽사, pp.164~165.

2) 8∙15 광복과 교회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남과 동시에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의 36년간의 학정에서 해방, 곧 광복을 맞이하였다. 삼천만 온 겨레가 감격의 눈

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목메어 부르던 날, 70만 기독교인에게는 그날이 민족의 해방과 동시에 신앙과 자

유를 얻은 날이기도 했다. 조국은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신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압박이 변하여

영광이 된 이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 뜻밖에도 38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남북

분단의 비극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31일에는 제헌 국회가

소집되고,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어 행

정부가 조직되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어 오랜 숙원인 독립을 이룩하

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정권 아래였기에 한국은

사실상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했고, 한국 교회는 공휴일 제정, 적산 불하, 군종제도, 포로수용소 선교, 기

독교식 의례 등 큰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북한에서는 뜻하지 않은 소련 군정의 감시와 탄압으로 교회 탄압이 노골화되었

고, 기독교인과 교회는 참변을 면치 못했다. 1945년 11월 16일 윤하영, 한경직 목사가 주도한 기독교

사회민주당 결성, 파괴와 장로 타살과 신의주 학생 사건, 1947년 11월 18일 평양기독교자유당 결단식

주도 인물 40여 명의 시베리아 유배 등의 사건이 이어졌으며, 1946년 11월 3일 공산당은 주일을 기하

여 괴뢰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일로 정하였다. 북한5도연합노회는 그에 대하여 결사 반대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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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 교회의 100년사 속에 눈부신 교회 부흥이 있었으나, 일제 식민통치와 동족상잔 등을 겪으

며 아울러 한국 교회도 뼈아픈 격변기를 겪게 되었다. 그 부산물로 신앙관의 다툼으로 교회 분열이 시작

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한국 교회는 부흥의 물결을 타고 교회들이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1) 일제 36년과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과 동시에 한국을 침략, 삼키려

는 일본의 야욕을 아시고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보내 주시어 복음으로 무

장하게 하시고, 또 1903~1907년 장대현교회에 임한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믿음과 예수의 사

람들로 만드셨다. 일본은 1904년 한일협약,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1월 서울에 통감부 설치, 1910

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경술국치, 조선왕조 27대 519년 멸망)을 체결함으로 완전 그 야욕을 성취했다.

그러나 개신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 구원뿐 아니라 민족 구원과 사회 구원

의 빛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절대군주제와 봉건사회의 개혁에 앞장섰으며, 일본 침략에 맞서 최전선에 서

서 구국운동을 하였으며, 선교사들의 절대적 지원으로 해외로 퍼져 나가 해외동포 사회와 연대하여 독립

운동의 뇌관을 만들었다.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국의 적은 크리스천이요 교회였다. 이것을 안 일제

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시작했다.

1910년 12월 27일 105인 사건, 기미년 3∙1 독립운동 때 33인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으며, 그때

5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다. 일제는 독립운동 배후에 선교사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해서 선교사들을

탄압, 추방하기도 했다. 선교사들은 일제의 잔악무도함을 본국의 선교부에 알렸다. 

일제는 1935년에 신사참배 합법화를 선포했다. 이때 신사참배 불복종으로 관서 지방에서만도 주기철

목사 등 50여 성직자들이 순교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으며, 손양원 목사 등 수많은 크리

스천들이 투옥되었다. 교회 종탑에 일장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목사에게 일본 군복을 입게 하였으며, 예

배 중에 천왕에게 묵례하게 하고, 일장기에 맹세하게 하고, 모세 5경과 계시록은 읽지도 가르치지도 못

하게 한 데다 사도신경과 찬송도 일제 사상에 어긋난 것들은 다 빼도록 했다. 1942년엔 모든 침례교회

를 폐쇄시켰고, 1943년엔 모든 성결교도 문을 닫게 했다. 그뿐 아니라 성씨 개명을 강요했다. 

그러나 여러 핍박에도 굴할 수 없었다. 이런 마귀들의 궤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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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아, 어찌 우리 잊으랴! 6∙25의 그날을…….

66∙∙2255 한한국국전전쟁쟁의의 피피해해 상상황황

��국국군군

전사: 84만 4천 명 부상: 178,632명 실종 및 포로: 82,310명

약 319만 명(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름.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

��연연합합군군

미국군: 전사-54,229명, 부상, 103,228명, 포로-3,746명 등 약 16만 4,173명

영국군: 6,000명.  유엔군: 8,800명

��민민간간인인

사망, 학살: 370,500명 부상: 229,625명 실종: 303,212명 납치: 84,532명

피란민: 240만 명 미망인: 2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발췌: 조인스 블로그 －‘6∙25동란, 후유증과 형제 나라’, pp.3~4.)

1951년 1∙4후퇴를 계기로 하여 한국 교회는 수십만의 북한 피란 교인을 포함하여 남쪽으로 남쪽으로

걸음을 재촉하여 마지막 지점인 부산에 집결하였다. 이곳에서는 기독교인의 구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독교연합 전시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회장엔 한경직 목사, 총무로서 김양선 목사가 눈부시게

활약했다. 위원회에서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과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각각 메시지를 발송하여 한반

도에서 유엔군이 철수하지 말고 한국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하였고, 이러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하여

한경직, 류형기 두 목사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한편 부산 초량교회에 모인 피란 교역자들은 하나로 뭉쳐

밤을 새워가면서 죄를 뉘우치고 조국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얼마 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한국 교회는 자유와 독립 수호의 생명력이 된다”라는 회답이

내도했고, 미 국무장관은“미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창조의 기쁨에 끝까지 참여할 것이다”라는 희망

이 넘치는 서신을 보내왔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무지한 공산당의 폭탄과 총칼과 죽음 앞

에서 무너져 가는 조국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바벨

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학개와 선지자들의 외침에 따라 힘을 얻어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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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했고, 대부분의 교회는 총선거를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공산당은 얼마 후 교회의 주요 인물들

을 다 체포하였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남침 계획을 세운 공산 정권은 기독교인의 철저한 소탕을

단행하여 그때까지 잔존하고 있던 기독교 지도 인물들을 총검거하였고 교회는 모두 폐쇄하였다.

남한 지역에는 미군이 진주하였기에 미 군정 3년 동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마

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교회를 전국 도처에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에

도 공산당은 갖은 음모, 술책, 선전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애써 방해하였고, 게릴라를 동원하여 폭동을 일

으켜 내란을 음모했다. 그중에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일어났는데, 1948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지역에

서 공산도배들이 무력으로 일어나 특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살해했다. 이때 손양원 목사의 아들 동인, 동

신 형제가 총살되는 비참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 아픔과 고통과 격동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북한과

남한 민족을 가슴에 안고 예레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통곡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 그

난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

발췌:《한국 민족 기독교 백년사》, 제5편 한국 교회의 재건과 분열, 제1장 8∙15해방과 재건, pp.1~5.

《신사참배와 사탄의 탄생》, 표지 이야기: 한겨레21, 신사 참배와 사탄의 탄생, p.3.

3) 6∙25 한국전쟁과 교회

해방 후 남한, 즉 대한민국은 순조롭게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북한은 온갖 수단으로 남한을 방해했

다. 대구 폭동, 제주도 폭동, 여수∙순천 사건을 일으켜 동족을 죽이고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

렀다. 그러다가 마침내 1950년 6월 25일에 불법 남침을 감행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다. 

너무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우리 국군은 작전상 후퇴하여 낙동강을 방어선으로 삼고 전투 태세를 갖

추었다. 6∙25가 터지자 미국의 요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한국을 돕기로 결정하매, 미국

을 비롯한 16개국 군대가 국군과 합동작전을 개시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총반격을 개시하여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였다. 이어 9월 30일엔 38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계속하여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 조국 통일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다. 그러나 갑자기 중

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인해전술로 물밀듯 몰려와 1951년 1월 4일 후퇴하였고, 진격과 반격을 거듭하다

가 우리 민족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 협정이 조인되



6. 한국 교회의 도약기 63

6∙25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정부와 국민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한

편 유엔에서도‘한국재건위원단’을 설치하고 전후 복구사업을 도왔다. 그러나 파괴가 너무 심하였으므로

재건 사업은 순조롭지 못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전쟁 수행과 공산주의와의 대립을 핑

계로 차차 독재정권화했다. 1960년 3월 15일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부는 경찰과 공무원을 앞

세워 공공연한 부정 선거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4∙19의거가 일어나 결국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4∙19의거 이후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1960년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군사 혁명으로(박정희 장군) 군정이 탄생했고,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박정희 대

통령)이 탄생했다. 이러한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제3공화국을 맞이한 한국 사회는 무서운 속도

로 새마을화, 산업화, 도시화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와 교회의 재건과 복음 전도에 전력했다. 복음의 용

사들은 새마을운동 때는 마을과 가정으로, 산업화의 열기 속에서는 공장과 사업장과 공단으로, 도시화의

변화의 물결 가운데에서는 도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전도함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잃고

불안에 처한 많은 국민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소망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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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듯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전쟁으로 폐허

가 된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예수 이름으로 재건하리라 외치며 복음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발췌:《학습백과사전》, 한국의 역사, 해방과 대한민국, 6∙25동란과 휴전, 계몽사, p.172.

조인스 블로그 －‘6∙25동란, 후유증과 형제 나라’, pp.3~4. 

《한국민족기독교백년사》, 제5편 한국 교회의 재건과 분열, 제1장 8∙15 해방과 교회 재건, pp.3~5.

6.한국 교회의 도약기

▲ 남침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 김일성과 밀담 중인 중국 군사령관 팽덕회

▲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은 총 122,799명(‘다연감’,

1952년 발간)에 이른다. 위 사진은 퇴각하는 김일성의 지시로 함흥에서 자행한 학살 모

습으로, 사진에 보이는 동굴에서만 300여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美 기록보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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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970년 이후 한국 교회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에 빼놓아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 그것은 Assemblies

of God, 일명‘순복음교회’라 불리는 오순절 교파 교회의 성령운동과 일명‘제3의 성령의 바람’(피터

와그너)의 성령운동이다. 이 성령운동의 특징은, 첫째는 기도운동이다(합심, 통성, 철야, 새벽). 둘째는 성령

체험적 신앙이고(성령 세례, 체험 강조), 셋째는 메시지이다(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현재화). 넷째는 목회자

의 지도력이고(탁월한 카리스마적인 영적 지도력), 다섯째는 신유운동이며(신비주의가 아닌 역사를 통한 하나님

의 능력), 여섯째는 조직과 평신도 지도자를 통한 전도 활동으로(구역 조직, 셀 그룹 조직, 평신도 사역 전도),

이는 교회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70년 이후 한국 교회의 새로운 각성은, 그때까지 민족 앞에 보였던 분열과 대립을 지양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에 봉사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교파 간의 연합운동을 가능케 하였고, 대

규모 복음전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성령운동은 초교파 연합 대성회의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73 빌리 그레이엄 대

전도대회와 ’74 엑스플로, ’77 민족복음화성회 등이 있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대전도대회와 ’74 엑스플

로 대회를 통해 결신한 수가 35만 명이었으며, ’77 민족복음화성회에는 연인원 150만 명이 참석하는 성

과를 이루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80 세계복음화대회, ’84 선교 100주년 대성회, ’88 복음화성회, ’92 세계성령

화대회 등 굵직한 대회를 치르면서 한국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분

열을 거듭해 오던 한국 교회가 이러한 대성회를 개최하면서 교파의 담을 헐고 서로 협조하고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기독교인이 1천만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인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도 2006년 말 현재 168

개국에서 14,90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마다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선교연구원은‘한국은 국내외 타 문화권 선교사 파송 기준으로 보면 미국(64,084명)과 인도(46,381명)

에 이어 3위’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발췌: 《학습백과사전》, 한국의 역사, 해방과 대한민국, pp.172~174.

《한국 교회의 부흥과 교회 성장》, 한국 교회의 성장과 연관하여, pp.4~8.

《제3의 바람》, 피터 와그너 저, 정운교 역, (주)임마누엘. 

▲ 빌리 그레이엄 대전도대회 기사



1. 하와이 감리교회: 1903년 11월에 처음으로 한인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곳에서 감리교 하와이 선교구가 연례회로

모였다(1909년)/ 서동성 제공

2. 포와유람기: 1909년 서울에서 출판된《포와유람기》(현순 저) 표지

3. 하나교회: 하와이 마우이 섬 하나한인감리교회 교인들(19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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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절단이 미국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리고 1884년 9월 20일에 의료 선교사 알렌 박사가 들어왔고,

12월 4일 독립당(우정국)이 세워졌다. 그날 독립당 사건에서 민영익이 상처를 입었으나 첫 미국 의료 선

교사 알렌의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 정부는 미국 개신교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그 결과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미국 장로교의 호레이스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의 헨리 아

펜젤러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다. 선교사들은 한국 정부 요인들의 호혜를

받아 의료, 교육, 사회사업, 선교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의 기독교 개신교 선교의 성공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과의 외교, 통상, 선교 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게다가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김규식 등 개신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의 빛으로 받아들여 절대 군주제

와 봉건사회의 개혁을 통한 국권 회복의 길을 민중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젊은 지식인들에게 보여 주면

서 선도한 결과, 무능과 부패 속에 빠져 있던 전근대적 한국 사회에 여명이 비취기 시작했다. 

참고: 《학습백과사전》, 한국 역사(쇄국과 개국의 시련), pp.141~142.

〈크리스천 헤럴드〉, ‘태평양을 가로지른 무지개 3’,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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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에 쇄국정책을 실시했던 대원군이 물러난 후 1876년 일본과 통상조약인 병자수호조약(강화

도조약)을 맺었다. 그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1876년 4월에 김기수 등 75명이 일본에 건너가, 메이지 천황

과 일본 지도자들을 만나고 서양식의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그 후 1880년에 수신사

로 김홍집 등 58명, 그 이듬해 신사유람단으로 10여 명이 일본을 다녀왔고, 그해 김유식 등 69명이 청나

라를 다녀와 개화를 서두를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정부 기구를 개편하여 청국을 본떠 정부 조직을 통리기무아문으로 고치고, 영의정

을 총리대신, 판서를 장관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군사 부문에서는‘별기군’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

하여 일본군 장교의 지도를 받게 하였는데, ‘왜별기’라고도 불렀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거듭 통상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완고하고 국외 정세

에 어두운 편이던 명성황후 세력은 하는 수 없이 1882년 3월 22일에 우선 미국과‘조미수호통상조약’

을 맺었다.

쇄국정책을 써오던 대원군을 물리친 명성황후 세력이 중국의 외교 및 경제분야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한국 문호 개방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1883년 서울에는 미국 공사가 들어왔고, 그 해 민영익

1.여명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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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의 이민선

당시 이민운동은 1902년 가을에 하와이 설탕회사에서 한국 정부에 이민 노무자 고용을 제의해 옴으

로써 시작되었다. 원래 하와이에는 중국인을 비롯하여 포르투갈인, 일본인 등이 일찍부터 사탕수수 경작

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늘어나서 노임 분쟁이라든지 동맹 파업들이 빈번해지자 온순하고 근면하

다는 한국인 노무자를 희망하게 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한국 정부는 하와이 설탕회사 측과 이민 용역 계

약을 체결하고 이 일을 전담하는 수민원을 설립했다. 이민 모집은 동아개발회사가 맡고 에슬러라는 미국

인이 실무자로 뛰었으나 일의 진척이 여의치 않자 존스 목사에게 이민 모집의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존스 목사(George Heber Jones)는 누구인가? 그는 1867년 미국 뉴욕 출생으로 1888년 약관 20세 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다. 1885년 4월 5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부활절에 찾아온 선교

사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갑신정변의 혼란으로 인해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고 8일간 인천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6월 20일에 다시 인천에 와 약 한

달간 체류하였는데, 그 전후 40여 일 동안 인천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렸다. 그리하여 아펜젤러 선교사가

7월 19일 서울에 가기까지 눈물의 제단을 쌓으며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인천의 내리교회이다. 내리교회는

선교사들이 최초로 한국에 세운 교회이기도 하다. 아펜젤러가 터를 닦았다면 내리교회 제2대 목사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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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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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자 철도역: 초기 이민자들이 처음 도착한 하와이 와이파후 철도 역사 전경. 이곳

에서 한인 이민자들은 여러 농장으로 분산되었다(1900년대 초).

2. 미국 공사관: 수민원 업무를 협조한 서울 정동의 미국 공사관

3. 수민원 총재: 하와이 이민을 총괄하는 수민원의 총재 민영환

그는 일본이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항의해 자결하였다(19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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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바로 오늘의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호놀룰루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리교회는 미주 한인 이민과 선교의 근원지라 할 수 있다. 

참고: 〈선교타임즈〉LIST, [기획] 기고 1 － 미국 한인교회와 한민족 디아스포라(박천일 목사). 

〈선교타임즈〉LIST, [기획 ]탐방 － 미주 한인 이민 선교의 근원지 인천내리교회(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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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목사는 그 터 위에 전도와 교육 전반에 걸쳐 집을 짓는 놀라운 업적을 쌓은 내리교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는 한국 최초로 1892년 초등 교육기관인 영화학교를 개설하였고 강화, 영안, 해주, 남양 지

방에 전도를 시작하였다. 

이민 모집 협조를 요청받는 존스 목사는 기꺼이 승낙하고 교인들에게 하와이 이민을 권유하여 당장에

교인 50명과 항만 노무자 20여 명이 이민 노동자로 응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모집된 하와이 이민 노무

자 일행 121명은 1902년 12월 22일 정든 조국 산천과 일가 친척을 작별하고 눈물로 인천항을 떠났다.

일본 고베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된 자 102명(통역 2, 장정 54, 부인 21, 아동 13, 유아 12명)만이 미국 상

선 갤릭 호(S.S. Gaelic) 편으로 낯선 나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니 1903년 1월 13일이었다. 이

들 제1차 이민의 대다수는 내리교회 교인들이었고, 이들을 인솔한 지도자들 역시 내리교회 중진들인 장

경화 전도사(총무), 안정수 권사(통역)였고, 홍승하 전도사가 선교사로 동행했다. 이 첫 번 이민 집단의 구

성을 보면 대부분이 내리교회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유학 희망자, 야심 있는 선비, 군인, 머슴, 노동자

들이었다. 이들의 이민 동기는 그 구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생존을 위한 노동취업이라는 내적인 동기와

국내적인 불안과 혼란에서 탈출해 보려는 외적인 동기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최초의 이민자

102명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여 내림으로 미국 이민이 시작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참고: 〈선교타임즈〉LIST, [기획] 탐방 － 미주 한인 이민과 선교의 근원지 인천내리교회(정유정 기자). 

2) 최초의 이민교회

하와이에 도착한 이들은 14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도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다. 이것은 이민자

절반 이상이 인천 내리교회 성도였을 뿐 아니라 홍승하 전도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03년 8월

에 구국정신 고취와 일본 침략에 항거한다는 목적하에 홍승하 전도사를 회장으로 한 시민회를 조직했다.

또 하와이 도착 10개월 만인 1903년 11월 10일에 교회를 설립하고 고국을 떠난 외로운 나그네들의 피

곤한 몸과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었다. 교회 설립을 위하여 호놀룰루에 있던 내리 교인들은 안정수 권사,

우병길 등이 중심이 되어 1903년 11월 3일에 그 지역의 미국 감리교 감리사인 피어선 목사를 방문하고

한인교회의 설립을 협의했다. 이리하여 감리교 선교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집을 세내어 홍승하 전도

사의 집례로 하와이에서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날이 바로 하와이한인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 이

1. 내리교회 교우들: 첫 이민선 갤릭 호에는 인천 내리교회 신자 50여 명도 승선하였다. 당시 이 교회 존스 선교사가 하와이 이민을 권유했

기 때문이다(1902년).

2. 이민선 갤릭 호: 1903년 1월 13일 최초의 한인 이민단을 싣고 하와이에 도착한 미국 상선 갤릭 호

3. 하와이 이민 고시 광고: 하와이 이민감독의 하와이 이민 모집 광고/ 로버타 장 제공

�

� �



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미주 이민사는 교회와 선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참고: 〈선교타임즈〉LIST, [기획] 기고 1-미국 한인교회와 한민족 디아스포라, p.1.

〈크리스천 헤럴드〉, ‘태평양을 가로지른 무지개 3’, p.46.

《고난과 영광의 100년》(상),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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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미국연방정부 인구조사에 의하면 98명의 한인이 미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때까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에 건너온 한인 수가 최소한 100여 명이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남

아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수민원을 통해서 집조(여권)를 발급해 주어 미국에 노동 계약을 맺고 집단

적으로 이주한 하와이 농장 노동자들을 첫 이민으로 본다. 이 초창기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천 내

리감리교회 성도들이었으며, 그들은 14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도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1903년 11월 10일 교회를 설립했다(호놀룰루 그리스도 연합교회). 하와이와는 별도로 미 본토 대륙에서는

1904년 3월 11일 나성한인감리교회가 최초 한인교회로 세워졌다(한국 선교사였던 셔먼 여사가 한국 유학생

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효시이다). 그리고 1906년 5월 10일에 마포삼열 선교사에 의해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미주에 최초의 한인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 

우리의 이민사는 낯선 생활환경에다 미국 사회의 유별난 인종차별과 구조적 빈곤 속에서 변두리 타국

인으로 살아가야만 하였던 소수집단의 아픔, 떠나온 조국마저 군국주의 일본에 한낱 식민지로 전락한 망

국민이 되어버린 아픔과 절망과 고독과 좌절로 인해 노예 이상의 혹독하고 침울한 것이었다. 오직 이때

에 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길, 그것은 모이는 것이었고, 모임은 곧 교회로 발전했다. 이렇게 한인이 정착한

곳에는 교회가 설립되었고, 교회는 한인들의 공동체요 센터였다. 교회는 한인 공동체의 지렛대라는 막중

3.미주 이민과 한인교회

▲ 신흥학교: 1911년 3월 카우아이 섬 골로아 지방에 설립되어 어린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다.

▲ 이민 가족: 초기 하와이 이민자 민위경.

1913년 한국에 나가 양복동을 맞이해 하

와이로 들어와 가정을 꾸렸다(1921년경).

/ 프랭크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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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인들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지 않고 한인공

동체의 중심이 된 교회의 교인으로 취급되었다. 

이런 한인 공동체의 중심인 교회는 우리나라 독립과 건국, 재건과 평화 정착,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실

현, 그리고 민족 화해와 통일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건국을 위한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해방 이후와 6∙25 때는 재건과 평화 정착에 나섰다. 피란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모아서 보내 주는 한편, 산업의 재건을 돕기 위한 재정을 모아 보내 주었다. 또 조국의 민

주화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그리고 민족 화해와 남북 통일운동에도 미주

한인사회와 한인교회가 앞장서 왔다. 

이처럼 교회가 한인사회에서 중심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강한 교

회를 매개로 규합된 종교적 심성과 함께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1.5세와 2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한인

들을 지금까지 하나로 묶어낸 것이라 하겠다. 물론 그 바탕에는 목회자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라는

밑거름이 있었다. 이러한 미주 한인교회는 앞으로도 교회의 정체성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여,

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처럼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미국을 새롭게 복음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참고: 〈선교타임즈〉LIST, [기획] 기고 1-미국 한인교회와 한민족 디아스포라(박천일 목사),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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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으로 그의 말씀

과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지상명령과 사명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인 이민이 모이는 곳마다 설립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한인들의 이런 교회 개척열에 대하여, “일본계 미국인들은 상사를 세우고, 중국계 미국인들은 식당을

세우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다. 또 한편“중국계는 가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종친회를 중심 삼아 활동하면서 절을 많이 세우고, 일본계는 고향 사람끼리 어울리며 신사를 세우고 종

교생활을 하는 반면,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펼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한인 이민자들에게 한인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이민 오기 전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이민자

에게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한인교회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민자들은 타향살이의 고달

픔을 교회에서 풀었다. 비기독교인들도 교회로 몰려들었다. 이를 두고“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이자 한인

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사회적 집합소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즉 한인교회는 이민자들의 꿈을 나누

는 공간이자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공동체이며 고향이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들의 귀와 입이 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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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회협의회와

신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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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 협의회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대표해 준다. 그러

나 그것은 우리 기관의 제한성을 가진 정체성이다. 즉‘대뉴욕지구’라는

지리적인 제한성을 가진 범위를 말해 준다. 교회협의회 창립 회원들은 그

당시 한인 이민의 인구가 많지 않아 뉴욕과 뉴저지와 코네디컷을 통틀어

‘대뉴욕지구’라고 규정했고, 그 세 지역에 산재해 있던 한인교회들의 협

의체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교회는 모두 합해서 30여 교회에 지나지 않았

다. 그러나 한인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교회의 수가 늘어감에 따

라 지역적인 교회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생겨났고, 우리 협의회는 그럴 때마다 그러한 협의회 조직을 인준

하고 축복하였다. 그래서 뉴저지에서도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가 생겨 독립을 하게 되었으나, 우리 협의

회는 원래대로 대뉴욕지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과 정신으로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제한적 정체성은‘한인교회’라는 부분이다. 즉 우리 교회협의회는 이민 한인교회의‘NY

City Council of Churches’가 이미 있다. 한인교회들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협의회의 일부이다. 그러

나 우리가 따로‘한인교회협의회’를 갖는 이유는 언어와 문화로 인하여 세워진 한인교회들의 특수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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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이민 한인교회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생긴 것이요, 거기에 제한적 정체성

이 있다.

교회의 근본인 뿌리에서 우리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찾고, 한편 주님의 지상 명령과 말씀에 의하여 생

긴 우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준 날개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기로 하자. 

우우리리 뿌뿌리리가가 주주는는 정정체체성성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말씀이다. 즉 교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말

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교협의 정체성도 그 뿌리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의 모형으로 설립하신 교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있듯이 교회협의회의 정체성도 분명히 그 뿌리에 있

다. 주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말씀과 그 말씀의 기록인 성경에서 찾아보자. 

주님은“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신앙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

곧‘기독교’를 세우셨고(마 16:17~19), 그 교회는‘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기도하셨다. 곧“그들

이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나이다”하신(요 17:21~22) 기도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위하여

이룩한 교협의 뿌리이다. 우리의 뿌리에 대하여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 사도 바울의 교회론은 항상‘하

나’, ‘연합’, ‘통일’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Oneness and Unity’(엡 4:4~6)라는 이러한 신학적

정의가 곧 우리 협의회의 정체성이다.

사사명명과과 비비전전이이 주주는는 정정체체성성

한편 우리 교회, 특히‘이민교회’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역사적인 교

회의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핍박을 피하여 많은 성도들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안디옥에 모여 처음으로 여러 문화와 종족

을 초월한 이민교회를 이룩하였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한 역사를 사도행전 11장에

서 읽을 수 있다(행 11:19~26). 그 말씀에서 우리 이민교회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찾게 된다. ‘그리스도

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린 사실에서‘크리스천’(christian)의 정체성을 찾으며, 이후에 그 교회를 기점으

로 사도들의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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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협의 정체성과 신학적 비전
김해종 목사_제3대 교협 회장 (UMC 전 감독)



11.. 뉴뉴욕욕교교협협의의 태태동동((섭섭리리))

1972년 가을.

“앞으로 뉴욕에서 목회를 하려면 동역자들과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을 터

이니, 뉴욕 교역자 월례 모임이 있는 뉴욕 42가의 뉴욕중앙교회로 오라”

는 선배 목사님의 요청으로 대뉴욕지구 교역자회라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

었다. 당시 뉴욕 일원에 9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미리 와서 커피를 마시며 환담을 하다가 회장 목사님이“이리로 와서 회의를 시작

합시다”라고 말하면 기도도 없이 회의를 시작하였다. 뒷자리에 앉아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던 초년생인

내가“회장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십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집중되

었다. 난처한 듯 쳐다보던 회장 목사님께서“장 목사, 당신이 기도하시오”라고 하였다. 나는“아버지, 저

희들을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 목회자로 보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자들이 되어 언더우드

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로부터 배운 말씀대로 순전한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하는 목사들이 되어 뉴욕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 후부

터 나는 미력이나마 뉴욕 교역자회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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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을 연결하고 하나로 묶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

한 기도와 피땀 흘린 사역의 기록이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에 나타나고 있다. 이 성경적 뿌리에서 우

리 협의회의 유형과 사명을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사명(할 일)을 규정하여 준다.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날개’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날개는 또한 교협의 정체성이다. 우리 교협의

비전과 사명이 전도와 선교, 연합과 협력, 친교와 봉사라면 이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날개이다.

한 예를 들어‘할렐루야 전도대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대뉴욕지역을 복음화한다는 거대한 비

전을 실천시켜 주는 우리의 날개이다. 이 날개는 우리 교협의 가장 두드러진 자랑스러운 사업일 뿐 아니

라 우리를 알리는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한인교회협의회가‘한인교회’라는 한계성을 우리의 뿌리와 날개에서 오는 진취적이고 포용적인

넓고 광대한 정체성으로 극복하고, 앞으로‘주류사회’에 합류하고 한인 이민교회를 주도하는 미래 지향

적인 주님의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2.뉴욕교협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장영춘 목사_제4대 교협 회장 (퀸즈장로교회)



2. 뉴욕교협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85

한가지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었음을 감사드린다.

뉴욕교협의 35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뉴욕 복음화를 위하여 순수한 말씀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기도

운동과 이단 퇴치운동 등을 통하여 힘써 오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를 위하여 역대 교협 회장들과 임원들,

그리고 교회들이 최선을 다하여 왔음으로 타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33.. 비비전전

35년의 역사를 거울 삼아 앞으로 오고 가는 이민자들과 이곳에서 태어나는 2세들을 위하여 새로운 교

회협의회의 구상과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대해지는 한인 교민사회와 그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리하

고 틈만 나면 뛰어들어 순수한 교회와 교인들을 해치려는 이단들과 사이비 기독교 단체들의 침투 공격에

대한 지혜롭고 단결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뉴욕교협 앞날의 큰 과제로 여겨진다. 현대판 로마 문화의 금

자탑이라 일컬어지며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최첨단을 자랑하는 뉴욕에서 교협의 사명은 막중하다. 이

를 위하여 뉴욕교협은 지금까지의 위상을 계속 지켜나가며 어두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회원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선된 회원 영입에 신중을 기하여, 교협 회원들이

바른 신학 훈련과 철저한 목회자적 자질을 갖췄는지를 스스로 살펴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우리 2세 자녀들을 현대판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처럼 신앙과 인격을 갖춘 하나

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가말리엘 문하에서 지성을 쌓고 헬라어를 자유

로 구사하면서 대로마 판도를 종횡무진 누비며 복음의 역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세계인으로

주님 재림 전에 선교 주인공으로서 키워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본다. 이 일을 위하여 대뉴욕한

인교회협의회가 큰 비전을 갖고 맡겨진 사명을 너끈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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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플러싱 모 교회에서 있다는 신문 광고와 편지를 받고 몇몇 교인과 함께

기대를 갖고 뉴욕에서 처음 맞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였다. 강사는 토론토에서 초청된 한국 자유주

의 신학의 대부 격인 K목사였다. 부활절 설교를 위하여 초청된 강사는 성경 본문도, 예수 부활에 대하여

도 한마디 언급을 않고, 박정희 정권이 애국자들을 남산에 끌고 가 짓밟고 죽인다고 욕설을 퍼붓더니 돌

연 김일성을 위대한 인민의 태양 수령님으로 예찬하고 있었다.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있던 교인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하나 둘 일어나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도 더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

왔다. 이런 곳에 자기들을 데리고 온 것에 불만을 토하는 교인들에게 그 당시의 교역자회 주최 부활절 연

합예배가 이런 것인 줄 전혀 몰랐다고 미안해하며 사과하였다.

그 후에 뉴욕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였다. 순수한 이민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뉴욕에 보내진 목사들에게 주어진 큰 책임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을 위하여 책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교역자회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뜻이 같

은 몇몇 목사들이 1975년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를 창설하게 되었다. 초대 회장에는 신학과 덕망

이 있고 경륜을 겸비한 한영교 목사님을 추대하였다. 나는 예배분과 위원장직을 맡았다. 무엇보다도 연

합집회 때에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목사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였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35여 년 동안 뉴욕교협 연합집회의 강사는 정치적 강사가 아닌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

씀으로 믿고 선포하는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하는 분으로 세우는 일관된 전통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22.. 은은총총

뉴욕 교포사회가 커짐에 따라 많은 목회자가 영입되고 교회의 수도 날로 증가하여 수백 교회가 되었

으나, 뉴욕교협을 중심으로 하나의 연합체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해마다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은혜롭

게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역대 교협 회장들과 임원들이 교협이라는 하나

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쳐 함께 일한 것은 다른 어느 대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모범적인 일이며, 뉴욕교

협이 다른 도시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 이민교계인 것은 우리 뉴욕의 자랑이며 축복임을 감사드린다. 뉴

욕교협이 중심이 되어 독버섯처럼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들을 함께 기도하며 신속히 대처해 물리칠 수 있

었고, 청소년센터, Rise up 청년집회, 2007년 성령 강림 100주년 기념대회 등을 온 뉴욕교협 산하에서



뉴욕교협의 할렐루야 복음화 전도집회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1980년 이재은(제5대 교협 회장) 목사님이 그 당시 임원회에서 안건으로

내놓고 그 당시 부회장(필자)이 향후 10년간 이 복음화 전도대회를 진행하

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하여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해 봄(1980년 4

월로 추정)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이임하시게 됨으로 그 당시 신

성국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잔여 임기(6개월)를 회장으로 이임받아 차질

없이 진행, 박재영 목사를 준비위원장을 하고, 김준곤, 김계용 두 분 목사

님을 강사로 모시고 퀸즈칼리지 강당에서 제1회 할렐루야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던 것이다.

제1회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자 여기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 그래서 그 다음 제2회 대회는 필자가

교협 회장이 되어 준비위원장으로 장석진 목사를 내세워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5월 15일부터 17일까

지 박조준 목사님(영락교회)을 강사로 하여 그야말로 대성황리에 전도집회를 치렀다. 이것이 할렐루야 대

회의 시작의 대충 경과이다.

3. 할렐루야 대회의 역사적 평가 87

어떤 교부는“오늘 교회는 선교의 불에 의해 존재한다”고 했다. 교회의 본래 존재 이유는 간단하다.

‘복음 전도’, 이것이 교회 본래의 의무요 사명이요 목적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

르치시고 파송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읽고 보지 않는가.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막중한 과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그

런 의미에서 뉴욕교회협의회의 연례 행사라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복음화전도대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

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교협의 연중 행사에 많은 것이 있지만 교협의 최대의 행사는‘할렐루야 복음화

전도대회’란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대회를 향후 10년간 실시한다고 결의하고 시행한 것이 어언 30년이 되었다. 생각하면 참으

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교협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으리라

믿는다. 이런 뜻에서 할렐루야 복음화대회의 역사적 평가는 자명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교협의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주의 종들은 결국 언젠가는 떠나간다. 그러

나 할렐루야 복음화대회의 전도의 역사는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할렐루야 대회의 역사적 평가

는 고무적이요 긍정적이요 생산적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계획하며 시작된 이 대회가 지

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닐까? 또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할렐루야 대회의 역사적 평

가의 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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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어어가가는는 말말

이민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민교회를 위한 교회협의회의 역할은 무

엇일까? 먼저 이민교회가 민족을 위해,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해, 정착한

이민자들과 이민사회를 위해, 이민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역할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교회협의회는 이민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도록 협력하

고,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이민사회와 이민교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

도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11.. 이이민민교교회회의의 역역할할

1) 민족을 위한 역할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에서 이민교회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오고 있다. 초기 미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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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역사에서 교회는 이민 정착을 돕는 봉사처가 되었으며, 모국을 떠난 이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기도 했

다. 아울러 모국의 독립운동의 발상지와 본거지가 되기도 했다. 이민교회는 이민 역사에서 가장 많은 회

원을 가지고, 자주 모이고, 가장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이민 단체였다. 이민교회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방

향과 역할을 담당했고, 민족 교육을 주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큰 공을 남기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도 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글학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역할과 한인으로서의 자

긍심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인 이민교회는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많은 인물들을 배출

했다. 이민 초기의 독립운동이 중기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이제는 통일운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민교회

가 한국 정치의 구심점이 될 필요는 없지만 민족을 위한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2) 이민자들과 이민사회를 위한 역할

이민 초기의 교회들이 담당했던 이민 정착을 돕는 봉사처로서의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

재도 많은 소형 교회들은 이런 사회봉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제는 각종 한인단체들이 새로

운 이민자들의 이민 정착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민교회는 흩어져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민교회가 각종 한인단체들의 업무와 중복된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틈새사역이나 연합사역, 중재사역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역할 문제도 이제는 이민교회가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3) 이민자녀들(1세, 1.5세, 2~3세)을 위한 역할

뉴욕 한인 인구가 50만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 갓 이민 온 1세 자녀들, 또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1.5세들, 그리고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미국 문화화된 2~3세 자녀들의 구심점

을 이민교회가 담당해야 한다. 이민 1세 자녀들에게는 이민 정착을 위한 역할로서 정착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가능하고, 1.5세와 2세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교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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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사회, 특히 이민교회를 위한 각성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민교회들 중에는 소명감이 없거

나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저질 목회자들이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회사형의 교회들까지

도 있다. 교단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이비성의 교회들을 점검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또 교회 구성원

의 도덕적 불감증이나 교회 간의 과열 경쟁 등에 대해서는 교협이 경각심을 심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3) 특정 정치단체와의 중립적 역할

한인사회의 각종 단체가 늘어나고 또 많은 정치인들과 단체들이 연결되면서, 특히 해외거주자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한 시점에서 교회들까지도 정치적인 색깔을 띨 수 있는 유혹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므

로 교협은 본국의 특정 정치단체들을 지원하는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나가가는는 말말

교협은 대교회 중심의 조직체가 되어서도 안 되며, 또는 목회자들의 친교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되며,

이민교회들 위에 군림하는 사령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교협은 교회들을 위해 존재하는 열린 성령의 조

직체로서,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고 산하 교회들이 부흥하도록 힘껏 돕는‘성령의 도우미’역할을 담당해

야 한다.

이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창설 35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

협이라는 거대한 영적 구심체의 역할을 담당해 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종 된 사명과 역할을 담당

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계속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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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교협협의의 역역할할

이민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회협의회 조직도 커져가고 있다. 이 말은 이민사회와 이민교회들을

위한 교회협의회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협의 역할도 이민교회의 역할처럼 목회자

들을 위한 역할과 교회를 위한 역할과 이민사회를 위한 역할로 구분해 본다. 

1) 목회자를 위한 역할

초기 교협의 역할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의 친목 단체 역할이었다. 이제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의 역사

가 35년이 넘어서는 금년부터는 교협의 초기의 역할들, 교역자 간의 친목과 소형 교회를 위한 체육대회

개최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단별로 상당히 많은 교역자들이 자체 교역자회를 통해서 수련회나 세미

나를 개최하고 있기에 이제는 교단별 교역자 행사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 교단에서만 실시하기 아쉽

거나 또 전체 교역자가 동참하는 행사는 교단 교역자회가 아니라 교협이 담당해 주어야 한다.

2) 이민교회를 위한 역할

(1) 뉴욕교협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할렐루야 전도집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뉴욕의 한인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할렐루야 전도집회에 대형 교회뿐

아니라 더 많은 소형 교회들까지 동참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

집회 후에도 계속해서 결과를 점검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역할이야말로 이민교회

들이 부흥되도록 영적인 힘을 모아 주는 것이다.

(2) 이단으로부터 울타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각종 사이비 종교

와 이단들의 교회 침투, 교인 가정 침투를 방어해 주는 울타리 역할과 교육 활동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

에서 유행했던 이단들이 이민교회를 주요 활동무대로 삼고 뉴욕, 특히 뉴저지 일대에 많이 침투하여 이

단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다. 교협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지 말고, 긴급하게 이

단에 대한 경고와 예방 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대처하여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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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ough the church need strive to

become the focal point of Korean politics, she must continue to strive on behalf of her

people. 

2) Responsibility to Immigrants and Role in Immigrant Society

The church shows no sign of discontinuing her function as a resettlement station for

new immigrants. Still many small churches sacrifice a great deal of time in this capaci-

ty. Though many other organizations also serve immigrants in this way, the church will

still have to continue serving new immigrants in her congregation. Thus said, the

church should avoid duplicating the work of other Korean organizations. Rather, she

should search out creative niche or intermediary ministries. The church has to prepare

to deal with issues such as the pending problem of care for South Korea’s elderly pop-

ulation. 

3) Children of Immigrants(First, 1.5 and Second to Third Generation) 

Presently, over 500 thousand Korean Americans live in New York. Of these, the

church plays must play a central role in the care of brand new immigrant, bi-lingual

and bi-cultural 1.5 generation immigrants, mono-lingual, culturally Americanized sec-

ond and third generation immigrant children. For brand new immigrants, the church

can conduct re-settle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bilingual and bicultural chil-

dren, and youth in particular, the church should offer program specially designed for

t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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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hee CCoouunncciill ooff KKoorreeaann CChhuurrcchheess iinn tthhee UUnniitteedd SSttaatteess ooff AAmmeerriiccaa((CCKKCCUUSSAA)) 

What is the role of Korean-American Churches? What is the role of CKCUSA in rela-

tion to the Korean-American Church? The church’s first obligation is toward ethnic

Koreans, then toward immigrants, to settled immigrants and the immigrant society,

then towards second generation Koreans. Therefore, CKCUSA must cooperate with the

churches, to resolve the problems that individual churches are incapable of resolving. 

II.. TThhee RRoollee ooff tthhee IImmmmiiggrraanntt CChhuurrcchh

1) For Korean Nationals

The Korean chur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the beginning stages of immigration, the Korean church volun-

teered its service the needs of new immigrant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urther-

more, during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church played a major role

both birthing and serving as the headquarters for the movement. The Korean-immi-

grant church gained most of her members during the immigration influx. The church

allowed people to meet often, and offered more liberal financial support than any

other immigrant-organization.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steering the movement and

educating the people, the church also contributed greatly to advancing the movement.

Even now, many churches continue to foster a sense of ethnic pride by running Korean

school in which children can learn the language and culture of Korea. The church has

also turned out people who hold important roles in society. When immigration to

America was in its early stages, the Independence Movement, when it reached its cli-

max, the People’s Movement, and now, the chur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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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out up like weed, infiltrating the church and church member’s homes by educating

them to spot and avoid cults. Cults once active in Korea has infiltrated American immi-

grant soil target immigrant churches with New York in general and New Jersey in par-

ticular acting as a major breeding ground. CKC can no longer continue to sit dully by.

They must urge and warn churches of the dangers, taking the necessary steps toward

providing both preventative and preemptive training. 

(3) CKC must act as a stimulant for the Korean-immigrant population in general and

the church in particular. Some pastors lack vision or proper training, or operate their

churches like profit bearing corporations. CKC must ferret out unclear religious organi-

zations engaging in suspect practices. CKC should awaken the consciousness of

churches that are morally depraved, or engaging in overly competitive behaviors. 

(4) Political Organization Involvement

The number of organizations within the Korean-immigrant society is growing. And

as such, many political figures and organizations align with them. In light of the fact

that Korea have not been granted the right to vote in South Korean elections, the

church runs the risk of giving into the temptation of taking on a particular political

color. Therefore, CKC should refrain from giving contribution to any South Korean

political organization in order to prevent it from becoming just another political organi-

zation. In fact, CKC must take the lead in mediating heated campaign rallies. 

In conclusion, CKC must not serve as a middleman for churches of the Greater New

York area, or a place for pastoral fellowship or some headquarters from which they

reign over all the churches. CKC was intended to be a spirit led institution created to

serve the church and facilitate revival in the role of ‘Holy Spirit Helper’. 

As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enters its 35th year, it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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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TThhee RRoollee ooff tthhee CCoouunncciill ooff KKoorreeaann CChhuurrcchheess((CCKKCC))

As the number of immigrant churches grow, so to the structure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Likewise, the role of CKC must expand. The Council’s role must,

just as the church has, distinguish between responsibilities to offering pastoral care,

church care and service to the immigrant population. 

1) For the Pastors to Fellowship

Initially CKC provided a place for pastors to fellowship. Now in its 35th year, in

2009, Greater New York CKC must leave behind its limited role as provider of pastoral

fellowship provider and organizer of joint sports events for small churches. Within

many religious organizations pastoral staff organizes retreats and seminars with the

assistance of internal church committees. Instead individual organization, church com-

mittees or pastors organizing these seminars exclusively for their congregations or

staff, CKC should. 

2) For the Immigrant Church

(1) Council of Korean Church of Greater New York by hosting the Hallelujah Korean

Crusade ? its pride and joy ? has carried out the great commission among the Korean

immigrant population. A prized tradition, this event should not just encourage the par-

ticipation of large churches, but more small churches in order to maximize the event’s

effectiveness. Furthermore, after such large scale outreach events finish, CKC should

support follow-up of new believers to ensure sustainable growth. Indeed, efforts like

these provide the spiritual momentum to assure revival within the Korean church. 

(2) CKC can protect the church from cults. CKC must protect the church from c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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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평신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평신도 신학적인 차원에서 쓰여졌다. 

이민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평신도와 목회자가

다 같이 만들어낸 것이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개척의 광

야에서 모세와 같은 쓰라림을 안 당한 목회자가 거의 없다. 그것은 이민신

학의 부재로,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책임져야 할 목회자의 문제다. 필자는

선진국들의 이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미국에서 한인교

회를 개척하였다. 이민교회의 가혹한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가 받

아야 할 당위성이라고 본다.  

이 글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 글은 필자가 한국목회 15년을 포

함하여 지난 51년간의 목회에서 얻은 목회 경험에 기초한다. 이론신학이 아니라 특히 이민교회 36년간

의 목회현장에서 경험한 수학이라고 본다. 

초기 이민 목회자들은 조직신학만이 신학의 군주로 군림하던 시대에 이민을 왔다. 초기 이민 목회자

대부분은‘이민신학’같은 실천신학에는 무지했다. 이제 이민신학의 기초학문이 요청되며, 이민신학의

정립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본다. 그것은 교협의 35년사가 말하고 있다. 

5.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신학의 정립
김상모 목사_35주년 편찬위원장, 13대 교협 회장(UMC 원로목사)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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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 to its initial purposes to act as a spiritual center. When it fulfills its purpose, the

church will be freed to perform the mission to which God called her, that of being His

obedient servant humbly carry out her mission until the day the Lord returns. 

Rev. Dr. Samuel Jang, Senior Pastor

New York Korean Evangelical Church

16th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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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는 반드시 목적이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

라는, 하나님이 이민 보내신 목적을 가리킨다. 본 논단의 주제가‘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하나님

의 성전으로서의 이민자들의 교회라는 뜻)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정독하기를 바란다. ‘에클레시아로서 디아스

포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연합하여 교회협의회를 이루었다. 35년 동안 교협의 줄기가 그런

대로 굵어가고 있다. 이제 이민신학의 정립이 여물 때가 온 것이다. 이 글이‘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

민자들의 교회’가 목표하여 지향하는 이민신학 정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2.. 초초기기 이이민민교교회회의의 현현장장과과 목목회회자자의의 역역할할

이민의 나라 미국과 세계 정세의 조류에 따른 한인 이민사의 변화와 교회의 정체성을 감안하여 이민

교회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고자 한다. 

�제1기 1903~1945년 : 이민교회 정착기(정착과 생존, 교회의 애국 독립운동과 해방)

�제2기 1946~1964년 : 이민교회 쇠퇴기(후세들의 신앙 쇠퇴와 교회 소진)

�제3기 1965~2000년 : 이민교회 중흥기(문화 종교적 신앙과 교회 정체성의 갈등)

�제4기 2001~현재 : 이민교회의 활성기(선교 활성과 우주 시대의 신학적 도전)

본 논술에서는 제3기와 제4기를 중심으로 하여 다룬다. 그 이유는 이민교회에 대해 무지했던 필자가

부득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디아스포라의 신학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03년 이민 초기 하와이 한국 이민교회는 모두가 감리교였다. 그리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

인교회 가운데 7개가 감리교회다. 그 이유는 최초 이민자 102명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인천 내리감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 결과가 생겼는가에 대한 설명은‘한국 이민 100주년

100인 설교’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집 가운데 필자가 쓴 한영 에세이“우리는 역사의 새 장에 서 있다”

(What is the new hope for the next centennial?, 쿰란출판사, 2003, p.776)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민 제3기에 접어들면서 당시 미국 본토에 한인교회가 20여 개 있었다. 1965년 동양인의 이민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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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서론론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서 우주화 시대로 돌입하는 21세기에서 산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우주 시

대에서 전산기공화는 기독교의 존폐가 달린 강한 이슈로 도전장을 던졌다. 광속보다 빠른 빛을 창출하는

인간의 능력이 창조자를 앞지를 수 있는 경탄의 시대다. 이제 교회가 변화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것

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 변화는 우주문명으로 화를 겪은 인류와 하나님

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신학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주신학의 한 과제요, 이민신학

의 험준한 현장이다. 그러므로 이민교회 목회자는 평생을 광야의 개척자의 모습으로 산다.  

이민자,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 이민의 특성은 무엇인가? 한국 이민의 사회심리학적 분석은 있는가?

한국 이민의 사회학적 데이터는 있는가? 이민교회와 한국 교회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한국 이민교회는

왜 필요한가? 이민의 개척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 2세들이 부모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

을 것인가? 타민족의 이민사와 이민신학을 아는가? 한마디로 이민신학이 있는가? 이 같은 질문들은 이

민 목회자의 궁극적 과제이며, 이민신학의 과제여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상의 질문과 지식 없이 이민을 왔고 교회를 개척했다. 토양의 질과 이방의 기후를

모르고 땅이 있으니 개간하고 무조건 씨앗을 파종한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많은 농부가 고통과 실패를

당했다. “주여, 믿습니다!”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나 수확이 없다면, 그것이 하

나님의 탓인가? 우리는 이런 과제에 응답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였으나 그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이룩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민의 황무지에서도 택하신 백성의 새

싹을 모아 오늘날의 교협을 이루셨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평범한 유랑자, 곧 이민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

님의 언약(창 12:1~4)으로 인침을 받은 자로서의 목적이 있는 이민자였다. 그런고로 이브라함은 하나님

의 성전, 곧 교회(고전 3:16)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

다. 이러한 성서적 맥락을 토대로 본 이민신학의 논단의 주제를‘디아스포라로서의 에클레시아’, 즉 평

범한‘이민자로서의 교회’가 아니고‘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로 이름하였다. 그것은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개인이며, 동시에 우리 개개인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고전 3:16)이라는 성서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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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초신자들이었다. 한국에서 교인이었다는 교인들도 훈련된 믿음이 아니

었다. 대부분 날탕 신자들이었다. 해방 후 70년대 초까지의 교포사회는 국제결혼, 유학, 혹은 전문직 교

민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유학파 출신 및 전문직 교민들은 엘리트 의식이 강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혈

연, 학연, 지연, 교연(동일 교회 출신)파 등으로 얽혀져 보이지 않는 여러 벽이 가려져 있었고, 신앙 공동체

로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형성될 수가 없었다. 문화 교인들과 엘리트 종교인들이 주인 노릇 하는 교

회 중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 부흥하는 교회가 없었다. 교회가 사교 클럽 정도의 모임으로 전락하기

도 했다. 결국 해체되는 교회도 있었다.

소위 3만(교만, 자만, 충만)과 4연(혈연, 학연, 지연, 교연)은 성경적 교회로서의 부흥 성장에 악재이다. 친

교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채점 발표하는 것이 담소적 농담으로 봐 주기에는 설교의 신성성을 훼손하는 것

이며 목사의 위상을 흔들어 놓는다는 신앙적 에티켓을 알 리가 없었다.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사상 교회

로 굳어지는 교회가 생기는가 하면, 극단적인 근본주의 신앙으로 고착하는 교회도 생겨났다. 목회자는

주님의 십자가상의 인내에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 부흥 성장하다가도 하루아침에 풍비박산하는 교회들

이 있다. 파란만장한 것이 이민교회 현실임을 절실히 느낀다. 무슨 이유이든 한 번 이상 교회를 바꾼 경

험자가 아마도 교인 중에 60퍼센트가 넘을 것이다. 목회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인내

하며 목회를 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오직 성

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치적 불안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자

녀교육을 위하여 이민 온 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취업 이민과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민한 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반면 불법 체류자도 있었다. 이들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더 많은 심려를 해야 했다. 

한편, 이민교회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영주권 문제 등 심한 갈등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

하는 이들이 많았다. 모국에서 파산을 하고 온 자들, 윤리적 범죄로 도피해 온 자들, 빚에 쫓기어 온 자

들, 이혼의 상처 등을 안고 온 자들이 간혹 있어 안정된 생활로 정착하는 데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이것

이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요 교역자가 맡아야 했던 짐이기도 했다. 새벽기도와 금요 철야기도회에서 목회

자는 성도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열거해 부르짖었다. 이민 초기 교회들은 대부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생활로 교회마다 뜨거웠다. 그리고 부흥의 열기는 대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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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되면서 한인 이민은 급속도로 늘어나서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다. 초창기에는 초교파 교회들이

대부분이다가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교단 교회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독립교회로 남아 있는 교회도 있었

다. 현재 한인 장로교 교단은 미국 안에 약 20여 개가 되며, 감리교단, 오순절교단, 침례교단 등 대개 교

단이 2개 이상이 된다. 

이민 초기의 목회자의 역할은 사회복지 서비스맨으로 헌신해야 했다. 이민 오는 자의 공항 수송관계,

아파트 구입, 취업 알선, 영주권 수속, 자녀 입학∙전학∙취업 문제, 결혼 상담, 이삿짐 운반, 청소년 비

행 문제, 베이비시터, 쇼핑 안내, 병원 안내, 장례식, 약혼식, 결혼식, 중매 역할, 통역 봉사 등등 한국에

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다. 사회사업가 혹은 복덕방이 할 일을 대신해야 했다. 한

편 잠을 못 자고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매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 심방, 병문안, 주간 집회 인도, 교

회 운영과 관리, 교회교육, 주보 준비, 심지어 교회 청소와 베이비시터, 교인들의 잔심부름, 기타 행정 업

무, 절기 특별행사, 각종 부흥회 등 다양한 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해냈

나 싶은 엄청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자질과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때

를 따라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로 매달려 부르짖었다. 지금 안정된 목회를 하는 젊은 후임 목사들은 선배

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국 교회의 초기 이민사도 비슷했다. 초기 미국 목사들은 필요에

따라 도시의 행정 책임자, 교육 책임자를 맡았으며, 때로는 권총을 차고 설교했던 서부 개척시대의 일화

를 들을 수 있다.

제3기 이민자들의 모습은 100여 년 전 이민자의 이민정신과는 아주 달랐다. 초기 이민자들은 나라가

망하자 절망에서 새로운 꿈을 갖고 미국에 와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삶을 개척

해나갔다. 하지만 제3기 이민자들은 가난한 조국을 떠나 보다 잘살아 보려고 이민 온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자를 비롯하여 모든 크리스천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야 했다. 교역자들은 가발상에서부터 식품점, 청소부 등 노동을 했다. 그리고 합법적인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했다. 70년도 초 요행히 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 전액장학금으로 유학을 온 필자는 공부만 해도 되었다. 하지만 교민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학업과 목회가 힘들 때에는 교회를 떠나려 하기도 했지만, 내 생각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예정된 것임을 깨달으며 계

속한 것이 70세 정년까지 이민목회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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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온다. ‘진리와 자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오직 주님만이 케리그마(복음의 선포)의

사령관이시다.

둘째, 이민신학은 로고스의 끊임없는 Correlation에 근거한다. 이것은 중세 교회가 부귀영화와 권력

의 비만으로 부패 타락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Correlation은 신학자와 목회자의 공존

원리이다. 신학자와 목회자의 꾸준한 연구와 반성은 그만큼 이민신학의 생명이 된다. 이민사회는 신학의

자료이며 교회는 신학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Correlation의 역동적 근원이다. 그러므로 이민교회 역사

가 신학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신학의 장으로 성립한다. 목회자는‘말씀’의 노동자이다. 공장인

으로서의 목회자는“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 20:28)를 이루는 종의 모습이며, 나아가‘신학’의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신학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며 대답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신학은 신토불이의 관계(Correlation)이다. Correlation

의 지속은 현장의 신학이어야 한다. 전 세계 이민교회들이 Correlation의 교류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교

류할 때 허와 실을 터득하는 지경이 넓혀진다. 이것이 상호관계성의 생명이요 힘이다. 

셋째, 이민신학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Universal의 선교 위에 근거한다. 교회는 선교로 그 존재를 확

인하기 때문이다. 이 특징은 교단신학을 초월한 로고스의 보편성(Universal)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

지이며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된다. 보편성은 곧 복음의 우주적이라는 선교의 무한한 열림을 말한다.

개신교의 수많은 교단이 바로 로고스의 보편성, 곧 선포되어야 할 선교의 당위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파의 특성은 하나님의 조화의 창조적 질서에 합한 무한한 Universal의 위력을 내포한다. 이제

이민교회는 교단의 벽을 넘어서서 우주의 이민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주님의 교회가 Universal하다는

것은 상호 통상 공급 기능에 Organic Ekklesia로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순전한 복음, 즉 오직 성령의

역사를 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Universal의 특성은 글로벌 시대의 교회들을 에큐메니컬 비전

(ecumenical vision)으로 초점화시키는 데 있다. 나아가 Universal Organic Church(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신학에 의의를 갖는다. 이것이 Universal의 유익함이다. 

이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케리그마에 원초적으로 부합하는 신학적 다양한 선교의 자원이요

교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 각처에서 성도들의 전도와 선교의 봉사의 본질로 존재해야 한

다. 보편성은 곧 코이노니아(koinonia)의 세계적 보편성(universal) 선교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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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회 중흥기에 접어들면서 교회들이 성장해 갔다. 반면에 쌓인 불만과 파당으로 교회 분쟁이 표

출되기 시작하여 교회 분쟁으로 분립되든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속출했다. 그것은 성장

기에 필연적으로 오는 사회학적 현상이기도 했다. 정립되지 않은 이민신학의 결핍으로 교역자들은 많은

역경과 고통을 당했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 목회가 어려워 포기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신병으로 타계

하는 분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화자들은 기도운동과 금식기도회 및 산상 영성집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이겨나갔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교회가 합심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등 자체 교회당을 소유하

는 교회들이 늘어갔다.

33.. 이이민민신신학학 형형성성의의 33대대요요소소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는 이유는 그 교단의 교리와 신앙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목회자 양성을

위함이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신학사상과 신앙이 중심을 이룬다.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와 신앙을 토

대로 한다. 루터교는 루터의 신앙사상의 전통 위에 선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 침례교, 구세군 등 그 교단

의 교리와 신학사상은 교단신학의 특성상 결코 변혁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교단은 여럿이

나 성경은 하나이다. ‘진리와 자유’(요 8:32)라고 하는 신학의 본질 위에 모든 교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

한다. 이것이 교회가 연합하여 같은 복음의 노선을 갈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민신학의 근간을 셋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이민신학은 하나님의 로고스(Logos) 위에 두어야 한다. ‘진리와 자유’는 로고스로 오신 하나님

자체이시다. 이민신학의 기반인 로고스 위에 모든 주류 교단은 연합 사업을 할 수 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교회들로 하여금 케리그마(kerygma) 선포를 통해 연합의 힘을 발휘케 한다. 이 힘이 교회협의회

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 힘으로 개체 교회들은, 오직 로고스 케리그마의 역동적인 복음의 토착화를 위해

서 조화된 복음의식으로 이민교회가 꾸준히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혁신적인 이민신학의

사명은“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교회의 의지

이다. 자연 케리그마의 다양성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계속 자성하고 성찰하는 너그러운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 미래를 새롭게 여는 선구자적 역할과 현대신학의 민감한 역사의식을 개발하고 시

대에 도전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이민사회는 희망한다. 이 힘은 무한히 열려 있는‘진리와 자유’의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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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기(2000년도부터)에 접어든 이민교회는 새 시대에 걸맞은 과감한 변화의 모습이 요청된다. 뉴욕교

회협의회는 신학교의 난립과 자격 없는 목회자의 배출 문제 등을 과감히 이슈로 다루어야 한다. 안일한

목회를 벗어나 과감한 변화의 역동성을 발휘해야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교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 변화기라고 해서 과거를 무조건 부인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뿌리의 전통을 무시한 변화는 쉽게 시들고 만다. 이기적으로 독주하는 교역자가 없어야 한다.

대형 교회의 성공에 만취되어 유아독존적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독선이 행여나 있어서는 안 된

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기독교의 모토는 변화를 위한 세계화로 나아가라는 교훈이다. 청빈과 나눔

에서부터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베풀고 나누며 품어 안는 복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다. 이러한 결단과 비전이 이민신학의 정체성에 기저가 되어야 한다.  

2) 교회의 정체성과 목회자의 소명

중세 교회의 타락의 모습은 역사의 교훈이다. 시대나 환경이나 사정이 변해도 교회의 본질과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diaspora)로서의 한인교회의 정체성은 건전한가? “그렇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민교회는 건전하지가 않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지으며, 분쟁하고 분리하며, 음란과 비행 등 교회의 문제

가 사회 법정으로 비약되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기복신앙의 변칙 목회는 사이비

기독교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앙의 분파주의, 이단 집단의 부식은 교계에서 사라

지지 않는 심각한 암적 존재다.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역사가 깊은 교회든 초기 개척 교회든 모두 건

강하지가 않다. 교회의 대형 기업화, 교회의 사유화, 교회의 세습화의 문제는 현재의 것만은 아니고 기독

교 역사의 묵은 논쟁 중의 이슈다.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의 산물로 교인들을 유혹하는 마약과 같다.

이러한 현실에 이민 목회자들은 심각한 내면적 충격에 빠진다. 교회의 난립과 목회자의 자질 문제 등

을 위해서 이민교회의 정체성 확립과 이민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교회의 분쟁, 심신이 망가진 목회자

들, 교회의 갈등과 충돌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에 의한 성령의 능력뿐이지만, 우

선 교협을 중심으로 바른 이민신학의 정립이 요청된다.

디아스포라의 이민신앙은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어야 한다.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소명에서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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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신학사상은 초대 교회 시대의 신앙고백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 한민족 디아스포라로서의

이민교회는 보편성에 근거할 때 더욱 선교의 생동성으로 활기를 띠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민교회는 주님

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전초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44.. 이이민민신신학학의의 정정립립과과 비비전전

1) 신학교와 목회자 난립의 문제

1년 동안 한국에서 배출된 신학생 수가 해마다 세계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사의 수보다 많으므로 오

늘날 한국 교계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다. 미국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신학교와 목회자의 배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 일원에도 20여 개의 신학교(2005년도 뉴욕교협 발행 주소록에 등록된 신

학교만 22개)가 있으며, 미국 안에 약 100여 개의 신학교가 있고, 미국을 제외한 해외이민 16개국에 약

150여 개의 한국 신학교(2005년도 세계 한인교회 주소록.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에는 137개 신학교)가 있는 셈

이다. 하지만 주소록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신학교를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학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목회자의 자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매년 졸업생의 수는

엄청나다. 신학의 난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과적으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이 너도 나도 하

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를 설립하므로 교회가 난립된다는 것이다. 

목회가 하나의 세속 영업으로 전락되지 않아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교역자들의 자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 일원 한인 경영 신학대학원 상당수는 무허가다. 가짜 졸업장을 갖고 목회

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뉴스메이커, 2004년 12월 8일, 뉴욕 발행) 등의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한 활자로

났으니 교민사회의 불신의 축이 되고 있다. 공인할 수 없는 신학교에서 받은 신학박사들, 혹은 가짜 박사

들이 너도 나도 신학교 교수가 되어 박사 학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

의 거룩성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아모스처럼 우리는 바르지

않은 신학교부터 축출해야 하며, 목사의 자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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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청교도들이 메이플

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해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연 이들이 교회를 세우니 이민교회라

고 하는 것뿐이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세우게 된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이민 100여 년이니 제3세대가 지나갔고, 이민교회는 제4의 한 Quadren-

nium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동성연애, 우주세계, 복제인간, 핵의 공포, 조국

의 통일과 애국사상, 무신론 사회주의 운동 배격 등 위기의식적인 문제 앞에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공포의 균형이 결코 핵시대의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이민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이민의 현장은 무엇이며 이민교회의 미래는 무엇인가 하는 예시적 신앙의 조명을 가지고 이민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이민신학의 3대 동력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자칫하면 성령만 강조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리스도를 뒷전에 두기 쉬운데, 그런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로고스가 바르게 선포되는 케리그마의

교회를 이룩해야 한다. 케리그마의 강력한 동력화가 되는 로고스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주 안에서‘성도 교제하는 일’로 이끌어가는 코이노니아(고후 8:4)로 결속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결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성만찬을 통하여 한몸을 이루는 지체로

서의 성도의 교제가 날로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의미한다. 사실상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diakonia)가 성령의 역사로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케리그마가 넓게 깊게 심어진다. 이 케리그마

가 복음의 세속적인 타당성(secular relevance of the Gospel)으로 세상 안에서 동력화(선교와 복음화)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예배(liturgy, 예전)는 다 헛것이 되고, 무의미하게 된다. 

셋째, 복음이 세속 속으로의 동력화로 이민사회에 공헌하는 디아코니아의 정신, 곧 섬김의 믿음이 교

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 섬김은 이웃 뿐만 아니라“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존 웨슬리의 구호처

럼 세계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인 선교운동을 이민교회로 이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는 선교로 그 존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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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명은 사명보다 앞선다”는 것이 필자의 목회철학이다. 소신은 신념이다. 목사는 사명이기 이전에

소명의식이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

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다(롬 1:1~2). 

디아스포라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소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목회자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

는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따르는 체험을 하게 된다. 목회는 이 힘으로 견디고 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소명의식은 목회의 기본이다. 때로 늦게 목회를 시작한 이들이 목회에 활기를 띠는 것

은 확실한 소명(calling)의식이 있기 때문이다(롬 1:1~2). 소명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교역자들이 역

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기 목회를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 자신의 문제이

다. 사명만 가진 목회자를 만나면 교인도 고생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목회는 사명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 사명의식이 따르는 법이다. 사명은 군인에게도

정치인에게도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명은 없다. 그런고로 정치를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 하지

만 소명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불러 세우심’으로, 일반적 사명의식과는 다르다. 실

존이 존재보다 앞서는 것과 같이 소명은 사명보다 앞선다. 명심할 성경적 정의이다. 

초기 한국 교회는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회정의와 인권운동과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선두

주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복음주의운동과 영성부흥운동을 통하여 헌신한 목사들과 평

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복음운동(social gospel movement)과 영성운동(spiritu-

al movement)을 조화 있게 이루어 나간 한국 교회의 참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이었다. 이를 오늘 이민 교

역자들이 본받아야 한다. 이민교회를 개척하고 육성시키고 부흥발전시켜 성숙한 교회로 이끌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음운동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소명은 목회신학의 핵이며 이민신학의 획이다. 이 획은

인간이 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치신,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이다.

본 논단의 제목을‘디아스포라로서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라고 명

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이민교회는 이민자가 세웠으나 이민 오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성전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고로 이민자가 이민 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

가 모여 이민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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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많은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이민의 꿈을 꾸며 이민의 대열에 속속 끼어들고 있다. 그런데 한

국의 신학교나 교회는 해외 이민신학에 대해서 준비되지도 않았고 전혀 아는 바도 없다. 신학교에 이민

교회에 대한 교역자 특별 세미나와 같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다. 이것은 한국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서구 신학에만 몰두하고 변증신학만을 신학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념시대를 넘어 실용주의

시대, 곧 개방 경제 산업화의 시대이다. 21세기는 예측 불허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당장 코앞에 닥

쳐온 민족의 엑소더스를 교회와 신학교는 전근대적인 태도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때문에 인도네시

아 군도에 갑자기 들이닥친 쓰나미의 엄청난 피해와 맞먹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지도자의 예언자적 지도력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적 신학의 부재

이다. 해외여행에서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여행자들에게 출국 전 소양 교육

을 받도록 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민 가는 목회자나 교인들을 위한 특수 교육 및 이민신학 세미나

를 마련해 주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민은 왜 가야 하는가? 이민 가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이민의 성경적 의의는 무엇인가? 환경과 문화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사회문화적 충격에 대비할 신

앙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해외 이민 800만을 넘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이민 신앙생활과

이민교회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해외 교역자들의 책임이 중대하다. 이민신학

의 정립에 있어서 늦은 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내외에서는 이민 역사와 이민신학에 대한 세미

나, 심포지엄, 포럼, 혹은 특별 집회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적어도 성경신학에 기초한 이민신학의 정립

이 요청된다. 이민 가는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담임목사가 심방하여 축복기도 정도로 끝내는 무책임한 목

회는 이제부터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이민 가는 교역자는 반드시 이민신학을 배워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뉴욕교회협의회 혹은 목사회는 연중행사로 이민신학 심포지엄 혹은 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수강과목을 정하고 리더십 훈련 지속 교육 프로그램(leadership

train continuing education program)을 만들어 매년 정규적인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왜냐

하면 담임목사는 앞서 가는 신학사상을 갖는데 평신도 지도자는 낡은 사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민 개척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정규적인 이민신학의 특강을 계속해야 한

다. 강사는 수십 년간의 이민목회 현장에서의 체험담이 살아 있는 교과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들의 귀중한 자산을 묻어 두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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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의회는 초교파적‘교제와 섬김’곧‘협력과 공화의 선교정신’으로 복음화의 선교 현장으로 확

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개 교회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성령의 역사로 동력화할 때 비로소

케리그마가 살아 역사하여 세속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하나가 되는 교제와 섬김

의 융합은 곧 말씀이 육신을 입은 성육신(incarnation)의 폭음으로 진동할 것이다. 이것이 사회복음의 기

폭이요 말씀의 세계화이다.

이민신학은 실천신학으로서, 이론과 사상에 멈추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다이내

믹한 행동하는 신학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민신학은 말씀의 동력화의 신학이다. 로고스-케리

그마, 로고스-코이노니아, 로고스-디아코니아, 이 셋은 동맥화의 3대 핵연료이다. 

이상의 세 가지는 우리를‘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섬김’의 길로 인도한다. 어떤 신학이든지 현장

에서 시험된 것이어야 교회의 영양이 될 수 있다. 교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신학은 한갓 이론으로 끝

난다. 교회의 성장은 살아 있는 신학의 지원에서 온다. 그러므로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로

고스의 동력화로 시동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동시에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만일에

세 가지 동력의 핵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며 교회는 무기력하게 된다. 사명

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도 세상 조직에 불과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 조직도 제각기 사명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다. 소명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유한

자의 것이 아니고 무한자 곧 하나님만의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목회자는 명심해

야 한다.  

4) 이민신학의 역할과 비전

한국의 기독교의 분포는 거의 20~25퍼센트이며, 해외 기독교의 분포는 50~60퍼센트이다. 지금도

한국인의 60퍼센트 이상이 한 번쯤은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80퍼센트 이상이 자녀의 해외유학

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 세계화시대의 문명인의 사고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해마다 이민 수가 늘어나

고 있다. 현재 800만에 가까운 해외 이민교포가 있다.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21세기 세계화의 초기 현

상은 조국의 개념을 넘어 해외 이민의 폭이 넓어지는 변화이다. 상대적으로 이민교회가 늘어난다는 의미

도 된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는 이민신학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신학

교에는 이민신학 정규 과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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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교회는 교회가 서 있는 장과 문화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민신학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민신학의 근간은 성경 위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 교회와 나, 교회와 세상, 나와

너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의 Universal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둘이 융화상관을 이루기 위

하여 로고스는 하나이어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가 둘일 수는 없다. 이것은 초교파적 세계복음화의 핵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세계선교회의(Korean World Mission Council)는 자랑스러운 이민신학의 성공적

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교단들이 건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선교사, 선교 동

반자는 이민신학의 구심력이며, 교인들은 이민신학의 자원이다. 이민신학은 목회만이 아니라 학원, 선

교, 군대, 자선, 예능, 문학, 생태의학, 생명공학, 환경학, 나아가 우주공학 등등 많은 분야로 연구되어야

한다. 신학 없는 목회는 3C(challenge, charge, change)의 공허로 자칫 이단으로 흐르기 쉽다. 신비주의

및 독선적인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민교회 목회자는 꾸준히 자기를 반성하고 연마하며 교회와

사회를 관찰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회는 자고 나면 어제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

가 이민신학을 창조해 나가는 역사적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다. 교회와 세상은 신학의 현장으로 공존해야

한다. 많은 신학이 신학자의 소산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민신학은 이민교회 목회자의 가슴에서 나온다. 이

론이 아니라 산실의 고통을 체험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공리공상하는 이념적 신학으로 그쳐서는 안 된

다. 그러므로 이민신학은 글자 그대로 실천신학이다. 

목회자는 이민교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내로써 목회를 해야 한다. 기도와 사랑만이 목회자

를 견디게 한다. 기도로 말씀을 얻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사랑과 인내는 목회의

덕목이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목회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충언

은 금언이다(벧후 1:5). 목회자의 인격은 믿음의 덕으로 말하게 된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기도

를 잘해도,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아무리 철야기도와 금식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대형 교회를 이루었어도 목회에 덕이 없으면 맛 잃은 소금이다. 덕은 관계요, 믿

음의 내용이다. 이민신학은 믿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한다. 덕은 세운다고 표현한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주님도“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의 덕은 교

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 대목이다. 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 하나님의“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는 말씀대로 이민교회는 오직 믿음의 덕으로 복음을 확장해 가야 한다. 실천신

학인 이민신학은 덕을 선전(전도)해야 한다. 이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존재한다. 덕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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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결결론론

사도 바울의“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빌 3:12)는 고백과 같이 목

회자는 끊임없이 이민의 현장에서 배우고 연구하며 보다 나은 사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목사는 현

장의 신학자”라는 말과 같이 이민목회자는 현장의 신학인이다. 이를 위하여 신학은 꾸준히 목회현장과

밀접한 상호관계(correlative role)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해외 교회협의회는 이민신학의 심포지엄 혹은 이민 현장 신학을 학습해야 한다. 목회

자가 하는 일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며 평가하며 새 길을 안내하는 것이 신학자의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

서 이민신학만큼은 이민목회자의 몫이다. 이를 위하여 타 민족의 이민 역사와 이민교회와 문화를 연구해

야 한다. 필자가 70년대 초 유학 당시 드루 신학대학에서 특히‘미국 이민사와 이민교회’에 대한 강의와

심포지엄 및 포럼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 유익했다. 목회자로서 회고하건대

목회자에게는 다른 변증신학보다도 실천신학이 자산으로 남는다. 

일찍이 토마스 윌리엄 아이작(Thomas William Issac, 1863~1947)은 자국민 폴란드 농민들의 이민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에서 네 가지의 원망설(願望說)을 주장하

였다. 첫째, 생활환경 개선(better shelter), 둘째, 사회적 인정(recognition), 셋째, 소유(belonging), 넷째,

공헌(contribution) 등이 이민자의 꿈이라는 것이다. 이민목회 심리학에 참고가 된다. 아브라함의 이민신

앙과 특히 청교도들의 이민신학을 비롯하여, 각 인종과 국가와 종교의 다양한 이민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한민족의 새로운 이민신학을 정립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이민신학의 사명과 비전은 크다.

신학이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장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

없는 질문이요 가르침이다.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궁극적 질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나아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

는 관심을 기울이고 혁신해 나가는 논리적 작업이라고 본다. 그러므로‘진리와 자유’로 훈련받은 교인은

누구나 작은 신학인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변

화는 성경진리 안에서의 변화여야 한다. 교리와 전통은 변화될 수 있지만 말씀의 케리그마는 변할 수 없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변

화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의 과제가 이민신학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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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고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제를 다루려고 한다. 바로 이민교회라는 것

과 신학 교육이라는 것이다.

11.. 이이민민교교회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

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 1:23)고 했다. 교회의 기초와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시다(요 1:14). 그러

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이민교회가 아니다. 

첫째로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고, 둘째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며, 셋째로 그 존재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한다. 개신교회의 신학 전통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영광(sola gloria)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하고,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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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믿음만이 성령의 열매가 되며, 이민신학의 씨와 얼이 됨을 강조한다.

이제 필자의 세대(제3기 초기의)는 맡겨진 한 세대를 접는다. 선배가 그러했듯이 자랑스러운 목회자들

의 끊임없는 세계 교회 봉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 지금도‘진리와 자유’의 본체가 되시며 교

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화와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세계

이민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믿는다. 

“Vergest uns nicht.”(우리를 잊지 마시오.)

독일 퓌르트(Furth) 시의 무명용사의 비문에서 감명을 받았다. 120여 년 전 암흑의 나라 한국을 찾아

와 복음을 전해 준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의 사랑의 헌신을 잊어서

는 안 된다. 이민을 적극 지원한 인천 내리교회의 존스 선교사와 초기 이민선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후

에 이민교회를 개척한 전도자들(주로 감리교회의 남자 권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이민교회

가 있기까지 피땀과 물질을 바쳐 헌신한 모든 교역자와 장로, 집사, 성도들의 복음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에 늘 순복하며 만물의 총주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앞서 가시는 사랑에 은총에 보답하는‘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이민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6.이민교회와 신학교육의 과제
김정국 목사 _ 제14대 교협 회장 (뉴욕한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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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신학학 교교육육의의 과과제제

이민의 역사가 더해 감에 따라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동시에 교회도 많아졌다. 이에 부응하

여 신학교도 그 수를 더해 가고 있다. 모국에서도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교회와 교인 수에 비해서 신학교

수가 많다고들 한다. 이민자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도자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신학교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미 세워진 신학교에서 시대와 교회가 요청하는 지도자가 양성되기를 바랄

뿐이다. 

신학은‘이해를 찾는 신앙’(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개혁신학의 전통이

되고 있다. 신학은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학은 신학, 즉 신을 배우는 교육과 밀접하게 연

관된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신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생겨난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신학을 비롯하여 기독교의 전통을 연구하는 역사신학, 신학을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조직

신학, 기독교의 윤리생활을 다루는 윤리학, 교회의 질서를 다루는 실천신학, 그리고 교회의 교육을 연구

하는 교육신학 등이 있다.

이 모든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 주

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이다. 그 사역은 예언자(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이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이 각각 따로 그 직책을 담당해 왔다. 그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

다.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제사장은 사람들의 온갖 문제(특히

죄)들을 하나님께 고하여(제사) 용서받는 일 및 각종 제사 집례 등을, 왕은 하나님께 위임 받은 권세로 사

람들의 질서와 인권을 위하고 평안히 살게 하는 일을 하는 사역이다. 

이 일이 구약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늘에도 이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회가 이 일을 맡

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역, 성도들을 비롯하

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적 사역,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적 사역

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것들을 간추려 보면 예언자는 대언자로, 제사장은 대도자로, 왕은 대행자

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민교회가 이 세 직능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해지거나 그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미 교회 구실은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학 교육 역시 이 직책을 능력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신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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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도의 교제를 넓히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

는 삶을 사는 것이다.

교회를 하나의(one), 거룩한(holy), 보편적(ecumenical), 사도적(apostolic) 특성으로 정의한다. 그러

므로 교회는 첫째로 성도가 하나 되고 세계 인류를 하나 되게 해야 하며, 둘째로 거룩해야 한다. 세속적

인 불의와 죄악에서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셋째로

교회가 보편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는 성도들의 상호 친교이다. 넷째로

사도적이 되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교회의 머릿돌로 한 그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

여 자라나는 것이다(엡 2:20~22). 교회로 하여금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

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불은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

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회의 원리적이며 일반적인 정의를 내렸다. 이민교회 역시 전체적인 면에서는 마찬가지이

다. 그러나 이민교회의 특성도 존재한다. 모국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는 언어나 문화적 장벽이 없으나

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 그것들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우선 그 문제점들

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교회의 사역과 역할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 초기에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항에서부터 거처할 처소와 직장 알선, 학교 편∙입학

등 이민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교회가 담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점에서는 모국 교회의 역할과는

다르게 그 비중이 크다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민과 동시에 시작한 교회생활인 만큼(물론 모국에서 교회생활을 한 성도도 있지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나의 사교단체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예배 후에 맥

주 한잔씩 하면서“목사 선생도 한잔 합시다”라고 했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목사는 고용인이고 교

인은 고용주처럼 생각하여‘교역자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때에 사역한

목회자들이 있었다. 동시에 초기 이민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내 교회라는 의식이 부족해서 자주 옮기며

교회를 쇼핑하는 자들이 많다. 반면에 교회를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여겨 자신을 설립 멤버라고 강조하면

서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는 사람도 있어 목회자들의 고충은 더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교회를 위한 지도자 양성은 그 사명과 역할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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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부터 시작이 된 뉴욕의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2009년까지의 행

사로 30년이 되었다. 이것은 뉴욕 교계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금자탑을

이루는, 잊을 수 없는 매년마다의 교회 연합 행사이다. 

이민 초기에 미국에 익숙하지 않던 초기 이민자들은 의지하는 것이 교

회였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

를 찾았다. 교회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었고,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교회 목사님들

이 새 이민자들의 인도자가 되었다. 아이들의 학교 입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취직이나 가게를 얻

어서 자영사업을 하는 일까지 목사들이 도왔던 것이 이민 초기의 삶이었다. 

이민을 와서 정신적으로 외롭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 때 교회의 부흥회는 활력소를 제공해 주었다. 미

국에 오기 힘든 때 교회들이 한국의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개최

하였다. 교인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흥회 하는 교회들을 찾아서 열심히 참석을 하였다. 그래서 부흥

회를 할 때 신문에 광고를 크게 내어서 자기 교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봉

사를 하였다. 부흥회를 한다는 광고는 한국 신문에 끊임없이 나왔고, 교회의 광고가 신문사 운영에 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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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부실하여 가끔 검증이 잘 안 된 목회자가 사역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도자 한 사람으

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각 신학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끔 변칙적

으로 목회하다가 많은 문제점을 낳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이런 점이 불신 사회에

까지 알려질 때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기독교 윤리는 그 어느 종교의 윤리보다 가장 숭고하다. 특히 산상설교(마 5~7장)에서 교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차원이 높아서 따라갈 윤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권

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교역자 양성기관인 신학교들이 책임 있는 교육에 힘써 주었으면 한다. 예수 그리

스도의 신학 교육이 곧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생명이요, 교회의 능력이요 성장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7.할렐루야대회역사회고
양희철 목사 _ 제15대 교협 회장 (포레스트 믿음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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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기가 아니었으므로 이사 때문에 교회를 많이 옮기는 때라, 할렐루야 전도대회에 오면 다시 만나

게 되니 반가워하였다. 서로들을 보고 즐거워하던 때라 마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흥분

도 있었다. 크리스천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2008년 10월 12일 은퇴하신 뉴저지 한소망교회 김용주 목사님이 1982년 8대 회장으로 3회째 할렐

루야 전도대회를 마친 후에 뉴저지교회협의회가 탄생을 하여 뉴욕교회협의회와 나누어진 것이 섭섭했지

만, 집안이 커지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뉴저지를 포함하여 대뉴욕지구라고 하다가 분리되었으나

이름은 그대로 뉴저지교협은 작은집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뉴저지교회협의회 교회주소록이 그

대로 뉴욕교협 주소록에 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기록이 유지되고 있고, 뉴욕 전역을 위해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해오고 있다. 한국

공동체의 존재를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믿지 않는 교포사회에 알리고, 정치단체 못지않게 뉴욕 사

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협이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협의회 건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청소년센터가 생

기게 되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은 단체나 가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히 있어야 하고,

있을 때에 그 조직이 잘 유지된다. 

할렐루야 대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통해 첫째로 교회가 하나 되

고, 둘째로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셋째로 성도가 하나 되고, 넷째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능력 받아 새롭게 도전하는 비전의 대회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리라.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우리 뉴욕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처음 할렐루야 집회를 위하여 사랑

을 쏟았기에 30년을 이어오는 할렐루야 전도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이 큰 역사

에 처음부터 동참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으로 생각한다. 스스로 나 혼자“너는 할렐루야 전도대

회의 산 역사”라고 중얼거리면서 할렐루야 전도대회와 나의 목회가 함께하였다. 증언의 역사와 함께 내

목회도 내 삶도 사라지지만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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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교회협의회가 생기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목회자들의 뜨거운 열정은 뉴욕

교협 이름으로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자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1980년 6대 회장이던 신성국 목사님 회기 때 만들어진 산물이다. 준비위원장은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던 박재영 목사님이었고, 처음 강사는 LA동양선교교회 담임 임동선 목사님이었다.

처음 이 전도대회를 만드는 데 수고를 특별히 많이 한 젊은 목사들이 있었다. 준비 과정이지만 어디에서

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며 여론도 듣고 같이 기도하며 몸으로 수고를 한 목사들이다.

지금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젊은 목사들이었다. 앞에서 모든 것을 한

분은 중년의 노련한 목사님들이고, 젊은 목사들은 보이지 않게 일하였던 기회를 가진 덕에 할렐루야를

사랑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감리교 남학희 목사이고, 침례교회 노순구 목사이고,

끝으로 장로교 양희철 목사였다.

미래를 내다보는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와 크리스천들의 힘을 과시하며 외국 땅에서 전도의 문을 크

게 열어 보자는 회장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 봉사한 용사들이었다. 크게 참여하든 적게 참여하

든, 한 새로운 역사의 태동을 바라는 봉사는 오래오래 남는 기억이 됨을 새삼 느낀다. 

여러 시도를 통하여 처음 장소로 정한 퀸즈 칼리지 골든 센터는 큰 규모였다. 경비도 많이 들지만 경

험 없는 연합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 걱정이 되었다. 2,500석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모이기에 큰 수가 아니지만, 한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을 빌려서 오후 예배

를 보던 때라 모험치고도 꽤 큰 것이었다. 목사들의 마음이 작기는 하지만 기도가 무기이므로 임원들과

관심을 갖는 목사들이 매주 주중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음 할렐루야 전도대

회는 대성공을 하게 되었다. 성공한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매년 계속해서 교회협의회의 제일 큰 사업이

되었고,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 전도대회를 알게 되고 여기에서 설교한 강사는 유명해졌다. 물론 한국

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만 모셔오기도 하였지만 대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뉴욕의 할렐루야 전도대회에 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마치 뉴욕의 할렐루야 전도대회가 유명 목사의 이름을 선전하거나 인정

하는 것같이 되었다.

초창기 10여 년은 할렐루야 전도대회가 흩어진 교인들을 만나는 재회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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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동시에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선교적 대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커다란 의미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이 대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과 모습은 어떠

해야 하는지를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피력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대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함과 복음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때를 따라 믿는 자들의 응집된 힘을 모

아 서로를 일으키며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그 모임 자체만으로도 할렐루야 대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응집된 모임의 힘이 오늘 우리 교민들이 살아가는 선교적 장

(場)으로서의 특수한 상황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움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

민들이 단지 타향 땅에서 살아간다는 이민자들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복음 전파의 장으로

뉴욕 지역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민족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변 상황을 선교의 터전으로 여기는

모습들을 일깨우는‘각성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을 바라보면 100여 개가 넘는 인종이 나그네로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장에서 할렐루야 대회는, 보다 많은 교포 신자들로 하여금 멀리 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야말로 선교의 결실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 의미와 방법을 가

르치는 적극적이고 선교적인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종족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뉴욕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대회는, 교포 신앙인들로 하여금 선교의 결실을 향해 나아가도록 유도

하면서 선교의 결실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선교인이 되도록 교민들을 교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러한 선교의 장으로서의 뉴욕을 복음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교회와 교민들의 자세가 이

웃들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이며 보다 열린 자세여야만 한다. 비록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이 서로 간에 놓

여 있다 해도 분명히 뉴욕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더불어 영어와 스패니쉬를 비롯한 몇몇 언어에 익숙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은, 뉴욕 교민들에게 문화적 충격과 언어의 장벽을 상당히 깨뜨리게 되는 유리한 점을

이미 제공받고 있는 것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뉴욕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필수적인‘주변 친화적인’삶의 태도가 요청되며, 그러한 삶의 자세는 신자의 사명감과 더불어 널리 확

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삶의 주변성은 우리에게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영역을 상당히 제공해 주고 있

고, 이것은 선교를 지향하는 뉴욕의 이민교회들에게 사랑을 제공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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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 중에서 뉴욕에 거주하는

성도에게 해마다 열리고 있는‘할렐루야 대회’는 행사 그 자체만으로도 의

미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 청소년 집회와 어린아이들도 함께하

는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대뉴욕지구 교회가 힘을 모아 함께하는‘할렐루야 대회’는 때로는 온 교민

들의 신앙을 결집함으로써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때

로는 이민자로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교민들에게 신선한 청량제가 되어

참으로 위안과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있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집회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이 일을 위해 앞장서서 뛰며 헌신한 교계의 지도

자들의 노력의 결실이었음을 고백하며, 교파와 교회를 초월하여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

님께 돌리고자 한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 대회가 벌써 35주년을 맞이하는 뉴욕교회협의회의 커다

란 성과로 결실을 맺고 있음을 회고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할렐루야 대회’가 점차 발전적인 방향으

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이 대회의 본래적인 취지가 퇴색되지 않으면

8.할렐루야 대회의 선교적 의의
방지각 목사 _ 제17대 교협 회장 (뉴욕효신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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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년 이후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여러 나라 민족들의 이민으로 이루

어진 서구 혼합 종족 사회로서, 지난 400년 동안 세계 나라들과 민족들이

자기 종족의 뿌리, 자기 조국에 대한 소속의식, 자기 문화와 언어, 그리고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정통을 지키면서 복합문화, 복합언어 속에서 자신의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있는 세계 문화와 인종의 복합 전시장과도 같은 곳

이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배경에서 한인 이민교회의 의미와 역할을 찾

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민족은 본래 단일문화, 단일종족, 단일언어에만 익숙해져 있어 타 문화권에 쉽게 용해되거나 타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폐단이 있다. 우리는 피부 색깔이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살 수 있어야 하

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의 기념비적인 상징으로서

사양길에 들어선 서구 교회의 선교를 계승할 선교의 특공대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

겨진 장중한‘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인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국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세계 선교의 교량 역할, 특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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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 전 LA 폭동 당시에 우리 교민들이 뼈저리게 느낀 바와 같이, 이민교회는 지역사회에 무언

가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아 주는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강조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대회가 단지‘우리들만의 잔치’에서 벗어나 다른 많은 종족들과 다른 소수민족에

게 영향을 주는 대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의 좁은 시선이 극복되고, 그 사랑과 이해의 시선이 널

리 확산되어야만 한다. 추수할 드넓은 들판을 내다보는 종말적인 시선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교회들이 지금까지 행한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다시 한 번 명심하

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란‘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인생과 세상을 구원

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서, 그 어떤 의미로도 퇴색시키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이 흘렸던 희생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열강들에 의해서 눌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오히려 오늘의 기독교적 부흥을 가져온 여러 요인들 중 중요한 한 요인임을 잊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어렵고 슬픈 역사를 지닌 이웃의 소수민족들에게와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내의 또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이 될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 놓은 이민교회의 주역들이 하나 둘씩 퇴장하고 있는 시점에

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한 선교적 대사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미래의 주역들인 젊은 1.5세대와 2세대

의 이민자들이 선조들의 신앙적 유산을 잘 이어받음과 동시에 모든 문화들이 상존하는 이 메가시티

(mega city) 뉴욕에서 모든 문화를 통괄하면서,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를 미국이라는 주변성과

성경이라는 진리성을 축으로 하여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민사회 안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한 선교는

참으로 많은 열매를 얻을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던 할렐루야 대회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지금까지를 되돌아

보면서 갖는 이러한 몇 가지 생각들이 앞으로의 할렐루야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하나의 선교적 과제나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9.뉴욕 한인교회의 선교적 사명
김남수 목사 _ 제19대 교협 회장 (순복음뉴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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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만약 문제가 생긴 당시에 그 문제만 본다면 우리는 한 단면만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배경과 그것

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본다면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오늘을 정확히 분석하면 내일 어떻게 할 것

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뉴욕 한인교회는 동포교회 울타리 안의 돌봄 목회에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특히 최근에 세계

각 지역을 향한 선교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러 이민교회들이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의 모습이 옛 서구 문화의 제국주의적∙물량주의적 선교 양상을 닮은 점이

있으며, 개 교회 중심의 선교라는 점이 다소 걱정스럽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거점으로 마치 사

도 바울이 로마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 미국 내 이민교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뉴욕 한인교회는 웅비의 큰 꿈을 가질 때가 되었다. 특히 21세기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

우고, 세계 선교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한다. 생각과 꿈이 있는 개인과 사회는 망하지 않는

다.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한인 이민교회의 존재적 의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민교회가 이 시대, 이 사회에 존재해야 할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한인교

회가 많다고 해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 교포 복음화

운동에 힘써야 한다. 또한 1.5세나 2세 목회는 중차대한 것이다. 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 목회에 무관심

하고 실패하면 한인 이민교회의 장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또한 부지런히 다음 세대를 위한 사

역자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개개 이민교회는 물론 이민교회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

로 영어권을 위한, 즉 2세 및 1.5세를 위한 예배와 전도, 교육 프로그램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뉴욕 한인교회는 동포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인 동시에 세계 선교의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

는 항공모함이다. 사도 바울을 실은 배가 유럽에 부흥과 발전을 가져다주고,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

을 싣고 온 메이플라워 호가 오늘날 미국을 강대함과 풍성함으로 축복하고, 1885년 4월 부활절에 언더

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싣고 온 배가 1907년 평양 대부흥과 오늘 한국의 번영을 약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뉴욕에서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선교 함대를 출항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가난하고 헐

벗은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먹이고,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희생적 책임과 선교적 사명을 주님 오

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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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교, 한국 교회에 대한 지원과 미국 교파 내에서의 기여 등이다. 이렇게 많은 잠재력을 보유한 뉴

욕 한인교회는 21세기에 큰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백년대계를 가지고 시야를 더욱 넓혀야 하겠다. 또

한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내적인 문제들을 조기 진단하고 겸손한 자세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

가면서, 한인사회에 끌려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지역사회를 영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선도하여 나

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멀리 두고 온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도 나눔과 공

헌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안에서 미국 교회와 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까지 선교적 사명

을 다하는 교회로서 포부와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영적 무장이 필요하며, 상

호 협력하여 단합하는 기풍이 더욱 진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복음적 개신교가 1885년에 한국에 들어온 후 거의 30년 만에 민족 해방운동, 즉 3∙1운동이 일

어났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억울함과 눈물과 한숨을 안고 민족의 수난 십자가를 지고 가

고 있었다. 초대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때에 개신 교인이 전체 인구의 1퍼센트, 2퍼센트가 안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민

족의 아픔과 슬픔을 그리고 나라의 고통을 가슴에 걸머지고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신교인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맨 먼저 관심을 가진 것도 어린이 교육 분야였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

고∙대학을 세우고, 의료기관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한글을 가르

치고 각종 문화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요람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지역사회의 변화의 주

체로서 역할을 해냈을 때 교회는 사회의 주목을 받고 부흥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지금 뉴욕 한인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신 있

게 말할 수 있는가? 

세계 선교의 사명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지난 시간 가운데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며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거기서 파생된 문제를 전략적으로 고쳐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 된 것은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과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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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할렐루야 대회의 성격을 바르게 정의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전도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모두들 열심을 가지고 일했다. 그러던

대회가 전도보다 연합 부흥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대회를 시작한 동기가 변색되지 않기를 바라면

서 소고한다. 

11.. 할할렐렐루루야야 대대회회는는 전전도도대대회회이이어어야야 한한다다

할렐루야 대회를 시작한 동기가 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전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민의 물결을 좇아 수

많은 교포들이 뉴욕에 정착했다. 교회들이 전도의 선교적 사명을 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지만, 손이 미

치지 못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합으로 집회를 하여 뉴욕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와 전체적 교회의 연합을 이루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대회를 앞두고 전도 훈련을 강행하

여 대회에서 결신시켜서 각 교회에 보내어 양육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80년에는 계속적으로 말씀 선

포 후 결신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나오게 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결신 등록을 받아 각 교회에서 심

방∙양육하였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결실을 맺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대회는 전도대회이어야 한다. 

22.. 할할렐렐루루야야 대대회회는는 말말씀씀대대회회이이어어야야 한한다다

30년간 대회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설교자를 선정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일이라고 생각된

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년에 뉴욕 동포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나님이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선정해야 할 것이다. 큰 교회나 영향력 있는 이들의 요청으로 강사를 선정

해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면 안 된다. 예수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신실한 설교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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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대회가 수십 번

개최되는 동안 많은 크리스천이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믿지 않는 한국

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협조하신 각 교회들과 성도

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 계속될 이 대회가 더 좋은 열

매를 맺고 많은 한국인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었으면 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좋은 점은 우리의 자랑으로 치부하고 나쁜 점은 숨기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더 좋은 할렐루야 대회를 위하여, 지난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가 아닌가 싶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말을 격려로 받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때 발전

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신학적으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선을 넘어선 일들을 바로잡고, 교회들이 서로 협력

하고, 특히 평신도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잘못하면 목사들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주관하는 목사들이 모든 면에서 기도와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10.할렐루야 대회 소고
한재홍 목사 _ 제22대 교협 회장 (뉴욕신광교회)



11. 교협의 공헌과 실상 129

1890년부터 시작된 한인 이민은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어 미국

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뉴욕 일

대에 40여 한인교회가 설립되자 교회와 목회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필

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뉴욕 교포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화 전도

에 깊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임과 회의를 거듭하여 1975년 6월 27일

(금)에‘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탄생하여, 오늘 35년 역사 속에 하

나님이 세우신 교회협의회로서 당당히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뉴욕과 한민족 교회를 사랑하심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뉴욕교협의 교협으

로서의 공헌과 성과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뉴욕교협이 교협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각 교회와 교포사회와

뉴욕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공헌하는 실상적 교협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라며, 그리

되리라 믿는다. 

초기 교협은 목회자들의 교류와 친목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이민교회가 늘어나면서 교협이 이민사

회와 이민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교량 역할을 비롯, 교협으로서 여러 중요한 사명을 담당하며 공헌했

다. 그러므로 이제 뉴욕교협의 공헌과 실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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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할할렐렐루루야야 대대회회는는 연연합합대대회회이이어어야야 한한다다

할렐루야 대회의 목적은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뉴욕 한인동포들을 전도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가 참여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뉴욕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얼마인가? 아마 교

역자(목사, 전도사)만 모여도 약 1천여 명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협에 등록된 교회만도 얼마인

가? 순서 맡은 목사들만 아니라 뉴욕 전체 목회자들이 다 협조하고 모여야 하며,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이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는가? 

그리고 대회 순서도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작은 교회나 큰 교회 목회자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대회를 통하여 전도와 화합, 그리고 성령 충만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11.교협의 공헌과 실상
황경일 목사 _ 제28대 교협 회장 (계명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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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LA 폭동 사건과 각 주 교포들의 사건들 앞에, 또한 교포들의 어려운 문제들과

교회들의 문제들을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며 도움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왔다.

2) 고국을 위한 사역

조국은 우리의 고향이고 모국이다. 어찌 조국을 한시라도 잊으리오. 우리는 조국과 함께 아파하고 울

고 웃고 기뻐하며 소망한다. 그러므로 조국의 일을 우리의 일과 같이 여겨 왔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1980년 5월 광주 사건, 경

제 위기의 IMF 사건 등 조국의 위기 앞에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며 조국과 같이했다. 1987년 수

해 시, 1998년 수해 시, 2002년 수해 시 기도하며 수재의연금을 모아 전달하는 일이며, 고국 군장병 위

문과 교회 지원과 군 장병 침례 등과 1983년 뉴욕을 출발하여 서울로 가던 KAL기가 소련 미사일에 피

격당해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했을 때, 교협은 한인사회와 함께 맨해튼 궐기대회, 합동추모예배, 촛

불예배, 소련 외교관 관저 데모 등등 다 논할 수 없는 일들로 아픔을 함께했다. 일마다 때마다 정성을 쏟

으며 기도하며 조국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같이할 것을 믿는다.  

3) 북한 동포를 위한 사역

제일 가깝고도 또한 먼 나라 북한은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대상이다. 그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는 사랑하고 도우며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교협과 교포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식량과 의약품을 지

원하고,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식수 개량 기구 지원 운동(펌프), 염소 보내기 운동과 2004년

룡천역 폭파사고 시 기도와 의연금 보내기 등등 사랑의 사역을 감당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4) 세계를 위한 사역

우리 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선교적 사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이 뉴욕과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전도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폭파 테러, 쓰나미, 중국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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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연합합,, 즉즉하하나나 됨됨의의 사사역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이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심이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기도하셨고(요 17:11),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한 성령으로 한몸

이 되었으니(고전 12:13), 한 성령을 마신 뉴욕 교포 교회들이 모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엡 4:3~6)

35년 동안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뉴욕엔 수백 개의 교회가 있고 수십 개의 교단이 있어서, 토양이 다르고 각 교단의 교리와 신앙, 신학

의 특색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운 교회들이기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교회들이 하

나 되고,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협이 되어 35년을 지켜왔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

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또한 뉴욕교협은 35년간 한 번도 다툼이 없이 사랑의

공동체로 사역했으며, 작은 교회와 큰 교회 간에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움을 이루었고, 타 지역 교협

과 교류와 협력을 아끼지 않음으로 연합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으며, 교포들의 각종 단체들과도 연합과

중재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고 지역과 세계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사역

을 교협은 이루었고 이루어가고 있다. 

22.. 사사랑랑의의 사사역역

예수님은“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사랑에 기초한다.

그리고 교협은 더욱더 예수의 사랑에 기초하여 실천하여 왔다. 

1) 교포사회에 대한 사역

이민교회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집이요 교민들의 공동체요 센터이며, 이민

생활의 시작의 기초였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교회와 목회자의 도움으로 이민의 정착을 이루어 왔다.

뉴욕한인회도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교포사회의 기관들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태반이 성도들

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교협은 이러한 일들을 감안하여 교회들의 모체로서, 전반적 리더로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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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역자 세미나

우리가 사역을 담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

아가 울부짖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로 사

역을 감당한다.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며 때를 따라 좋은 강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적으로 재충전하여 사역을 잘 감당해 왔다.

2) 할렐루야 전도대회

우리 교협은 1975년 창립되어 섬기다가, 1980년에 대뉴욕지구 복음화를 꿈꾸며 일대 모험이 아닐

수 없는‘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퀸즈 칼리지 대강당에서 주최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목사님들을 강

사로 초청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

고, 가까운 교회들이 돌보고 심방하고 양육하게 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다.

1980년에 시작한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해마다 거듭되어 30년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는다.

이 사역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고 성역이기

때문이다. 

3) 직장 예배 권장

이민의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까지 맡아 뛰는 교포들과 신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예배를 못 드리고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마음을 고려해

직장 예배를 권장하여 직장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모두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이제 앞으로는 다민족이 모여 사는 뉴욕의 여건을 따라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 다민족이 모이는 할렐

루야 대회, 지금도 타 민족 교협들과 교류하지만 앞으로 다민족이 모이는 대뉴욕교협이 되어 우리 주님

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교협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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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총기 사건 등등에 기도와 의연금을 보내며 지구촌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같이하였다. 우리 교협

은 이 지구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며, 사랑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

33.. 교교육육 사사역역

이민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 이민 왔다고 하나 부모들의 수고와 노

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이 탈선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심각함을 깨달은 많은 목회자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협을 중심으로 1.5세와 2세들을 위해 열정을 쏟게 되었고, 특히 양희철 목사, 김정국

목사 등은 더욱더 앞장서서 교포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였다. 학원 선교, 감옥 선교, 탈선

문제, 가정문제 등등을 다루었고, 청소년들과 가정에 소망을 주었다. 오늘의 청소년센터가 그 산실이다.

또한 1994년에는 감옥에서 나온 청소년들을 위하여 쉘터 건물을 구입하고, 국가 펀드를 받는 학생 쉘터

가 되어, 현재는 이것이 뉴욕아시안센터가 되었다. 지금도 이 사역들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발

전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 놓은 이민교회의 주역들이 하나 둘씩 퇴장하는 시점에서 1.5세

와 2세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고, 교협회원으로 들어와 같이 일을 하므로 교협은 큰 소망을

갖는다. 교협은 교육만이 살길임을 각성하고 교육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44.. 지지상상명명령령인인 선선교교 사사역역

예수님은“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뉴욕에

우리를 보내 주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협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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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선민으로 삼으시고 작은 고을 베들레

헴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대한민국을

택하시어 곳곳마다 붉은 십자가와 교회를 세워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쓰

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였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백의민족이라 자랑해 왔다. 그러나 어쩌면 타 민족의 침입과 강탈의 연속

속에 수많은 수난을 겪으면서도 도전해 보지 못하고 타 민족을 침범해 보

지 못한 한 많은 민족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지형적 위치나 민족적 성향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적도 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이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때가 차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듯’(갈 4:4) 그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때가 되매, 1866년 8월 25일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선교사를 평양에 보내어 첫 순교

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1883년 5월 16일 서상륜을 불러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소래(송천)에 소래교회

를 세우시고, 1884년 9월 20일 의료 선교사 알렌을 보내 주시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인천 항구로 들어오게 하사 복음이 한국(조선) 땅에 심어지고 울려 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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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교회회 보보호호 사사역역

초대 사도 시대 때도 그랬듯 오늘날에도 각종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과 마귀의 궤계가 난무한다. 특히

조국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는 미국으로 침투해 들어와 이민

사회와 교계와 교회를 혼란케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유혹하고 삼키려 한다. 우리 교회와 교계가

더욱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협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① 경고 교육과 예방 교육을 위해 서신 전달, 이메일 발송, 책자

소개와 판매, 집회와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시행했다. ② 이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여서 구원파

박옥수, 만민교회 이재록의 맨해튼 메든스퀘어가든 집회 저지 등 직접적으로 행동하며, 사역을 했다. 그

리고 ③ 동부 지역 각 교협 중 워싱턴교협, 뉴저지교협, 필라교협, 보스턴교협 등과 협력하기로 하고, 협

력기구를 만들어 정보 교환,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역들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 감당해야 하리라.

우리 뉴욕교협은 참으로 타 교협과 모범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헌신함으로 오늘

에 이르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뉴욕 지역 복음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

였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리오? “이는 힘으로 되

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 믿으며 이것이 뉴욕교협의 실상이라 하겠다. “주여! 수년 내 뉴욕을 부흥케 하옵소서.”

12.한인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섭리
신현택 목사 _ 현 제35대 교협 부회장, 35년사 출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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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음’이라는 목적 아래 1913년

흥사단을 조직하여 인재 양성의 기틀을 잡았고, 1915년엔 도산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등등이 국민회

중앙총회를 조직하여, 박용만 장군은 소년병 학교를 만들고 강한 군사훈련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

기도 했다. 이렇게 조국 전도 번영과 독립을 염원했던 이들 중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 어려

운 격동기에 기독인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기에 한국 전역에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확산될 수 있었고, 조

국이 속히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처음엔‘하와이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로 시작된 주님의 해

외 첫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좇아 성령의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는 신앙의 공동체요, 민족 독립

과 민주화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민족사 창조의 모체요,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여는 세계 선교의 횃

불이 되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놀라울 뿐이다. 

22.. 뉴뉴욕욕 한한인인 디디아아스스포포라라와와 하하나나님님의의 섭섭리리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미국의 수도는 아니다. 그러나 뉴욕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의 수도

라고 불리는 곳이다. 또한 뉴욕이라는 곳은 120여 개가 넘는 종족들이 모여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그

런데 이 다민족들 중에서 유독 한인 디아스포라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 왔고, 오늘날

이 뉴욕에 약 45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뉴욕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 선교의 교량 역할과 한국

교회에 대한 지원, 미국 교파 속에서의 사역 등에 대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민족 이웃들과 같

은 문화권에서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현지에 있는, 현지에서 자란 디아

스포라들을 전략적인 선교 자원으로 사용하셨다. 초대 교회 바울과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등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의미에서 뉴욕 한인교회의

사명이 크다고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 특수한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뉴욕 교민들에게는

이 문화적 장벽과 언어적 장벽을 깨뜨릴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미국인은 영어로, 스패니쉬는 남미

이민의 경험들로, 중국인은 조선족들로, 러시아인은 고려족들로 접촉점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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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지한 한국(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땅 속에 묻힌 씨앗에서 새싹이 돋듯 새 생명의 역사와 새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접한 우리 민족은 그때에야 시야가 열려서‘보냄’곧 흩어짐의 역사‘디아스포라’의 삶과 사명이

시작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리오? 이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다시‘한인 디아

스포라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11.. 하하와와이이 한한인인 디디아아스스포포라라와와 하하나나님님의의 섭섭리리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시고, 히브리 민족을 세우시고, 그 씨로 인

류의 구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마음에 뜨거운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민족에게“큰 강을 건너라”말씀

하심으로 복음을 접한 지 20여 년 만인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을 떠나 1903년 1월 13일 갤릭 호

편으로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102명이 도착함으로 한인 디아스포라가 태동한 것이다. 북미 대륙의 보스

턴에 청교도 102명이 도착했다면, 최남단의 섬 하와이에 우리 민족 102명이 도착했다. 이것은 하나님

의 놀라운 섭리이다. 하나님은 청교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미개한 이 땅에 복음을 심어 깨치시고 장대

한 나라로 세우셨고, 또한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

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에게 복음을 심게 하셨다면, 우리 코리안에게는 회복과 결실의

영광스런 사명을 감당케 하심이라 믿는다. 

나는 1969년에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 그리스도한인감리교회를 비롯하여 한인교회가 15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민 1세, 2세, 3세가 함께 살았다. 그 당시‘사진 결혼’으로 이민선을 타고 왔던 88세인

김메리 할머니는 그 당시를 회고하며 말했다. “말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한다고 했지, 노예와 다를 바 없

는 삶을 살았다”고 하며, “당시에 미국인과 동양인은 결혼을 금지하는 금혼법이 있어 현지인과 결혼할

수 없어서 중매쟁이를 통해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사진 결혼’이 행해졌다”고 한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

난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뿐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중심

으로 교포사회와 모든 삶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의 침략으로 그들은 현지의 고통보다 더 가슴 아파하

며 눈물 뿌려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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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면 이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백번 활용하여 어렵고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 민족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더욱더 세계 선교에 매진할 때, 주님은 한민족을 더 크게 들

어 쓰실 줄 믿는다. 

끝으로 한인교회들과 교협은 뉴욕의 특수성과 한민족의 특수성을 이용해 한인 교포사회의 구원과 뉴

욕 다민족 사회 구원의 사명과 한국 교회에 대한 지원과 교류, 세계 선교의 교량 역할을 감당하는 데 초

점을 맞추어 사역하고 교육하며,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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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문화권 선교와 복음 전도에 사용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우

리 뉴욕 교회들과 교협은 이러한 현실과 사실에 입각하여 뉴욕의 다민족 복음화 전도에 전력하며, 이들

을 그들 종족 복음화에 백번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뉴욕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

믿는다.

33.. 세세계계 한한인인 디디아아스스포포라라와와 하하나나님님의의 섭섭리리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을 출발한 첫 이민의 역사는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도시를 가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인이 있는 곳에

는 상사가 세워졌고 중국인이 있는 곳에는 식당이 세워져 있는데,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펼쳐 나갈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키워 나간다는 사실이다. 이것

이 무슨 징조일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 믿는다. 히브리 민족을 사용하시듯, 청교도들을 사용하시듯 이

제 한민족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라고 믿는다. 

21세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9∙11 이후 서구인의 얼굴

을 가지고는 세계 선교의 과업을 마칠 수 없게 됐다. 또한 선진국에서 후진국, 북반구에서 남반구, 서양에

서 동양으로 복음이 일방통행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복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없는 모든 곳으로

나가는‘동시다발적 선교 시대’라 한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서방 시대에서 아시아 시대가 된다 한다. 

하나님은 아시아 중에서 한국을 택하사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1884년 이후 선교사들을 보내사 순교적 피 뿌림으로 복음을 심어 성장하게 하시고, 경제대국으로 세우

시고, 이로 인하여 세계 각처에 한민족을 보내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속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2009년 1월 발표를 통해

168개 국에 19,413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고 발표했다(사무총장: 강승삼 목사 － 이범진c 뉴스

파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인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열강들에 의해 아픔과 고통과 눌림을 수없이 받아 왔고, 이러한 배경이

오히려 오늘의 기독교적 부흥과 경제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 대한민국유공자협회 초청으로 방문한 김 할머니와 함께(가운데 서신 분이 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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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유엔 본부가 있고 경제를 포함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이민이 이루어졌을까? 우리나라는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

상조약을 맺었다. 1883년 서울에 미국 공사가 들어왔고, 곧바로 고종 황제는 전권대사 민영익, 부대사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 그 외에 유길준, 고영철, 변수, 현홍택, 최경석 등 모두 11명으로 외교사절단을

구성하였다. 그때 마침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Chester A. Arthur)와 국무장관 프렐링휴젠(Frederick T.

Frelinghuysen)이 뉴욕에 체류 중이었다. 민영익 사절단 일행은 9월 19일 뉴욕에 도착하여 애비뉴 호텔

에 체류하고 있던 아서 대통령을 접견하고 고종 황제의 외교 각서를 제출하였다. 민영익 사절단 일행인

유길준은 한국 정부의 관비 유학생 제1호로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기로 했다. 유길준의 미국유학 시작은

뉴욕 한인 역사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유길준 이후 유학과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 최초의 뉴욕 정착 이민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들이 미국 상선인 갤릭 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다.

이들이 미국 이민 역사를 열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제2차 이민선이 1903년 3월 2일 호놀룰루 항에 도

착, 그 후 한 해 동안 10여 차례에 이르는 이민선이 도착했고, 이민은 계속되어 1905년까지 총 65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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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편으로 7,226명의 한인들이 이민했다. 이들이 다 하와이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1

년, 2년, 3년 있다가 미국 본토로 이주했다.  

우리 이민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것은 인천 내리감리교회와 담임 존스 목사이다. 처음에 존스 목사의

광고와 권고로 첫 이민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60여 명이 내리교회 성도였고, 총무로 장경화 전도사,

통역에 안정수 권사, 선교사로 홍승하 전도사를 파송했다. 존스 목사님의 파송은 곧 하와이 한인감리교

회를 탄생하게 했고, 한인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모체가 되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통역으로 온 안정수

권사와 유병길 등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설립했고, 홍승하 선교사가 담임으로 사역했다는 것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1883년 유길준 이후 미국에 공부하는 유학생이 여러 명 있었는데, 수

가 적은 탓인지 유학생회는 생기지 않았다. 1907년에 뉴욕 한인들의 단체가 있었는데, 안정수 권사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공제회란 모임이다(《뉴욕 한인교회 70년사》,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pp.72~73, 77). 또

1922년 뉴욕 한인교회에 5인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학생이 아니라 모두 일반 교인이고 대부

분이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 이들 중 안정수는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이진일은 차이나타운에서

상점을 경영했고, 이봉수, 이원준, 정인수 등은 생활형편이나 모습이 대동소이했다. 이렇게 볼 때 뉴욕의

최초의 정착 이민도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이민들과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발췌:《뉴욕 한인교회 70년사》,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깊은샘, pp.57, 72~73, 77.

《대뉴욕 한인 100년사》, 제1장 한인들의 미국 이민 초기의 역사, pp.22~24.

2) 최초의 뉴욕 한인교회

20세기 초의 한국 역사는 계속 위기와 수난의 연속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으로 조

선은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그때로부터 불과 30년이 채 못 된 1905년엔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일

본은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내정을 간섭하고 외교권마저 박탈하게 되었다. 그 후 5년

후인 1910년에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한국인은 그날부터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같은 해

일본 총독부는 토지조사국을 설치해서 공유지든 사유지든 법적으로 소유 사실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몰수하고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토지를 흡수했다. 이렇게 일제의 만행은 날로 극에 이르

게 되었다. 

1.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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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던 다니엘같이, 뜨거운 부담을 안고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기도와 흘린 눈물이 있

었다. 두고 온 조국과 뉴욕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안고, 뉴욕 땅을 안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셨다. 60년대 한인 이민이 증가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한인교회가 다음과 같이 설립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 뉴욕중앙교회 백예원 목사

일시 : 1963년 5월 첫 주일

주소 : 85 South St. Brooklyn. NY

2.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목사

일시 : 1969년 7월 27일

주소 : Flushing, NY

3. 뉴욕장로교회 김이호 목사

일시 : 1970년 9월 20일

주소 : 68-03 Roosevelt Ave. Woodside. NY

4. 뉴욕제일장로교회 정영규 목사

일시 : 1970년 11월 8일

주소 : 37-60 61ST. Woodside. NY

5. 브롱스한인교회 유태영 목사

일시 : 1970년 12월 3일

주소 : 2943 Bain bridege Ave. Bronx. NY 

6. 브르클린한인교회 안중식 목사

일시 : 1971년 3월 11일

주소 : 124 Henry ST. Brooklyn. NY

7. 뉴저지제일교회 박재영 목사

일시 : 1971년 4월 11일

주소 : 2681 Kennedy Blvd. Jersey City. NJ

8. 롱아일랜드교회 박희소 목사

일시 : 197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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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잔악무도한 일제 앞에 온 국민은 분노했고, 온 기독교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뜨거운 분노와 열정이 독립운동으로 동시 전개되었다. 당시 깨어 있는 사람, 지식인들은 선교사들의 권

유와 안내로 유학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독립을 위해 고국을 떠나 해외로 해외로 나갔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은 국내외 한국

인들에게 뼈저린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또한 독립에 대한 더 뜨거운 열망과 꿈과 소망과 큰 도전을 일깨

워 주었다. 

1920년 당시 뉴욕에는 한인회, 한인학생회, 신한회, 동지회, 흥사단, 대한민국 민지회 지부 등 많은

한인 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일본에게 빼앗긴 조국의 주권

을 되찾고자 하는 애국심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애국심은 단순히 이념이나 이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겪었던 가슴 아픈 체험과 수난 속에서 일어난 생리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적인 수탈로 인해 조국에서의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뉴욕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미국에 오기까지 그리고 온 이후에 겪은

고생은 눈물과 피땀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애국심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보다도 더욱 강렬한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이질적인 배경을 한데로 묶는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울타리가 되었다. 애국

심은 초창기 뉴욕 한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못지않은 일종의 영적인 경험이었다.

1922년 3월 1일(3∙1절) 기념식이 뉴욕타운 홀에서 열린 후 같은 날 저녁에, 조선 독립운동을 지원하

고 있던 킴버랜드 여사(Mrs. Angie Graham Kimberland)의 사무실 코모도어 호텔(Commodore Hotel)에

서 기념식 평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킴버랜드 여사는 교회 설립을 제안했고, 교회 설립 제안에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때 함께 참석하였던 삭크만 목사(Rev. Dr. Ralph W. Sockman)가 자신이

목회자로 있는 매디슨 애비뉴 감리교회(Madison Avenue Episcopal Methodist Church: Madison Ave. &

23rd ST. NY)에서 예배하도록 제안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3월에 임종순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림으

로 뉴욕에 최초로 한인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그 이후 뉴욕한인교회는 5명의 교회 건물 구입 위원회(안정수, 이봉수, 이진일, 이원준, 정인수)의 노력과

미 감리교 재단의 협조와 도움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459 West 21St. NY에 있는 건물을 구입했다. 그

리고 1923년 4월 15일 최초의 주일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졌고, 담임 임종순 목사는 교회와 기구

를 관장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던 에스겔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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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민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을 보더라도 뉴욕 한인들은 교회를 절실히 필요로 했고, 교회를 세우시

길 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고, 위로하셨고, 우리 한민족을 일으켜

세우셨다. 나라의 멸망으로 일제의 탄압과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국의 한을

안고 조국을 떠나온 망한의 가슴들. 뉴욕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막중한 노동과 가정부, 접시닦

이, 요리사, 낯선 거리를 전전하며 향이나 중국차, 만년필 팔기, 온갖 눈치와 굴욕과 하인과 같은 밑바닥

삶을 살아가며,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다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조국의 독립이라는

애국적 이념은 더욱더 불타오르기에 모여야 하고 기도해야 했기에, 또 마음을 치유받아야 했기에, 쉼을

얻어야 했기에, 소망과 용기와 새 힘을 얻어야 했기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

로가 원해서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민들의 집이다. 교회는 교민들의 공동체요 센터이다. 

유대인들의 흩어짐은 구약의 성취이다(렘 9:12~16).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조국을 떠나

적국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의 생활은 말 그대로 비참했다. 생활의 억압과 부자유와 혹독한

고난 속에서의 방랑이었다. 그 암담한 암흑 속에서 유대인이 유대인 된 것은 회당 때문이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조국의 재건을 기도하며 민족의 의지처로서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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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Kew Gardens. NY (리폰드처치)

9. 기독교대한감리교회뉴욕교회 이재은 목사

일시 : 1972년 11월 19일

주소 : 85-15 Broadway. Elmhurst. NY 

10. 퀸즈장로교회 장영춘 목사

일시 : 1973년 9월 18일

주소 : 7 Franklin ST. Brooklyn. NY

발췌:《뉴욕 한인교회 70년사》,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깊은샘, pp.57~80.

김홍기, 《웨슬리 신학의 조명에서 본 미주 한인 이민》(제3부), 청암논단, p.4. 2.뉴욕 교민과 교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인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

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교회는(마 16:18, 18:17)‘에클레시아’(ekklesia),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된 유기체로서, 구속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한다. 칼빈(John Calvin)은 교회를“선택된 무리”

라고 하였고, 루터(Martin Luther)는“성도의 교제”라고 했다. 에클레시아,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온 성도로 구성되고(고전 1: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엡 1:22~23) 예수

님의 십자가의 흘린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다. 뉴욕

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좇아 사역했고, 앞으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뉴욕의 한인교회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말씀과, 보혜사 성

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을 좇아 한인 교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이 뉴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승리의 삶을 얻도록, 늘 기도하고 준비하며 사

역하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 중심으로 교민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60년 뉴욕한인회가 결성될 때 5월 1일에 뉴욕한인교회 예배실에서 발족하고, 5월 22

일 주일 오후 회칙을 작성, 심의에 22명이 참석하고(전원이 한인교회 교인), 6월 12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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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고그)을 중심으로 종교 예배를 올리며 새롭게 민족 종교를 형성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듯이 뉴욕 교민이 있는 각처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다. 뉴욕의 교민과 교회는 서로를 원하고 있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 설립될 것이다. 

교회는 빛이다. 빛은 생명이 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포사회를 살리고 있고, 뉴욕과 미국과 지구촌을 살린다. 유대

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시나고그(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뉴욕 교민들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

왔기에, 오늘의 발전과 번성이 있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당당히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고 있다. 

참고: 이영희, 《탈무드 황금률 방법》, 유대 5000년 불굴의 방패, 동서문화사,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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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의 역할도 있다. 성경공부, 한글학교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한

국 문화인 설, 추석 등 고유 명절과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를 가져서 고유문화와 역사의식을 고

취시킨다.

(5) 교포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 교회가 한인들의 이민사회 속에 한결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동포사회

가 당면한 일들을 같이 해결하며 토의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실천의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다.

(6) 꿈을 나누는 공동체 역할이다. 꿈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 주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로서

의 역할, 삶의 고향이며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역할, 일상생활의 공동체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다.

(7) 넓은 세계관의 역할을 감당한다. 교회는 교민들에게 교민사회에서만 아니라 제2, 제3의 세계를

경험케 한다. 모두 삶에 억눌리고, 언어에 억눌리고, 활개 한 번 못 펴고 살아왔지만 이제 한인들이 그 억

눌리고 답답한 마음을 선교로 돌려서 미국과 제3세계를 향해 파송되어 하나님의 일꾼이요, 선교사요, 작

은 예수로 살게 한다.

발췌: 《뉴욕 한인교회 70년사》, 강변에서 울었노라, 깊은샘, pp.87, 272~275. 

<선교타임즈> [특집] 기고 3. 선교 현장에서의 해외 한인교회의 사명과 역할(신윤호 목사), 2006-/0119,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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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에 서상복 씨(한인교회 교인)가 당선되었다. 이와 같이 한인 단체들

은 거의 대부분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한인교회와 목회자의 기능과 역할이 막중했다. 교회와 목회자와 교민은 한가족으

로 생사고락을 같이했다. 뉴욕에 오는 사람이면 여행객이 되었든 유학생이든 이민자이든 모든 삶의 살림

살이를 교회가 도와주었다. 공항과 정류장에서의 픽업부터 집 구하는 일, 직장 구하는 일, 자동차 구하는

일, 모든 등록하는 일, 보험 드는 일, 자녀 취학시키는 일, 비자 연장, 공공요금 납부, 은행 업무, 관광 안

내, 유학생 상담, 유학생 부모 대역, 전화 놓는 일, 생활 관리, 병원 데려가기 등, 친부모도 못 해준 것을

다해 주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쓴소리 듣고 모든 책임은 교회와 목사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뉴욕한인교

회 초대 목회자인 임종순 목사와 같이 성도들 몰래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 사모들은 일하는 것

이 천직인 줄 알고 일하면서, 밤이면 기도와 말씀 준비로 씨름하며 교회와 교포사회는 성장해 왔다.

여기서 교회가 담당했던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자.

(1) 교회의 교민들에 대한 심리적 기능과 역할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 23:7) 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했다. 무엇이 인생의 문제인가?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 주간의 이민생활 속에 시달리고 지치고 스

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심령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령 치유이다. 교회에 출석함으로 언어에서 해방을 받

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하는 말

씀과 성령의 역사를 좇아 위로함 받고, 치유받고, 문제에서 해방 받았다. 교회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 

(2) 삶의 보람을 준다. 타향살이의 고달픔을 동족과의 만남을 통해 풀어 준다. 친교와 교제를 통하여

삶에 보람을 갖게 되고 교민 소식, 한국 소식, 사업 정보, 삶의 정보를 얻는다. 부서별, 연령별 활동을 통

해 친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삶의 보람을 누리게 한다.

(3) 상담 사역과 역기능 가정의 전반적인 문제와 사업문제, 자녀문제, 직장문제를 상담하고, 영적∙정

신적∙육체적인 문제들을 상담하여 건강한 삶과 보람찬 삶을 이루어가게 한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제5부



일본인이 가는 곳에 사업장이 세워지고, 중국인이 있는 곳에 식당이 세워지고, 한국인이 두세 명만 있

으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있다. 얼마나 축복된 민족인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구별 없이

공동체로서 교회가 설립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정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특

별한 은총이다.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미국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한인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새로 이주

한 교포들은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가발업과 야채, 수산업, 의류산업, 무역사업 등을 운영했고 사업이

점차 번창했다. 이로 인하여 70년대 들어서면서 뉴욕 일원에 40여 교회가 설립되자 교회와 목회자들 간

에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며, 또한 뉴욕 교포 복음화와 전도에 깊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이 여러 번

의 모임과 회의를 거쳐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주후 1975년 6월 27일(금) 오후 8시 퀸즈 엘머스트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뉴욕교회에서 창립 총회

를 개최하여 한영교 목사님이 교협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탄

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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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협의회 조직의 의의와 필요성

(본란은 제6대 회장 신성국 목사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로 대신한다.)

1965년부터 뉴욕 시내에 한인교회가 5~6개처에 설립되었을 때부터, 미국 내에서도 특수 지역의 하

나인 대뉴욕지구 교회의 확고한 기초 확립과 한인 교포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적 선교 사명을 다하기 위하

여 한인교회연합회나 혹은 한인교회협의회 같은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담당한 교역자

간에 의견 교환은 종종 있었으나 구체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 6일 뉴욕지구

교역자회 총회(참석한 교역자 약 20명)에서 만장일치로‘한인교회협의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오

늘은 그 출발 단계로 제1차 준비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교회협의회 조직 의의와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

을 허락하신 대뉴역지구라는 특수지역 내에서의 한인 연합운동을 시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질

적인 문화와 풍토와 환경 속에서 해외한인교포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한 가정

을 사회의 구성 단위로 볼 때에 한 사회 또는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각 가정은 형편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

하여 나가지만 이웃 가정과의 유대관계, 상호 공동이익을 위한 대화와 협조와 봉사라는 상관관계가 원만

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하면“교회는 남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일 때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본회퍼의 말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

는 신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도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코이노니아’의 교회가,

특히 산 설고 물 선 역사적 배경과 민족의 풍속과 문화와 생활양식이 다른 해외 각 곳에 산재해 있는‘디

아스포라’의 교회로서 그 부여된 사명을 다하려면, 같은 겨레의 교회들이 서로서로 한데 뭉쳐서 힘을 모

아 이해와 협조의 정신에서 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동양인의 민족별 인구 분포 통계를 보면 일본, 중국, 필리핀 다음에 한국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적은 숫자로 나타났으나 과거 10년간 매년 증가율로 보아 5년 후 1980년도에 가

서는 다른 세 나라 이민자 수와 거의 비슷한 선까지 육박하다가, 1985년부터 1995년에 가서는 단연 다

른 세 나라 이민자 수보다도 더 많은, 동양인 이민으로는 최대의 숫자를 확보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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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0, 1985, 1995년 미국 내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한국인의 인구 분포

PROJECTIONS FOR 1980, 1985, AND 1995 FOR CHINESE, 

JAPANESE, FILIPINO AND KOREAN POPULATION

나. 미국 내 한국인 교회 총계 293교회

1. 연합장로교회 소속 22교회

2. 남장로교회 소속 1교회

3. 연합감리교회 소속 14교회

4. 기타 33교회

5. 무소속(미국 교파와 무관계) 223교회

다. 미국 내 한국인 목사 총계 523명

1. 연합장로교회 회원 44명

2. 남장로교회 회원 2명

3. 연합감리교회 회원 20명

4. 기타 53명

5. 무소속(미국 교파와 무관계) 404명

라. 교회 담당 목회 목사 총계 317명

1. 미국인 교회 담당 목사 24명

2. 한국인 교회 담당 목사 293명

마. 대뉴욕지방 한국인 약 28,000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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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뉴욕 시와 뉴저지 주 내 한국인 교회 목사 수

이상 통계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뉴욕지구(뉴욕과 뉴저지) 내(한국인 2만 8천 명)에 한국인 교

회 수가 26개 이상이나 된다는 점인데, 그중에 200~400명의 교인을 보유한 교회가 약 5~6개처이고,

약 4,000명의 장년 세례교인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주 교회의 참석 수는 최소한 2,800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전체 한인교포 수의 약 10분의 1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또한 한인교포의 2분의

1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외에 나와서는 신도의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상당 숫자의 신도

가 해외에 나와서는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있는 사실도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계 숫자로는

표시할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은, 미국에 이주한 기독교 신자들이 가진 교회 배경(신학적 또는 신앙적)의 다

양성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역자 자신들의 신학적 배경과 신학 교육의 다양성은 교회 연합운동에 가장 큰

암이요 난관이며, 또한 신앙적인 훈련과 생활의 다양성은 상호 이해와 공동생활 프로그램, 새로운 선교

정책 토의, 수립, 진행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해력이 소모되어야 할는지 예측이 어려운 줄 믿습

니다. 

그리고 교회 및 교역자 자체의‘스페이스 티오’를 보더라도 ① 미국 교회에 소속하여 회원이 된 교회

와 목사 ② 미국 교회와 관계없이 독립된 교회와 무소속 교파 목사 ③ 한국 내의 모교회와 관련된 노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소속된 교회와 목사 ④ 미국인 교회를 담임한 목사 ⑤ 미국 교회 기관, 교파 분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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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7744년년 11998800년년 11998855년년 11999955년년

중중국국인인 541,457 661,000 843,000 1,368,000

일일본본인인 646,645 724,000 821,000 1,094,000

필필리리핀핀인인 494,169 563,000 709,000 1,121,000

한한국국인인 182,392 407,000 840,000 1,496,000

18 - 장로교회 - 2

감리교회 - 4

기타 - 2

무소속 - 10

26- 장로교회 - 5

감리교회 - 5

기타 - 4

무소속 - 12

20 - 미국 교회 - 2

한국 교회 - 18

8 - 장로교회 - 1

감리교회 - 1

---

무소속 - 6

10 - 장로교회 - 1

감리교회 - 

---

무소속 - 8

10 - 미국 교회 - 2

한국 교회 - 8

26 - 장로교회 - 3

감리교회 - 5

기타 - 2

무소속 - 16

36 - 장로교회 - 6

감리교회 - 6

기타 - 4

무소속 - 20

30 - 미국 교회 - 4

한국 교회 - 26

교교회회 수수

목목사사 수수

목목회회 목목사사

뉴뉴욕욕 시시 뉴뉴저저지지 주주 합합 계계

11994400년년 11996600년년 11997700년년 11997744년년

뉴뉴욕욕 주주 114 1,136 5,777 18,087

뉴뉴저저지지 주주 12 485 2,790 9,712

합합 계계 126 1,621 8,567 2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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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위원장: 신성국 목사

▷ 준비위원회: 박재영(서기), 김해종, 김용주, 유태영, 이재은, 한진관(이상 목사)

김재만, 임병규, 이동필(이상 평신도)

▷ 창립 총회

1. 창립일: 1975년 6월 27일(금) 오후 8시

2. 장소: 기독교대한감리회 뉴욕교회(퀸즈 엘머스트 소재, 85-15 Broadway)

3. 참석 교회 및 참석자

1) 당시 뉴욕 소재 36개 한인교회 전체에 소집 통보

2) 참석 교회: 22교회, 14교회가 불참

3) 참석 인원: 목사 대표 27명, 평신도 대표 22명으로 총 49명 참석

4) 창립 총회 참가 교회 및 대표

뉴욕한인교회(최효섭, 김재만)

뉴욕한인중앙교회(신성국, 오종배)

퀸즈한인교회(한진관, 서화숙)

뉴저지제일한인교회(박재영,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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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목사 ⑥ 기타 세속 기관에서 봉사하는 목사들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황과 복잡 다양한 현실 속에서 더욱이 미천한 역사를 가진 나약한 한인교회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 나가려는 것은 기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협의회 조직의 목표

1. 교회 간의 공동생활의 폭을 넓히고 초교파적 유대를 굳게 한다.

2. 해외에서의 한인 교포사회의 특수성을 바로 이해하고 건전한 한국인 교회로서의 터전을 굳게 한다. 

3. 내 민족과 세계 인류를 위한 교회 본래의 선교 사명을 성취한다.

4. 한인교회의 건전한 발전과 영구한 기초 확립을 위하여 필요와 소명에 따른 교회 설립을 협조∙육

성하는 데 공동노력을 경주한다. 

2.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창립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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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회 기기 년년 도도 회회 장장 이이 사사 장장

제1대(1975년) 한영교 목사

제2대(1976년) 유태영 목사

제3대(1977년) 김해종 목사

제4대(1978년) 장영춘 목사

제5대(1979년) 이재은 목사

제6대(1980년) 신성국 목사

제7대(1981년) 박희소 목사

제8대(1982년) 김용주 목사

제9대(1983년) 홍효균 목사

제10대(1984년) 남학희 목사

제11대(1985년) 이문구 목사

제12대(1986년) 김용걸 신부

제13대(1987년) 김상모 목사 초대 방지각 목사

제14대(1988년) 김정국 목사 김우선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뉴욕교회(이재은, 표창복)

뉴욕한인그리스도교회(기준서, 김세복)

뉴욕한인제일장로교회(정영규, 배성호)

뉴욕한인연합교회(한영교, 임병규)

뉴욕침례교회(김흥묵)

뉴저지한인연합교회(장승칠, 차종철)

뉴저지한인중앙교회(박성은, 유종근)

라더포드한인장로교회(김용주, 김규환)

토렌스한인교회(김성남, 양강용)

브롱스한인교회(유태영, 김종율)

브르클린한인교회(안중식, 강지원)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달빈)

아스토리아한인교회(김성남, 옥시정)

에리자베스한인교회(유제선, 임형재)

뉴욕한민교회(김권석)

퀸즈장로교회(장영춘, 임수식)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양희철, 라희정)

한국선원교회(오철호, 임상아)

후러싱한인교회(임은영)

뉴저지유니온교회(박성모)

브롱스동산교회(이은수, 임구현)

스태튼아일랜드연합교회(남학희, 이귀주) 이상 49명

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연혁(197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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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1989년) 양희철 목사 염정남 장로

제16대(1990년) 장석진 목사 서광해 장로

제17대(1991년) 방지각 목사 심홍섭 장로

제18대(1992년) 정태진 목사 김종대 장로

제19대(1993년) 김남수 목사 김영찬 목사

제20대(1994년) 조덕현 목사 최원호 장로

제21대(1995년) 박순종 목사 이광모 장로

제22대(1996년) 한재홍 목사 황일영 장로

제23대(1997년) 한세원 목사 김창훈 장로

제24대(1998년) 박수복 목사 이병무 장로

제25대(1999년) 최웅렬 목사 박해용 장로

제26대(2000년) 안창의 목사 임무송 장로

제27대(2001년) 송병기 목사 유시수 장로

제28대(2002년) 황경일 목사 황일봉 장로

제29대(2003년) 김영식 목사 최진욱 장로

제30대(2004년) 허 걸 목사 박용기 장로

제31대(2005년) 김종덕 목사 박용기 장로

제32대(2006년) 이병홍 목사 송정훈 장로

제33대(2007년) 정수명 목사 강현석 장로

제34대(2008년) 황동익 목사 한영숙 장로

제35대(2009년) 최창섭 목사 유일용 안수집사

4.할렐루야 전도대회 30년 역사



164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5. 2009년 현재 뉴욕교협에 등록된 교회들 165

5.2009년 현재 뉴욕교협에 등록된 교회들

● 제30회(2009)

대 회 장: 최창섭목사
준비위원장: 이만호목사
일 시: 7월10일-7월12일
장 소: 순복음뉴욕교회
강 사: 이동원목사
청소년강사: 제이박목사
어린이강사: 헬렌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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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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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 1975년

1대 교협 회장

뉴욕한인연합교회

The United Korean Church of NY

한영교 목사, Rev. Young Koy Han

371 77 St, Brooklyn. NY 11209 

1대 교협 임원

회 장 한영교 목사 (뉴욕한인연합교회)

부 회 장 유태영 목사 (브롱스한인교회), 이동필 장로

총 무 안중식 목사 (브르클린한인교회)

서 기 김해종 목사 (연합감리교회)

회 계 장승철 목사 (뉴저지한인연합교회)

분과위원

선교분과 신성국 목사 (뉴욕한인중앙교회)

교육분과 김흥묵 목사 (뉴욕침례교회)

사회분과 한진관 목사 (퀸즈한인교회)

재정분과 김규환 장로 (라더포드한인장로교회)

목회분과 길웅남 목사

재정감사 정영규 목사 (뉴욕한인제일교회), 김국현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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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제 1 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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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년사

주후 1976년

2대 교협 회장

브롱스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Bronx

유태영 목사, Rev. Tai Young Yoo

2943 Bainbridge Ave. Bronx, NY 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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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년사

주후 1977년

3대 교협 회장

연합감리교회

The United Methodist Church

김해종 목사, Rev. Hae Jong Kim

344 Tenasly Rd. Englewood, NJ 07631 

3대 교협 임원

회 장 김해종 목사 (연합감리교회)

부회장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서화숙 장로

총 무 안중식 목사 (브르클린한인교회) 

서 기 남학희 목사 (스태튼아일랜드연합교회)

부서기 박희소 목사 (뉴욕동부교회)

회 계 장승철 목사 (뉴저지한인연합교회)

부회계 배성호 목사

실행위원

김기엽 목사 김병수 장로 김용주 목사 김윤철 장로

신성국 목사 이재은 목사 이희철 목사 임근화 목사

임수식 장로 임형재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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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뉴욕욕교교협협 33대대회회장장 김김해해종종 목목사사의의 회회고고

1970년 후반은 뉴욕 지구 한인교회들의 태동기라고나 할까? 지금처럼 왕성하고 많은 교회들이 서기

전이었다. 당시 한인교회는 모두 30여 교회에 불과했다. 회장으로 당선되기까지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창설 멤버로 첫 임원단의 서기를 맡아 보던 본인은 교회협의회를 위한 로고(logo)를 도안하여 제안한 결

과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로고의 배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상징하며, 구원의 십자가를 한가운데 두고 뒤에는 태극이 마치 떠

오르는 해처럼 한인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고 있고, 세 줄기의 물결은 당시 본 협의회가 관할한

‘대뉴욕지구’즉 뉴욕, 뉴저지, 코네티켓 3개 주를 상징한다. 

그때부터 교협 회장은 각 교파에서 돌려가며 선출한다는 연합 원칙에서 당시 뉴저지한인연합교회를

개척하고 담임목사로 있던 필자가 1978년도에 제3대 회장의 일을 맡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뉴저

지교협이 발족되기 전이라 지역적으로 뉴저지를 대표하는 의미도 있었다. 덕망 높으신 원로 목사님 이었

던 한영교 목사님께서 초대 회장이었고, 장로교회를 대표한 브롱스한인교회(Korean Church of Bronx)

유태영 목사를 뒤이어 3대 회장이 된 것이다. 

당시 한인교계는 이제 자라나는 이민사회에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바빴으나 연합사업의 필요를 일찍

감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요청을 따라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제3대 임원진도 그 정신을 받들어 연합예배, 한인사회와의 다리 역할,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협력 등 협력체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고, 안중식 목사가 총무로서 사업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제3대 회장단이 남겨 놓은 중요 사업의 하나는‘교회연감’을 발행한 일이었다. 연감에는 각 교회의 정

보를 실었는데 교회의 창립목사 및 담임목사에 대한 정보, 개체 교회의 조직과 교단 배경, 교회의 현황

및 중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 내용으로, 그 당시 협의회의 회원 교회 37교회를 소개하고 담임목사의 사

진을 수록하여 발행하였다. 매년 발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연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전임 풀타

임 스탭이 없는 조직체로서 이를 시행하기가 어려워 계속되지 못하였고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 처음이

자 마지막이 되었다. 비록 애석한 일이나 이‘교회연감’이 그 당시의 교회들의 형편을 말하여 주는 좋은

역사적 자료가 된 것은 감사할 일이다.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던 시대에 그러한 연합체 기록 문서를 편집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런 문서를 출판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요, 우리 교회협의회 역사에 하

나의 공헌이었다고 자부한다. 

그때 벌써 이재은 목사, 신성국 목사, 장영춘 목사, 박희소 목사 등 차기에 회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임원과 회원들이‘할렐루야 전도대회’의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대뉴욕지구에 연합 전

도의 열풍을 일으킬 기반이 시작되고 있었으며, 뉴욕 복음화의 비전과 교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이민민교교회회의의 정정체체성성－－다다리리 놓놓는는 교교회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는‘흩어진 자들’(diaspora)이 모여 세운 교회였다. 즉 그 교회는 첫 이

민교회였다. 그 헬라 원문은‘흩어진 씨’라는 뜻이다. 한국인의 후손들이 미국에 와 세운 이민교회 역시

흩어진 씨앗의 교회리라. 

우리는 흔히‘교포교회’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이민은‘다리 놓는 백성’이라는 뜻이다. 여기

에서 우리가‘다리’역할을 한다는 본질적인 사명과 정체성을 찾는다. 그것은 비단‘한국과 미국을 다리

놓는다’는 뜻만이 아니요 여러 각도에서‘다리 신학’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에서 비롯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십자가

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다리가 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이민교회의 정체성은 다리 놓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다리들로 둘러

싸여 있는 대뉴욕지구의 한인 이민교회는 그 어느 다리보다 이름답고 중요한 복음의 다리이다. 

민족과 문화를 잇는 다리,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이

다. 구원의 방주로 희망의 무지개를 보여 주는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이민 100주년을 맞아 찬송시로 표

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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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년사

주후 1978년

4대 교협 회장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 Church of Queens

장영춘 목사, Rev. Young Choon Chan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4대 교협 임원

회 장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부회장 이재은 목사 (기독교대한감리교회 뉴욕교회)

김병수 장로

총 무 안중식 목사 (브르클린한인교회) 

서 기 박재영 목사 (뉴저지제일장로교회)

부서기 신성국 목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장승철 목사 (뉴저지한인연합교회)

실행위원

박희소 목사 한진관 목사 정영규 목사 장석진 목사

김용주 목사 이희철 목사 남학희 목사 임수식 장로

196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신신앙앙의의 이이민민

김해종 작사/ 곡:“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 은혜의 주님 크신 뜻 있어 / 우리를 불러내신 땅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 / 가는 곳마다 제단 쌓네

복음에 빛에 해방 얻은 / 슬픔에 살던 한민족아

쉬지 않고 기도하며 / 믿음으로 살아가네

2. 사랑의 주님 베풀어 주신 / 축복의 대륙 새 땅에서

이삭의 신앙 본을 받아 / 가는 곳마다 우물 파네

주님의 약속 주신 땅에서 / 이웃과 후세 위해 땀 흘려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 사랑의 역사 이어가세

3. 빛 되신 주님 이끌어 주는 / 내일을 위해 씨 뿌리고

야곱의 신앙 본을 받아 / 민족의 뿌리 잊지 마세

황무지 같은 이민 길에 / 무궁화 꽃을 심어가며

범사에 주께 감사하며 / 소망의 미래 개척하세

4.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서 / 피 흘려 사신 크신 구원

새 생명 얻어 기쁨에 뛰며 / 성령 충만해 전도하세

예수님 멍에 함께 메니 / 무거운 짐도 가벼워라

할렐루야 찬양하며 / 하나님 나라 건설하리

김해종 목사

제3대 교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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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년사

주후 1980년

6대 교협 회장

한미목회 회장

신성국 목사, Rev. Sung Kook Shin

100 Old York Rd. #310  Jenkintown, PA 19046

6대 교협 임원

회 장 신성국 목사 (한미목회 회장)

부회장 박희소 목사 (뉴욕동부교회)

임형재 장로

총 무 박재영 목사 (뉴저지제일장로교회)

서 기 양희철 목사

부서기 김정수

회 계 김진곤 목사

부회계 표창복 장로

분과위원

노순구 목사 안창의 목사 장석진 목사

한진관 목사 길웅남 목사 심연수

제 5 년사

주후 1979년

5대 교협 회장

기독교대한감리교회 뉴욕교회

이재은 목사, Rev. Jae Eun Lee

85-15 Broadway Elmhurst, NY 11373

이재은 목사는 1972년 뉴욕에 들어와 퀸즈 엘머스트에‘기독교감리교 뉴

욕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했다. 그리고 1979년 6월 13일 대뉴욕교협 제5대

회장에 취임했고, 그 해 8월 29일 서울정동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해 가면

서 대뉴욕교협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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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8800년년신신년년 조조찬찬기기도도회회

1. 1980년 1월 26일 6대 회장 신성국 목사가 신년을 축복하며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2. 신년하례 강사로 온 임동선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3. 하객들이 신년과 교협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모두를 축복하며 만찬을 나

누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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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2. 초청된 연예인, 오른편부터 곽규석 장로, 방은미 집사, 허림 집사, 고은아 집사

� �

▲간증하는 고은아 집사 ▲간증하며 찬양하는 허림 집사▲간증하는 방은미 집사

할할렐렐루루야야 8800 대대뉴뉴욕욕전전도도대대회회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의 모든 회원 목사들은‘한인 교포를 그리스도에게로’인도하는 새로운 전도운

동이, 한인교회에 부여된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하고도 중대한 시대적 사명이라 믿고, 할렐루야 대뉴욕전

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80년 7월 3일(목)부터 5일까지 퀸즈 대학 대강당(콜든 센터)

에서, 당시 한인 이민교회 목회에서 성공한 임동선 목사(L.A.동양선교교회)를 강사로 초청하고, 연예인 곽

규석 장로, 고은아 집사, 방은미 집사, 허림 집사를 초청하여 신앙 고백과 신앙 체험담을 들었다.

1. 할렐루야 ’80 대회장 신성국 목사가 대회사를 선포하고 있다.

2. 강사 임동선 목사가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3. 말씀을 듣기 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4.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높이 들고 설교하는 임동선 목사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 �

��

▲성회를 마친 후 강사와 간증 연예인들의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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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년사

주후 1981년

7대 교협 회장

뉴욕동부교회

The Korean Presby Church of East NY

박희소 목사, Rev. Hee So Park

21-70 Hazen St.  East Elmhurst, NY 11370

7대 교협 임원

회 장 박희소 목사 (뉴욕동부교회)

부회장 한진관 목사 (퀸즈한인교회)

오종백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총 무 장석진 목사 (뉴욕성결교회)

서 기 김진건 목사 (뉴욕그리스도교회)

김창길 목사 (뉴저지장로교회)

회 계 도진수 목사 (화이트프레인즈한인교회)

백도영 (후러싱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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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 전하기 전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2.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3. 받은 은혜 감사하여 특송과 성도들의 봉헌하는 시간

4. 봉헌 기도 시간

� �

�

�

1. 할렐루야 대회를 선포하고 있는 대회장 박희소 목사

2. 대회장 박희소 목사와 강사 박조준 목사

3. 강사 박조준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첫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무리들

� �

�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21220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23222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제 8 년사

주후 1982년

8대 교협 회장

한소망교회

Hope Presbyterian Church

김용주 목사, Rev. Yong Ju Kim

1190 Rive Rd. Teaneck, NJ 07666

8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용주 목사 (포트리한일장로교회)

부회장 김상모 목사 (롱아일랜드제일연합감리교회) 

김영철 장로 (뉴욕영락교회)

총 무 이은수 목사 (미주개혁교 부롱스동산교회)

서 기 정성만 목사 (저지시티감리교회)

정도인 목사 (새소망한인교회)

회 계 이춘범 장로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현삼열 집사 (후러싱한인교회)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25224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27226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1. 김용주 목사가 할렐루야 ’82 대뉴욕 전도대회 개회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 첫날 강사 김준곤 목사와 특별간증 연예인들과 미국 NY교협회장 대회장 김용주 목사,

순서 맡은 분들, 모인 무리들이 가수 이종용 집사 찬송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 

3. 은혜의 말씀을 듣는 모습

�

�

�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29228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제 9 년사

주후 1983년

9대 교협 회장

롱아일랜드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Long Island 

홍효균 목사, Rev. Hyou Kyun Hong

91 Chester Ave. Garden City. NY 11530

9대 교협 임원

회 장 홍효균 목사 (롱아일랜드한인교회)

부회장 남학희 목사 (스태튼아일랜드한인연합교회)

표창복 장로 (기독교대한감리회뉴욕교회)

총 무 이문구 목사 (뉴욕한인교포교회)

서 기 신의철 목사 (에디슨한인장로교회)

부서기 정도인 목사 (새소망한인교회)

회 계 김원기 목사 (뉴욕베데스다교회)

부회계 이병홍 목사 (퀸즈성결교회)

1. 간증하는 곽규석 장로 2. 설교를 마치고 결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강사

3. 목사님들이 결신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는 시간 4.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5. 할렐루야 대회를 마치고 강사들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 �

� �

�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31230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11998833년년도도 신신년년하하례례 만만찬찬기기도도회회

1983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가 1월 29일(토) 오후 7시 스테틀러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설교는 시카고 시온장로교회 이선영 목사가 요한복음 14장

12~14절로“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큰 은혜를 끼쳤다.

� �

�

1. 9대 회장 홍효균 목사가 강사 목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2. 예배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습

3. 만찬을 대하기 전 하나님께 감사하며 퀸즈중앙장로교회 안창의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33232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아아프프리리카카 선선교교

�

�

1. 교협 임원들의 아프리카 선교 시 현지인들과 함께

2. 아프리카 현지인들

KKAALL기기사사건건

뉴욕을 출발, 서울로 가던 KAL기가 소련 미사일에 피격당해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한인 사

회는 궐기대회, 합동 추모예배, 촛불 예배, 소련 외교관 관저 데모 등을 가지며 한인사회의 결속된 응집력

을 발휘, 3천여 한인들이 시위행진에 참여했다.

또한 이 해 KAL기 사건 이후 버마 랭군을 공식 방문 중이던 한국의 정부 요인들이 북한이 저지른 만행

으로 폭사, 동족 간의 비극을 느끼게 했다.

�

�

�

�

1. 2. 범 교포들이 맨해튼에서 모여 KAL기 사망자 추모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다.

3. KAL기 피격에 격분한 교포들이 모여서 소련에 항의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4. KAL기 피격에 격분한 온 교회와 교포들이 소련 외교관 관저에서 데모하고 3천여 교민들이 시위행진을 하고 있다.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35234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37236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제 10 년사

주후 1984년

10대 교협 회장

뉴욕만백성교회(구, 스태튼아일랜드한인연합교회)

Marn Back Sung U.M.C. of NY

남학희 목사, Rev. Hyak Hee Nam

1250 Rockla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10대 교협 임원

회 장 남학희 목사 선교분과위원장 김정국 목사

부회장 정승일 목사 교육연구위원장 강세대 목사

부회장 장 열 장로 목회연구위원장 방지각 목사

총 무 신의철 목사 사회봉사위원장 박재철 목사

서 기 이성철 목사 재정분과위원장 장제성 장로

부서기 안유광 목사

회 계 주선후 장로

부회계 한창수 집사

실행위원

김성남 목사 유제선 목사 장영춘 목사 박순종 목사

김용해 목사 김남수 목사 안창의 목사

�

�

�

� �

�

5. 설교 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연합성가대

6. 강사 김선도 목사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들

1. 할렐루야 대회장 홍효균 목사의 대회 선언 이후 기도하는 모습

2. 말씀을 전하기 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지휘자와 성가대원들

3. 1983년 할렐루야 대회 강사 김선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4.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은혜 받기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39238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신의철(전도대회주관)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41240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 맨해튼에서 이단 종파 규탄대회를 가지고, 탁명환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퀸즈한인교회(한진관 목사 시무)에서 이단 종파 비

판 집회를 개최했다.

▲ 이단 종파 비판 집회 예배 중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43242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45244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47246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

�

�

� �

1. 대회장 남학희 목사가 대회사를 선포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

2. 말씀을 전하는 강사 신현균 목사와 은혜 받는 성도들

3. 대회장 남학희 목사가 브루스 F. 헌트 선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4. 대회장 남학희 목사가 새뮤얼 H. 마펫 선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5. 곽규석 장로가 감사패를 받은 분들과 담소하고 있다.

6. 예배 후 강사와 함께 기념 촬영

�

▲ 대회장 남학희 목사와 강사 신현균 목사가 함께

▲ 연합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성가대

▲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신현균 목사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49248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제 11 년사

주후 1985년

11대 교협 회장

뉴욕한인교포교회

이문구 목사,  Rev. James K. Lee

45-05 48 Ave. Woodside, NY 11377

11대 교협 임원

회 장 이문구 목사 (뉴욕한인교포교회)

부회장 김용걸 신부 (뉴욕한인성공회)

주선후 장로 (한길장로교회)

총 무 윤명호 목사 (뉴저지성은교회)

서 기 김원기 목사 (뉴욕베데스다교회)

부서기 송병기 목사 (목양장로교회)

회 계 최원호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회계 한창연 집사 (뉴욕한인교포교회)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51250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53252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1985년 4월 7일 부활절 새벽예배는 각 지역별로 모여서 드렸다.

신신년년하하례례 만만찬찬기기도도회회

1985년 11대 회장 이문구 목사는 1월 11일(금) 오후 7시 리버사이드 교회(The Riverside Church)에서

신년하례 만찬기도회를 가졌다. 사회는 사회분과 백창건 목사가, 기도는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목사가, 설

교는 북부보스톤한인교회 최홍석 목사가 맡았고, 증경회장 홍효균 목사의 축도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

리고, 축복의 만찬 시간을 가졌다.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55254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한국일보〉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57256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1. 할렐루야 ’85 대회를 선포하는 대회장 이문구 목사

2.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경직 목사

3. 금번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뉴욕에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는 성도들

4.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

�

�

�

�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59258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1. 김종기 목사의 간증하는 모습

2.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

3. 대회장 이문구 목사와 강사 한경직 목사와 나사렛성결교회 뉴욕연회

감독(Dr. Dallas D. Mucci) 등 순서 맡은 분들이 입장하고 있다.

4. 5. 김브라더스의 특송 시간

�

�

�

�

�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61260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제 12 년사

주후 1986년

12대 교협 회장

성공회뉴욕한인교회

Church of the Holy spirit Episcopal Korean

김용걸 신부, Rev. Yong Gul Kim

149-49 Sanford Ave. Flushing, NY 11355

12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용걸 신부 (성공회뉴욕한인교회)

부회장 김상모 목사 (뉴욕성서교회)

김정옥 장로 (새소망장로교회)

총 무 김형훈 목사 (뉴욕세광교회)

서 기 정태진 목사 (뉴욕한인침례교회)

부서기 손영구 목사 (뉴욕산정현교회)

회 계 최원호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회계 안범준 집사 (뉴욕염광교회)

감 사 김석형 목사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이한성 집사 (뉴욕세광교회)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63262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65264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67266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축
주

1. 대회사를 하고 있는 김용걸 신부

2. 입추의 여지 없이 자리를 메운 신도들

3. 취재를 하는 보도진들

12대 교협 특별 사역

1. 교협 역사상 최초로 교협체육대회 시작

2. 교협 역사상 최초로 교협신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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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역사사적적 44대대이이벤벤트트

- 이사회 창설, 뉴저지교협 분립, 이단 규탄 성명, 선교 발레 무용단 공연 -

이이사사회회 창창설설

당시 교협은 200여 개의 교회가 등록되어 있었고 예산은 불과 10만여 불 정도였다. 수년 전부터 평신

도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 조직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거품으로 돌아갔다. 반대 의견에도 일리가 있었

다. 교회협의회는 사회단체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조직되면 간섭이 심하여 일하는 데 방해가 된다

는 것이다. 반복된 이견으로 수년이 흘렀다. 필자를 비롯하여 이사회 조직 찬성 교역자는 많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에서 크게 세 가지를 배운다. 민주정치 의회제도, 시장경제, 자유평화사상이다. 미국 국회

의 상∙하 양 의회 제도는 민주 의회정치의 표상이다. 한 단체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회장이 되자 골치 아프다는 이사회 발족부터 서둘렀다. 반대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사회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랬더니 점차 찬성하는 교역자들이 많아졌다. 양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초대 이사회 회장은 교역자가 맡아 상호 염려를 잘 꾸려 나가기로 하고 이사회를 조직했다. 교협

창설 11년 만에, 회장 13대 만에 이사회가 발족되었다. 단순한 재정 후원 정도의 이사회를 지양하고 각

교단의 평신도 대표들을 포함한 상임이사회와 회기 이사단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더 발전적인 이사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뉴뉴저저지지교교회회협협의의회회 분분립립

당시 뉴저지에는 교회가 40여 개 있었다. 해마다 뉴저지교회협의회 분립 안건이 불거져 나왔지만 통

과되지 않았다. 뉴욕 교역자들 대부분이 반대했고 의외로 뉴저지 출신 증경회장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분

이 있었다. 그 이유는 둘 다 약체로 남게 된다는 것이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형적으로 멀어

뉴욕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고, 한인교포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성장한 교회들과 경쟁하는 교역자들이

많았다. 언제까지 묶어둘 것인가. 필자는 분리가 빠를수록 발전이 빠를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

고 뉴저지교협 분립을 찬성하고 있었다. 회장 피선이 되면서 총회에서 사회봉을 인계받아 뉴저지 분립 안

건을 장시간의 토의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한성교회에서의 총회는 자정이 넘어 새벽 1시에 폐회되었

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뉴저지교회협의회가 탄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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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년사

주후 1987년

13대 교협 회장

뉴욕성서교회

Bibl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NY

김상모 목사, Rev. Sang Mo Kim

1201 Call’s Straight Path Dix Hills, NY 11746

13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상모 목사 (뉴욕성서교회)

부회장 김정국 목사 (한민교회)  

황희언 장로 (뉴욕성결교회)

총 무 손영구 목사 (뉴욕산정현교회)

부총무 송병기 목사 (목양장로교회)

서 기 김석형 목사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부서기 송석홍 목사 (임마누엘세계선교교회)

회 계 안범준 집사 (염광교회) 

부회계 한대영 집사 (뉴욕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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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미국 공연 알선에서 사기를 당하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전 단원이 허탈감에 빠졌을 때 지도교수

인 조승미 교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모태 신앙으로 자라난 조승미 교수는 뉴욕교협 회장

아무에게 전화를 해 보라는 말을 듣고 장거리 전화를 했던 것이다. 나는 자초지종을 듣는 순간 도와야 하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폴 틸리히의 말이 떠올랐고 발레 선교의 전위적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김상모 목사

제13대 교협 회장 (1986~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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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초초로로 이이단단, 사사이이비비 기기독독교교 규규탄탄 성성명명 발발표표

1980년대 초반부터 이단 및 사이비 교회들이 뉴욕 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단대책특별신학위

원회가 구성되었다. 교협 역사상 최초로 이단 교회와 사이비 기독교의 명단을 들어 규탄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였다. 세계적 기존 이단 교파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한국산 이단 교파들의 정체를 폭로한 것이다.

다음 해 1987년 메모리얼 데이 청소년 배구시합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이다. 소위 한국의 구세주‘말씀의

아버지’파의 사람들이 운동장의 본부석으로 쳐들어왔다. 조폭 냄새가 나는 그들과 당당히 맞섰다. 당시

플러싱 유니온 상가에 위치한 교협 총무 손영구 목사의 선교관을 빌려 교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협 사무실에도 나타나 위협하였다. 한국 입국 수속 불가 공갈 협박도 받았다. 이단들로부터 항의가

왔다. 

이로 인해 이단들이 뉴욕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뉴저지 변두리로 잠적했다고 했다. 뉴저지의 모

교회는 그 후 수년간 이단성 문제로 교협과 끈질기게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최근 교협이 이단 대책

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행이다.

할할렐렐루루야야 대대회회에에 선선교교 발발레레단단 초초청청

선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벤트가 있다. 1987년 할렐루야 대회 때 한양대학교 무용과 조승미 교수가

이끄는 선교 발레단을 초청한 것이다. 경비는 숙소만 제공했다. 성가합창단 혹은 성극 등은 익숙하지만

남녀 30여 명의 현대 발레단의 공연은 교협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사건이었다. 퀸즈 대학 대

강당에서 개최된 본 대회 한 시간 전부터 선교 발레의 공연이 화려하게 열렸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술

을 통해서 표현되며 선포된다”는 신학자 폴 틸리히의 말과 같이 고금으로부터 기독교는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였다. 각종 악기, 노래, 시, 그림, 조각, 건축, 공예, 문학, 무용, 모든 예술을 통하여 신앙이

표현되고 있다. 

찬송가와 성가대의 찬양만이 익숙한 한국 신자들에게는 경이로운 사건이었다. 발레단의 무용을 통해

서 살로메와 세례 요한,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수난 등을 발레로 관람하며 은혜 받기는 처음이었다. 박

수 치며 복음 성가를 부르면 이단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난하던 60년대, 70년대를 지나 겨우 80년대에 들

어서면서 대중집회나 부흥회 때 박수 치며 찬양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던 1987년도였지만, 전도집회 때

발레단이 강단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보수 경향의 한국 교인들에게는 찬반의 여론이 되기도 했다. 임원들

을 설득하여 초청하고 단행했다. 선풍적인 선교의 장르로 반응이 좋았다는 평을 받았다.

무슨 뒷거래가 있어 발레단을 초청한 줄로 오해하기 쉽다. 전혀 알지 못하는 조승미 교수다. 선교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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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표표기기도도순순서서에에서서 안안유유광광 목목사사는는

““그그리리스스도도의의 향향기기가가 우우리리 그그리리스스도도인인

에에게게 나나타타날날 수수 있있도도록록 노노력력하하고고 내내 형형

제제를를 내내 몸몸과과 같같이이 사사랑랑할할 수수 있있는는 마마음음

을을 달달라라””며며““조조국국이이 민민주주주주의의와와 인인격격의의

존존중중이이 지지켜켜지지는는 국국가가””가가 되되기기를를 간간절절

히히 기기도도했했다다..

교교회회회회장장 김김상상모모 목목사사는는 대대회회사사에에서서

““복복음음화화와와 정정의의 사사회회 구구현현의의 선선교교적적 사사

명명을을 수수행행키키 위위해해 우우리리는는 주주안안에에서서 믿믿

음음의의 결결속속과과 8877 전전도도의의 기기치치를를 들들고고 복복

음음의의 대대행행진진을을 지지금금 시시작작해해야야 한한다다””고고

밝밝혔혔다다..

방방지지각각∙∙김김영영걸걸 목목사사의의 강강사사 소소

개개 ∙∙ 성성 경경 봉봉 독독 후후 연연 합합 성성 가가 대대 의의

합합창창이이 있있었었으으며며 「「하하나나님님을을 찬찬양양

하하라라 」」는는 찬찬양양으으로로 많많은은 박박수수를를 받받

았았다다 ..  약약 11 백백 명명 이이 동동 원원 된된 연연 합합 성성

참참석석자자들들의의 통통성성기기도도 후후엔엔 그그리리스스도도

를를 구구주주로로 영영접접한한다다는는 결결신신자자 6600~~7700

명명이이 자자리리에에서서 일일어어서서기기도도 했했다다..

이이문문자자씨씨의의 특특송송 후후 손손영영구구 목목사사는는

할할렐렐루루야야 전전도도의의 성성공공적적 개개최최와와 교교포포들들

의의 복복음음화화에에 앞앞장장서서자자고고 강강조조했했으으며며 장장

영영춘춘 목목사사의의 축축도도로로 첫첫날날 전전도도대대회회는는

막막을을 내내렸렸다다..

한한편편 청청소소년년 전전도도대대회회도도 퀸퀸즈즈장장로로교교

회회에에서서 77백백명명의의 청청소소년년들들이이 참참석석한한 가가

운운데데 개개막막됐됐으으며며 페페라라라라 전전도도사사의의 설설교교

로로 몇몇몇몇 청청소소년년들들이이 감감동동으으로로 눈눈물물을을

흘흘리리기기도도 했했다다.. 

할할렐렐루루야야 전전도도대대회회는는 55일일,, 청청소소년년

전전도도대대회회는는 44일일까까지지 각각각각 저저녁녁 77시시,, 오오

전전 1100시시에에 개개최최되되며며 33일일부부터터 55일일까까지지

조조승승미미 선선교교발발레레 공공연연으으로로 시시작작된된다다..

[[이이명명석석 기기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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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년사

주후 1988년

14대 교협 회장

뉴욕한민교회

The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김정국 목사, Rev. Chung Kuk Kim

216-50 28th Ave. Bayside, NY 11360

14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정국 목사 (뉴욕한민교회)

부회장 양희철 목사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박식환

총 무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서 기 김종원 목사

부서기 박수철 목사 (뉴욕후러싱순복음교회)

회 계 Phum Z. Eam

부회계 김동인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89

할할렐렐루루야야 전전도도대대회회와와 교교육육대대회회

뉴욕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계를 대표하여 대변하는 교회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소속된 것을 자

랑으로 여기는 이유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은 분열이 없을 뿐 아니라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것과, 매년 할

렐루야 대전도(복음화)대회를 통해 교협의 일체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행사는 시작된 이후 한 해도 유보한 일 없이 꾸준히 이어왔다. 초창기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회가 이 대회에 총동원하여 참석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인도하여 결신하게 하는, 말 그대로‘전도

대회’가 되려고 했던 것이다. 80년대 초에는 대회를 앞두고 전도훈련을 하여 대회 때 결신케 하려 했다.

그 후 오늘에 와서는 성도 중에서도 말씀과 은혜의 맛을 이미 알고 열심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모이는 부

흥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그러나 교단을 초월하여 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회를 준비

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파를 떠나 협력하여 대형 집회를 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교협이 존재하는 한 이 대회는 계속될 것이다. 이 대회의 성격과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혜와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전도대회 못지않게 계속되어야 할 것은 교육대회이다. 88년 말에 교협 회장이 되고 나서‘어떤 일을

해야 한인교회와 동포사회에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겠는가?’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해

온 전도대회는 계속 이어가면서 청소년센터와 교육대회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 5월 가정의 달에

교육대회를 열기로 하고, 임직원들과 의견을 나눈 후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3일간 가정교육, 교회

교육, 사회(학교)교육을 다루기로 하고 진행하다가 너무나 방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 가지를

해마다 하나씩 추진하여 3년의 사이클로 돌려 교육대회를 해가는 것이 유익하리라 여겨졌다. 그래서 첫

번 대회는 가정 교육대회를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 해엔 교회교육, 또 그 다음 해엔 사회(학교)교육, 이

렇게 하게 되면 깊이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대회인 만큼 대회의 성격을 살려 7개

분과로 나누어 가정교육에다 집중 조명키로 했다.

총 발제는‘성서와 가정교육’으로, 참석자들 전체가 함께 청취한 후 ① 교회교육 측면에서 본 가정교

육, ② 학교교육 측면에서 본 가정교육, ③ 사회 측면에서 본 가정교육, ④ 세대차와 가정교육, ⑤ 방과후

생활을 통해서 본 가정교육, ⑥ 이민 2세가 본 가정교육, ⑦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본 가정교육을 다루었

다. 분과 발제 강사들이 20분간 강의를 한 후 토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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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는 프로그램이라 익숙지 못했으나 그 성과는 컸다. 그 후 교육대회가 매년 이어오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5년이 지난 93년도에 제2회 교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 본

래 계획한 대로‘성서와 교육대회’란 주제로 7개 분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다행으로 여긴다. 제2

회 준비위원장이셨던 박문근 목사님의 수고로 자료집이 발간되었음을 감사한다. 바라건대 제1회 가정교

육, 제2회 교회교육에 대해 행해졌으니 곧 이어서 사회(학교)교육이 다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 세 가

지 주제로 매년 주기(사이클)적으로 다루어짐으로 자녀교육을 위해 이 땅에 이민 온 우리들에게 큰 도움

을 주는 교협이 되기를 바란다.

김정국 목사

제14대 교협 회장 (뉴욕한민교회)

〈크리스천 저널〉
(198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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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를 마친 뒤

▲ 알리폰드 파크에서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295294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 대회장 김정국 목사를 비롯한 모든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9회 이호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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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년사

주후 1989년

15대 교협 회장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The Korean Church of Forest Hills

양희철 목사, Rev. Hi Chul Yang

53-71 72 Pl.  Maspeth, NY 11378

15대 교협 임원
회 장 양희철 목사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부 회 장 장석진 목사 (뉴욕성결교회), 김우선 장로 (뉴욕효신장로교회)

총 무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협동총무 장창혁 목사 (뉴욕명성장로교회)

서 기 김수천 목사 (뉴욕남산교회)

부 서 기 변상혁 목사 (순복음브니엘교회)

회 계 이규현 장로 (뉴욕시온성교회)

부 회 계 이승구 집사 (마라나타선교교회)

3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염정남 (아스토리아한인교회)

부이사장 임주선 (순복음뉴욕교회), 심홍섭 (낫소한인교회)

서광해 (한길장로교회), 김영락 (퀸즈한인교회)   

서 기 박용근 (한성교회) 

부 서 기 조영상 (한빛교회)

회 계 황일영 (순복음뉴욕교회)

부 회 계 김영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감 사 백도영 (포레스트한인교회), 김종대 (시온성장로교회)
〈기독공보〉
(198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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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성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었다.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될 때

좋은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고 자원적인 도움을 주도록 호소하였다. 그때만 해도 부모들이 미국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협을 의지하여 상담이 상상 외로 많았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과 같이 경찰서나 재판정

에 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감옥에 수감된 청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면회를 가서 같이 대화하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었다. 

신문이나 잡지에 매일 청소년 문제, 범죄와 사건 재판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자식들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애간장이 녹는 듯했다.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야 당연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도 배후 조종으로, 또는 도움 받은 대가로 범죄에 연루돼 들어온 학생은 그야말로 희생양이었다. 그 당시

“실제 죄지은 놈은 밖에 있고 죄를 짓지 않은 놈이 감옥에 있다”라는 말이 유행어였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사건도 많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다 돕

고 싶었으나 많이 돕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이 학생들의 격동기에 교회협의회가 두 가지 정말 잘한 것이 있다. 첫째는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대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여 청소년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 청소년센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14대 교협 회장 김정국 목사, 15대 회장 양희철 목사, 16대 회

장 장석진 목사 때까지 모금하였다. 이렇게 모인 기금이 현재의 교협 건물을 사는 데 기초가 되었다.

3) 그 후의 청소년 사역

그 이후 학원 선교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고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이문희 박사와 고 최광

선 장로를 중심으로 한‘뉴욕 청소년센터’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사역을 했다. 그러던 중 제

20대 교협 회장 조덕현 목사의 적극적 주선으로 교협 청소년센터와 뉴욕 청소년센터가 하나로 힘을 모아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김정국 목사, 양희철 목사를 공동 대표로 하여 청소년센터 조직을 더 강화하는 한편, 유급

총무 1명을 두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에 이사장이었던 고 김창훈 장로의 모금 운동을 통해서 집을 나온, 또는 감옥에서 나온 청소

년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 엘머스트에 있는 쉘터 건물이다. 국가에서 펀드를 받

는 학생 쉘터가 되었고, 뉴욕아세안청소년센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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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뉴욕욕교교협협의의 청청소소년년 사사역역 회회고고록록

1) 1989년의 한인 청소년 상황

1989년도는 이민 사상 청소년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해였다. 20년이 지난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상상

하기 힘든 시기였다. 학생들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도 어수선하고 절망적이었다. 거리엔 갱들의 싸움과

학생들의 집단적 행동과 강도 행각과 절도가 횡행하던 때였다. 갱들이 학생들의 돈을 빼앗고 위협하고

구타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얌전한 학생들은 학교 주변 한가한 길에서 갱들에게 위협을 당해 돈을 빼

앗기는 일들이 잦아지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갱단이 우후죽

순으로 나타났고, 서로 패싸움을 하기가 일쑤였다. 그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도질, 도둑질, 무슨

일이든 자행하여 법이 없는 야인시대와 같았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탈선하여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에 가는 일이 많아서 부모들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심지어 교회에도, 연합집회에도, 가정에도 찾아와 위협하여 멤버를 확보

하기도 하고, 여자, 남자 친구를 포섭해 데리고 나갔다. 

이런 이민생활 속에 고민하는 부모들은 교회 목사님들을 찾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얻기 위하여 교회

협의회를 찾았다. 교회협의회는 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면서, 보호라는 깃발 아래 각 학

교에 목사님들을 보내는 일을 시작하였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예배를 보고 성경을 가르쳤

다. 놀랍게도 목사들이 학생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방파제가 되었다.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에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협조를 하였고, 이민사회에 큰 이슈로 등장하여 교포사회가 교협 청소년 문

제 해결에 가세를 하였다. 영사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각 대학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등등 많은 단체들이 청소년센터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하여서 교협에 보내 주었다. 

2) 청소년센터의 설립

처음에는 교회협의회 산하에 청소년 선도 부서를 따로 두었다가 후에 청소년센터로 발전시켰다. 그리

하여 여러 면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로 학원 선교를 시작하여 각 학교에 목사님들을 파견하

여 학생들을 돌보거나 모임을 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클럽을 형성하였다. 학생들이 다른 민족 학생들로부

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강한 갱 조직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하였다. 동시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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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차세대 지도자를 키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탁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실력을 키우고, 주일학교 선생이 될 수 있게 기독교교육을 시키는 일이

었다. 그래서 학원 선교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할 수 있고, 계속 이민을 오

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협조자가 되게 하는 일이었다. 89년에 시작된 학원 선교의 어려웠

던 과정과 그때의 꿈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 이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일

은 교회협의회의 역사에 기억될 만한 지속적인 일이라 믿는다. 학원 선교는 언제나 있어야 하고 다음 세

대를 위한 선교라고 믿는다.

양희철 목사

제15대 교협 회장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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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8899년년신신년년하하례례 만만찬찬기기도도회회

15대 회장 양희철 목사는 라콰디아 공항 앞에 있는 로이즈 호텔에서 신년하례 만찬기도회를 거행

했다.

1. 신년사를 전하고 있는 회장 양희철 목사

2. 서로 축복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만찬

3. 신년하례 만찬에 참석한 뉴욕 카치 시장과 회장 양희철 목사

4. 뉴욕에서최초로세워진수양관(기도원). 예배후함께기념촬영

5. 수양관 예배당 앞에서

6. 눈 덮인 수양관 전경

포레스트 수양관(불빛기도원)

Forest Retreat Center

1337-Route 302. Bullville. NY 10915

(845) 361-3383 (718) 26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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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장 양희철 목사, 강사 이동원 목사와 임원진이 입장하고 있다.

2. 할렐루야 대회를 선포하는 대회장

3. 예배 순서지를 나누어 주며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

4. 말씀을 전하는 강사 이동원 목사

5. 모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참석자들

6. 모두 다 함께 찬양합시다.

7. 양희철 목사가 뉴욕 시 교협에서 주는 목회자상을 수상하여 뉴욕

시 교협 회장과 함께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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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년사

주후 1990년

16대 교협 회장

뉴욕성결교회

New York Korean Evangelical Church

장석진 목사, Rev. Samuel Jang

333 Arden Ave. Staten Island, NY 10312

16대 교협 임원
회 장 장석진 목사 (뉴욕성결교회)

부 회 장 방지각 목사 (효신장로교회), 염정남장로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총 무 장창혁 목사 (뉴욕명성장로교회)

서 기 김종원 참령 (구세군한인영문)

부 서 기 김승희 목사 (뉴욕초대교회)

회 계 황의숙 장로 (포레스트장로교회)

부 회 계 김승도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4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염정남 장로 (아스토리아한인교회)

부이사장 임주선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심홍섭 장로 (낫소한인교회)

서광해 장로 (한길장로교회), 김영락 장로 (퀸즈한인교회)

서 기 박용근 집사 (한성교회)

부 서 기 조영상 집사 (한빛교회)

회 계 황일영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 회 계 김영찬 권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감 사 백도영 장로 (포레스트장로교회), 김종대장로(시온성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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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에서 강사를 영접하는 회장단

2. 신년하례 예배드리는 모습

3. 만찬 후 기념 촬영

4. 알리폰드 파크에서 체육대회 시작 전 먼저 예배드리는 모습

5. 열심히 준비하는 본부석

6. 승리자만이 상급을 얻는다.

7. 승리한 우승팀에게 트로피를 주는 회장 장석진 목사

16대 교협 활동 내역

1. 교협 서류 및 행정체계 완비

2. 청소년회관 건립비 6만 불 적립

3. 교협신문 8면 12개월 발행

4. 한인사회 직능단체장 조찬기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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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협 사무실을 찾아와 격려하는 강사 곽선희 목사와 함께

2.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대원들

3. 말씀을 전하는 강사 곽선희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

4.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며 열심히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

�

�

�

�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321320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제 17 년사

주후 1991년

17대 교협 회장

뉴욕효신장로교회

Hyo Shin Bible Presbyterian Church

방지각 목사, Rev. Ji Kag Pang

42-15 166 St. Flushing, NY 11358

17대 교협 임원
회 장 방지각 목사 (효신장로교회)

부 회 장 정태진 목사 (뉴욕한인침례교회), 서광해 장로 (한길장로교회)

총 무 송병기 목사 (목양장로교회)

서 기 강성진 목사 (뉴욕엠마오장로교회)

부 서 기 김승희 목사 (뉴욕초대교회)

회 계 김영찬 권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부 회 계 김승도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5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심홍섭 장로 (낫소한인교회)

부이사장 김종대 장로 (시온성장로교회), 임주선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김영락 장로 (퀸즈한인교회), 오응환 장로 (뉴욕한성교회)

총 무 박용근 집사 (뉴욕한성교회)

부 총 무 박희정 집사 (온누리영광교회)

서 기 최형용 권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부 서 기 김정일 집사 (목양장로교회) 

회 계 조영상 집사 (한빛교회) 부 회 계 최창래 집사 (효신장로교회) 

감 사 홍대윤 목사 (뉴욕중앙산정현교회), 이병구 집사 (퀸즈한인교회) 

뉴뉴욕욕지지구구 원원로로성성직직자자회회 탄탄생생

1990년 8월 19일 뉴욕한민교회 곽근상 장로께서 뉴욕 일원에 계신 은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창안하여 정관 회칙을 제시하므로, 여러 목사와 장로들이 호응하여 15인의 발기인이

모여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관을 심의 출범하였다. 이것이 원로성직자회의 시작이다.

발기인: 김상환 목사, 주관준 목사, 장운영 정령, 박무길 목사, 손계웅 목사, 유태연 목사, 김승삼 목사, 김성남

목사, 고준식 장로, 김해생 장로, 이춘학 장로, 연시중 장로, 장윤철 장로, 허태형 장로, 김명신 장로 등

창립 총회는 1990년 10월 21일 뉴욕시온성교회에서 김정국 목사 설교로 개최되었다. 

임원 명단: 회장 김상환 목사, 제1부회장 허태형 장로(행정), 제2부회장 박무길 목사(조직), 제3부회장 고준식 장

로(선교), 제4부회장 강영환 장로(홍보)

1991년 4월 3일 주정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었다. 

활동: 각 기관과 교회 초청 예배를 드림. 1991년 11월부터 회보 제1호를 발간하여 매회 발간. 

선교: 러시아구, 레닌그라드김재광선교사를매월후원. 나준영 선교사 후원. 한미자선선교회의 정규석 목사 후원.

역대 회장: 김상한 목사, 주관준 목사, 권영진 목사, 정규석 목사, 양동석 목사, 한맹연 목사, 박문근 목사, 방지각

목사(현재) 

제공: 김명신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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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방지각 목사

2. 예배 중 찬양하는 이름다운 모습

3. 신년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성도들

4. 만찬 후 기념 촬영

�

�

�

�

11999911년년신신년년하하례례 만만찬찬기기도도회회

17대 회장 방지각 목사가 1월 14일(월) 오후 7시에 라콰디아 공항 앞 로이스 호텔에서 신년하례 만찬

기도회를 거행하였다. 김창인 목사를 초청해서 누가복음 3장 7~17절 말씀을 가지고“세례 요한을 본받

자”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 은혜를 받고, 예배 후 신년의 은혜를 기원하며 만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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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육육대대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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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335

91년도에 현재의 유니온 스트리트 소재 빌딩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그해 회장 방지각 목사) 회관 건

물로 구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한복판에 우리 동포들의 힘으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건물을

마련하여서 그 건물의 2∙3층은 교협에서 사용하고, 1층과 베이스먼트를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지도와

학원선교를 위한 본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교협이 35돌을 맞이하며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라기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교협 회관이 확장 이전되어

자손들과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되며, 대뉴욕지역교협 연합사업과 뉴욕한인기독회관으로 성장되길 바라

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염정남 장로

제3대 교협 이사장

334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교교협협 회회관관 건건물물을을 구구입입한한 이이야야기기

80년대에 들어서서 뉴욕 지역에 한인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동포사회

에 청소년 사회문제가 비례적으로 증폭되었다. 80년대 뉴욕의 사회적 상황은 오

늘 2000년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뉴욕 시만 해도 매일 수십 건의 총기사건이

발생했고, 지하철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으며, 거리는 범죄와 쓰레기와 행려병자로

가득했다. 그 배후에는 마약 밀매가 성행했고 모든 범죄와 악의 근원이었던 시절

이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 대책 없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 미

리 계획된 대안 없이 당면한 문제는 심각했고, 그 역기능은 전체 동포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악역향을 미

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수많은 소수 민족 중 일부분인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 자신이 해결해야 했다. 한국과

달리 이민생활에서 미 정부 당국이나 교육부서에서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교과 지도 이외에

정서 교육이나 사회 지도 등에서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기구나 경찰도 사후 처벌은 가능하지만 선

도 역할을 하는 기구가 아니었다. 학부모들은 초기 이민생활의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일에 몰두하느

라 자녀들과 대화할 틈도 없어서,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점점 거리만 생기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렇게 취약한 공백을 채워 주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해야 한다고 판단한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이 문

제의식을 갖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해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목

회자들과 산하기구인 청소년센터 사역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책임감과 더

불어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했다. 

당시의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창립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라 교협 사무실이 플러싱

프린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에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88년도에 뉴욕교협에서는 평신도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동안 목회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사회를 평신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문제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연합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자체 회관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협 임원회와 이사회에서는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해서 1988년도(김정국 목사), 89

년도(양희철 목사), 90년도(장석진 목사) 세 회기에 걸쳐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

는 뉴욕한인연합집회인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헌금 지원 등 집중적으로 모금을 해서 16만 달러의 회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우드사이드에 소재한 교회 건물 구입을 검토했으나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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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년사

주후 1992년

18대 교협 회장

퀸즈침례교회

Queens Baptist Church

정태진 목사, Rev. Tae Jin Chung

36-06  Prince St. Flushing, NY 11354

18대 교협 임원
회 장 정태진 목사 (뉴욕한인침례교회)

부 회 장 김남수 목사 (순복음뉴욕교회), 심홍섭 장로 (낫소한인교회)

총 무 진성인 목사 (뉴욕소망교회)

서 기 강성진 목사 (뉴욕엠마오장로교회)

부 서 기 이승재 목사 (은혜장로교회)

회 계 김승도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6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김종대 장로 (시온성장로교회)

부이사장 최원호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김영찬 권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최광선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이광모 장로 (뉴욕동부교회)

총 무 조영상 집사 (한빛교회) 부 총 무 박희정 집사 (온누리영광교회)

서 기 최형룡 권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부 서 기 김정일 집사 (목양장로교회) 

회 계 최창래 집사 (효신장로교회)

부 회 계 변성원 집사 (갈보리세계선교교회)

감 사 백창건 목사 (새문침례교회), 황일영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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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정태진 목사가 신년사를 하고 있다.

2. 첫 예배 중 찬양하는 성도들

3. 새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목사와 성도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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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2. 승리를 기원하며 기념 촬영

3.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전달하는 회장 정태진

목사

4. 회장이 우승팀에게 우승컵을 주고 있다.

�

�

�

뉴뉴욕욕 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345344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

�

�

�

�

�

4. 어린이 부흥회 강사 윤성숙 전도사(안디옥 커넥션 디

렉터)의 말씀을 경청하는 어린이들

5. 청소년 집회에서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는 모습

6. 강사 안재호 목사(퀸즈한인교회 시무)가 전하는 말씀

을 듣고 은혜 충만하여 기도하는 청소년들

1. 강사 김홍도 목사

2. 모두가 찬양으로 하나가 되다.

3.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간절히 기도하는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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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1992. 7. 21)



�할렐루야 ’92 전도대회에서는 한∙흑 관계 개선을 위해서 흑인 학생 10명을 선정하여 1인당 1천

달러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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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할렐루야 ’92 전도대회에서 러시아 선교

사 김바울 선교사의 인솔하에 온 레시아 합

창단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들

3.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1975년도에 창립하

여 1992년에 이르러 5백여 교회로 성장함

을 축하하며, 뉴욕 시장이 교협 회장 정태

진 목사에게 기념패를 증정하고 있다(시장

대신 시 직원인 줄리안이 수여).

4. 김영찬 권사가 1만 달러를 헌금하여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뉴욕교회협의회 건물 잔금을

완불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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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년사

주후 1993년

19대 교협 회장

순복음뉴욕교회

Full Gospel New York Church

김남수 목사, Rev. Nam Soo Kim

130-30 31 Ave. Flushing, NY 11354

19대 교협 임원
회 장 김남수 목사 (순복음뉴욕교회)

부 회 장 도진수 목사 (뉴욕연합교회), 김종대 장로 (시온성교회)

총 무 최웅렬 목사 (후러싱나사렛교회)

서 기 안찬수 목사 (시민교회)

부 서 기 정영효 목사 (뉴욕갈보리교회)

회 계 황일영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 회 계 변성원 집사 (갈보리선교교회)

7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김영찬 권사 (아시안아메리칸교회) 

부이사장 박수복 목사 (뉴욕수정교회), 한요한 목사 (충신장로교회)

최원호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이광모 장로 (뉴욕동부교회)

총 무 김월주 목사 (성산장로교회)

서 기 장길준 목사 (브롱스한인침례교회)

회 계 조영상 집사 (한빛교회) 

감 사 강성진 목사 (뉴욕진리장로교회), 김우진 권사(후러싱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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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구 경기

2. 우리나라 고유의 씨름대회를 뉴욕에서 개최

3. 경기 시작하기 전 먼저 예배드리며 회장 김남수 목사가 기도하

고 있다.

4. 경기 마치고 우승자에게 메달을 목에 걸어 주는 회장 김남수 목

사와 승자

�

�

�

전전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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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대회장 김남수 목사가 개회사를 선언하고 있다.

2. 강사 신성종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3.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합 성가대

4. 다같이 기도하는 장면

5. 은혜를 갈망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6.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청종하는 무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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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년사

주후 1994년

20대 교협 회장

뉴욕한인중앙교회

The Korean Central Church of NY

조덕현 목사, Rev. Duk Hyun Cho

32-71 41 St. L.I.C., NY 11103 

20대 교협 임원

회 장 조덕현 목사 (뉴욕한인중앙교회)

부 회 장 박순종 목사 (뉴욕베델교회), 김영찬 목사 (뉴욕동부교회)

총 무 안창의 목사 (퀸즈중앙장로교회)

서 기 한학수 목사 (뉴욕한성교회)

부 서 기 박국화 목사 (한마음침례교회)

회 계 김창훈 장로 (스데반선교교회) 부 회 계 박종규집사 (뉴욕초대교회)

8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최원호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부이사장 이병홍 목사 (뉴욕중앙성결교회), 유기락 장로 (뉴욕영광장로교회) 

이호선 목사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이광모 장로 (뉴욕동부교회) 

총 무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서 기 박희식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회 계 변성원 집사 (갈보리선교교회)

감 사 송병기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 정현진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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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금금 운운동동

교협의 남은 모기지를 갚기 위하여 교협 모기지 기금모금 만찬회를 가졌다. 

1. 설교하는 조덕현 목사

2. 찬양하는 여성 합창단

3.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들

�

�

�

11999944년년신신년년하하례례 만만찬찬기기도도회회

20대 회장 조덕현 목사는 라콰디아 공항 앞 홀리데이 인 크라운 플라자(Holiday inn Crown Plaza)에

서 1월 10일 오후 7시 30분에 1994년 신년하례 만찬예배를 거행하였다. 박순종 목사의 사회로, 김남수

목사의 대표기도 후, 정인영 목사(뉴저지파리사이드장로교회)가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5절을 통하여

“자기와 양 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신년하례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

▲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만찬을 나누고 있다.

▲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조덕현 목사

▼ 한 해를 기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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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1. 청년부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위

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2. 우승팀에게 회장이 우승기를 전

달하고 있다.

3. 교협 목사들의 체육대회(6월

27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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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2. 장학금을 주며 설명하는 회장 조덕

현 목사

3. 장학금을 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의 박수

4. 청소년 전도대회 집회의 현장

�

�

�

�

1. 대회를 선언하는 대회장 조덕현 목사

2. 말씀을 전하는 이중표 목사

3. 은혜 받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

하는 성도들

4. 주여!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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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년사

주후 1995년

21대 교협 회장

뉴욕베델교회

Bethel United Methodist Church

박순종 목사, Rev. Soon Jong Park

34-04 Bailey Ave. Bronx, NY 10463 

21대 교협 임원

회 장 박순종 목사 (뉴욕베델교회)

부회장 한재홍 목사 (뉴욕신광교회), 최원호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총 무 안찬수 목사 (시민교회)     

서 기 함종택 목사 (브르클린연합감리교회)            

부서기 조금석 목사 (뉴욕충현장로교회)     

회 계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회계 박종규 집사 (뉴욕초대교회) 

북북한한 방방문문

북한 조선해외동포위원회 초청으로 회장 조덕현 목사와 함성국 목사, 이병규 목사, 김효신 목사 일행

이 1994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 북한 방문 일행이 함께

▲ 5월 8일 칠곡교회 예배 참석 후 기념 촬영

▼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 후 기념 촬영

▲ 북한 수행자 강영성 위원장 목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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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국국 광광복복 5500주주년년 민민족족 희희년년 대대축축제제

조국 광복 50주년 민족 희년 대축제로 펼쳐진‘자전거 미대륙 횡단대회’. 6월 25일 LA를 출발하여 8

월 15일 뉴욕에 도착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50주년 기념의 의미로 50일간의 여정을 완주하여 8월 15

일 뉴욕 유엔 본부 앞 하마슐드 광장 앞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플러싱 가든에 통일 기원탑을 세웠다.

▲ 자전거 횡단 팀이 LA에서 출발 직전 감사

예배 후 기념 촬영

▼ LA 출발 직전 기도 사진

◀ 자전거 횡단 팀이 50여 일을 달려 8월 14일

뉴저지 도착 포트리를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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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부 배구 우승팀에게 트로피 증정

▼ 축구 우승팀에게 트로피 증정

▲ 대회 진행위원들

▲ 이사회원 일동

▲ 슛 골인!

▲ 한국 태백산맥에서 돌을 구입하여 통일기념탑을 만들어 플러싱 가든에

세웠다.

◀ 통일기원탑. 한국에서 완성하여 콘테이너로 수송하여 플러싱 가든에

세웠다.

◀ 8월 15일 유엔 본부 하마슐드 광장 앞에서 기념

행사 직전의 모습
체체육육대대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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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여! 뉴욕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

소서.

2. 강사 최성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3. 은혜에 갈급한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

으로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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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도대회 강사 임세빈 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

▲ 찬양하는 어린이 전도대회 찬양팀

◀ 장학금을 전달하는 회장 박순종 목사

▼ 장학금을 받으며 기뻐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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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년사

주후 1996년

22대 교협 회장

뉴욕신광교회

The Shin Kwang Church of NY

한재홍 목사, Rev. Jae Hong Han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22대 교협 임원
회 장 한재홍 목사 (뉴욕신광교회)

부 회 장 한세원 목사 (뉴욕영락교회), 이광모 장로 (뉴욕동부교회)

총 무 박국화 목사 (한마음침례교회)

서 기 박수철 목사 (뉴욕순복음후러싱교회)

부 서 기 김종섭 목사 (퀸즈산성장로교회)

회 계 박종규 집사 (뉴욕초대교회)

부 회 계 홍종관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10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황일영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부이사장 허 걸목사 (뉴욕제일침례교회), 김창훈 장로 (스테반장로교회)

박해용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이병무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총무이사 황경일 목사 (뉴욕계명장로교회)

서 기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회 계 최외순 집사 (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박희식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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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육육대대회회

1. 체육대회 진행을 설명하는 본부석

2. 승리자의 웃음

3. 승리를 위해 힘을 다하는 사람들

�

�

�

▲ 회장 한재홍 목사의 신년사

11999966년년신신년년하하례례 만만찬찬기기도도회회

22대 회장 한재홍 목사는 뉴욕신광교회에서 1월 15일(월) 오후 7시 30분에 신년하례 만찬기도회를

거행하였다. 사회는 한세원 목사, 기도에 방지각 목사, 설교는 박재영 목사(NJ제일한인교회)가“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김정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 설교하는 박재영 목사 ▲ 모두 일어서서 기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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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을 받으며 기뻐하는 학생 ▼ 주는 기쁨, 받는 기쁨

▲ 어린이 전도대회 예배 광경

▲ 장학금을 주기 전 설명하는 회장 한재홍 목사

1. 주여, 주여!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2. 모두 함께 기도하는 광경

3. 설교하는 강사 이만신 목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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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뉴욕욕장장로로성성가가단단

뉴욕장로성가단은 1996년 10월 10일 창립되었다. 음악을 통한 선교 활동과 사회봉사로 사명을 다하

며, 교회의 연합과 상호간에 친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대 단목 박수복 목사 제2대 단목 박수복 목사

단장 김창훈 장로 단장 박해용 장로

총무 유시수 장로 총무 황일봉 장로

지휘 양재원 교수 지휘 양재원 교수

반주 황소라 반주 황소라

제3대 단목 안창의 목사 제4대 단목 고성삼 목사

단장 황일봉 장로 단장 박용기 장로

총무 박용기 장로 총무 유성종 장로

지휘 배동근 장로 지휘 이전진 집사

반주 황소라 반주 장선영

◀ 제1회 연주회(창단)

제3회 연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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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년사

주후 1997년

23대 교협 회장

뉴욕영락교회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of NY

한세원 목사, Rev. Se Won Han

33-26  107 St. Corona, NY 11368

23대 교협 임원
회 장 한세원 목사 (뉴욕영락교회)

부 회 장 박수복 목사 (뉴욕수정성결교회), 황일영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총 무 김원기 목사 (뉴욕베데스다교회)        

서 기 김태근 목사 (뉴욕성령교회)       

부 서 기 문형준 목사 (뉴욕선교교회)         

회 계 홍종관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부 회 계 변성원 전도사 (지구촌선교교회)

11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김창훈 장로 (스테반장로교회)

부이사장 장창혁 목사 (뉴욕명성장로교회), 박해용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이병무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구춘회 장로 (아스토리아장로교회)

총 무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서 기 우화선 장로 (한길장로교회)

회 계 최외순 집사 (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박희식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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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육육대대회회

1. 배구 대회

2. 배치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씨름 선수

3. 우승자와 악수하는 회장 한세원 목사

�

�

�

11999977년년신신년년하하례례 만만찬찬예예배배

23대 회장 한세원 목사는 1월 6일(월) Astoria World Manor에서 신년하례 만찬예배를 드렸다. 사

회는 박수복 목사, 기도는 조덕현 목사, 설교는 림인식 목사(노량진교회 원로목사)가“손과 손과 손”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가지고 전했고, 축도는 한재홍 목사가 했다. 

�

�

�

1. 새해를 기원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2. 회장 한세원 목사와 귀빈들이 담소를 나눈다.

3. 예배를 마치고 기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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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을 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학생들과 흐뭇한 마음으로 웃고

있는 대회장

2.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

3. 어린이들의 예배 광경�

�

�

1. 강사 김충기 목사와 대회장 한세원

목사의 찬양하는 모습

2.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3.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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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에 전달된 뉴욕의 사랑

2. 평양 봉수대교회 주일예배 시에

찬양하는 성가대

3. 예배 후 평양 봉수대교회 앞에

서 기념 촬영�

�

�

뉴뉴욕욕의의 사사랑랑이이 북북한한에에 가가다다

회장 한세원 목사와 교협 임원들이 1997년 8월 5일부터 14일(8박 9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뉴욕교협

산하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모은 식량과 의약품을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했다.

1. 북한 순안 베향장에 도착한 의약품(약 30만 달러

상당)을 한세원 회장과 윤기윤 박사가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

2. 도착한 의약품을 총무 김원기 목사와 함께 제3

병원에 전달하는 모습

3. 황해도 은파군에 도착한 식량을 회장 일행이 직

접 전달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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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년사

주후 1998년

24대 교협 회장

뉴욕수정성결교회

The Crystal Evangelical Church of NY

박수복 목사, Rev. Soo Bok Park

25-67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4

24대 교협 임원
회 장 박수복 목사 (뉴욕수정성결교회)

부 회 장 최웅렬 목사 (후러싱나사렛교회), 김창훈 장로 (스테반장로교회)

총 무 김종덕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서 기 박문근 목사 (뉴욕산돌교회)

부 서 기 윤영애 목사 (하나님의성회제일교회)

회 계 한경훈 장로 (지구촌선교교회)

부 회 계 우화선 장로 (한길장로교회) 

12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이병무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부이사장 장창혁 목사 (뉴욕명성장로교회), 박해용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구춘회 장로 (아스토리아장로교회), 임무송 장로 (뉴욕시온장로교회)

총 무 최진옥 장로 (수정성결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집사 (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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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시작 전 예배드리는 모습

2. 우승팀이 대회장 박수복 목사로부터 우

승기를 받고 기뻐한다.

3. 체육분과위원장 황경일 목사가 승자에게

메달을 걸어 주고 있다. 

�

�

�

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11999988년년신신년년하하례례 만만찬찬예예배배

24대 회장 박수복 목사는 신년하례 만찬예배를 순복음뉴욕교회에서 거행했다. 사회 최웅렬 목사, 기

도 김정국 목사, 설교 최효섭 목사(아콜라연합감리교회), 축도는 한세원 목사가 담당하여 은혜 중에 예배를

마치고, 서로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만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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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하는 미국 청소년 찬양팀

2.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

3. 할렐루야 ’98 대회장 박수복 목사와 강사 나겸일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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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교하는 강사 나겸일 목사

2. 은혜 받기에 갈급한 성도들

3.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

습니다.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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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년사

주후 1999년

25대 교협 회장

후러싱나사렛교회

Flushing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최웅렬 목사, Rev. Richard Choi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25대 교협 임원
회 장 최웅렬 목사 (후러싱나사렛교회)

부 회 장 안창의 목사 (퀸즈중앙장로교회), 이병무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총 무 황경일 목사 (뉴욕계명장로교회)

서 기 유동윤 목사 (겨자씨교회)

부 서 기 임진구 목사 (뉴욕한림교회)

회 계 황일봉 장로 (뉴욕순복음중앙교회)

부 회 계 한창연 장로 (뉴욕소망성결교회)

13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박해용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부이사장 홍대윤 목사 (뉴욕중앙산정현교회), 유시수 장로 (뉴욕중앙교회)

임무송 장로 (뉴욕시온장로교회), 유지형 장로 (퀸즈중앙장로교회)  

총 무 박헬렌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집사 (뉴욕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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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9999년년신신년년하하례례 만만찬찬예예배배

25대 회장 최웅렬 목사는 금강산 만찬회장에서 1월 11일(월) 7시 30분에 신년하례 만찬예배를 열었

다. 사회는 안창의 목사, 기도는 방지각 목사, 설교는 박희소 목사(뉴욕동부교회)가“한국인의 살길”(창

33:1~15)이라는 제목으로 하였고, 박수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이어 축복된 만찬의 시간을 가

졌다. 

1.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최웅렬 목사

2. 찬양하는 뉴욕성가단원

3. 즐겁게 만찬을 나누는 무리들

4. 예배 마치고 기념 촬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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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협협 농농구구대대회회

교협 창립 이후 최초로 교협 농구대회를 담대히 시작했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1. 제1회 대회이므로 체육분과위원장 황경일

목사가 대회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선수 대표가 대회 선언서를 낭독하고 선서

하고 있다.

3.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주기 전 회장 최웅렬

목사와 임원들 기념 촬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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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말씀을 전하는 강사 김시철 목사

2.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기를 기원하며

3.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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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집회에서 찬양하는 광경

2. 어린이 복음화대회에서 설교하는 이종식 목사 �

�

�

�

1. 주여, 응답하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

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2. 3. 4. 장학금을 전달하는 회장 최웅렬

목사와 기뻐하는 학생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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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년사

주후 2000년

26대 교협 회장

퀸즈중앙장로교회

Koean Central Presby. Church of Queens

안창의 목사, Rev. Chang Eui Ahn

58-06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4

26대 교협 임원
회 장 안창의 목사 (퀸즈중앙장로교회)

부 회 장 송병기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 박해용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총 무 이병준 목사 (뉴욕산성교회)

서 기 정춘석 목사 (뉴욕그리스도의교회)

부 서 기 김수태 목사 (뉴욕어린양교회)

회 계 황일봉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부 회 계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14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임무송 장로 (뉴욕시온장로교회)

부이사장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유시수 장로 (뉴욕중앙교회)

황일봉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우화선 장로 (뉴욕한길장로교회) 

총 무 최진옥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집사 (뉴욕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홍대윤 목사 (뉴욕중앙산정현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뉴뉴욕욕 기기독독교교TTVV 방방송송 ((KKCCTTVV.. CCHH 553333))
Korean Christian TV System of New York

252-20 Northern Blvd. Suite 202. Little Neck. NY 11362

TEL. 718-224-8533

뉴욕 기독교 TV 방송 연혁 목적

1999년 1월 9일 (KCTV) 설립 미주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시대적 사명 수행

1999년 2월 26일 설립 허가받음 청소년 지도 육성 및 가치관 정립

1999년 5월 16일 (KCTV) 창립 총회 한국의 교회문화와 찬양 문화 확산

인류 구원의 이상 실현

역대 임원

이사장 : 제1대 방지각 목사, 제2대 김중언 목사, 제3대 이영희 목사, 제4대 김중언 목사

후원 회장 강현석 장로, 사장 박용기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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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년년신신년년하하례례만만찬찬예예배배

26대 회장 안창의 목사는 1월 10일(월) 퀸즈한인교회에서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예배를 드렸다. 사회

는 송병기 목사, 기도는 최웅렬 목사, 설교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가“새천년 새 교회상”(행

11:21~26)이라는 제목으로 하였고, 한진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그리고 금강산식당 유지성 사장과 에이스인쇄소 길명순 사장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금강산 유 사장은

600명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무료), 에이스인쇄소 길 사장은 2000년도 교협 주소록을 인쇄해

주셨기에(무료) 감사패를 드렸다.

1. 새해 새 시대를 맞이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

양대원들

2. 다같이 서서 찬양하는 모습

3. 새해를 기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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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쉘터터 건건물물 매매입입 계계약약 체체결결

일시: 2000년 6월 7일 장소: Saravan Diner

�

�

�

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1. 경기 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2. 한국의 국기요 올림픽 종목인 태권도 시범

3. 힘을 모아 줄다리기하는 모습

4. 우승팀이 대회장 안창의 목사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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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2.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3. 말씀을 전하는 강사 김삼환 목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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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교하는 강사 김삼환 목사와 경청하는 무리들

2. 3.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장학금을 전하며 기뻐하는 대회장 안창의 목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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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년사

주후 2001년

27대 교협 회장

뉴욕목양장로교회

The Moak Yang Presby. Church of NY

송병기 목사, Rev. Peter Byung Ki Song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27대 교협 임원
회 장 송병기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

부 회 장 황경일 목사 (뉴욕계명장로교회), 임무송 장로 (시온제일장로교회)

총 무 최창섭 목사 (뉴욕한인침례교회)

서 기 김 영 목사 (웨체스터제일교회)

부 서 기 김종우 사관 (구세군뉴욕한인교회)

회 계 박종규 장로 (뉴욕초대교회)

부 회 계 최영태 집사 (후러싱제일교회) 

15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유시수 장로 (뉴욕중앙교회)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황일봉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한창연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박용기장로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총 무 최진옥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권사 (뉴욕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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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활활절절 연연합합예예배배

27대 송병기 회장은 퀸즈칼리지에서 교협연합예배로 2001년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약 1,500명이 넘게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22000011년년신신년년예예배배 및및하하례례만만찬찬

27대 회장 송병기 목사는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1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 프라자 크리스탈

볼룸에서 가졌다. 부회장 황경일 목사 사회, 안창의 목사 기도, 그리고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가“너

는 내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 43:1~21)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박희소 목사의 축

도로 예배를 마치고,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1. 영광송을 찬양하는 장로 합창단과 권사 합창단

2.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

3. 감사패를 증정하는 회장 송병기 목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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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1. 본부석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임원들

2. 승자에게 상품을 주면서 설명하고 있다.

3. 승자들에게 메달을 걸어 주고 있다.

�

�

�

제제33회회청청소소년년 농농구구대대회회

1. 청소년 농구대회를 시작하기 전 임원들의 모습

2.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3. 우리 팀이 최고

�

�

�

4.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5. 체육분과위원장 황경일 목사가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6. 우승팀의 기념 촬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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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전도대회 강사 이드보라

전도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2. 말씀 듣기에 열중하는 어린이들

3. 우리도 은혜 받을래요!

�

�

�

1. 기도하는 강사 최이식 목사와 성도들

2. 지금 은혜 받는 중

3. 말씀 듣기에 열중하는 성도들

4. 대회 끝나고 강사와 함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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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년사

주후 2002년

28대 교협 회장

뉴욕계명장로교회

The Gae Myung Presby. Church of NY

황경일 목사, Rev. Kyung Il Hwang

142-34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28대 교협 임원
회 장 황경일 목사 (뉴욕계명장로교회)

부 회 장 김영식 목사 (성마가감리교회), 한창연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총 무 정진홍 목사 (소명장로교회)

서 기 정순원 목사 (빛과소금교회)

부 서 기 김수태 목사 (뉴욕어린양교회)

회 계 박종규 장로 (뉴욕초대교회)

부 회 계 김기철 집사 (새힘교회)   

16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황일봉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박용기 장로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옥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총 무 윤오성 집사 (뉴욕한민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권사 (새누리교회)

사업부장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감 사 한문수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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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간판 대표에게 감사패 증정

▲ 김헌태 목사에게 감사패 증정

▲ 금강산 유 이사에게 감사패 증정

▲ 회장 황경일 목사가 유시수 장로에게 감사패 증정

22000022년년신신년년예예배배 및및하하례례만만찬찬

28대 회장 황경일 목사는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1월 8일(화) 오후 7시 30분 금강산 연회장에서 가

졌다. 사회에 김영식 목사, 기도에 송병기 목사, 설교는 김상모 목사(뉴욕만백성교회)가“God Bless

America”(시 34:109)란 제목으로 하였고, 양동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축복의 하례만찬 시간

을 가졌다.

▲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 장로 성가단의 은혜로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 회장 황경일 목사와 교육분과 이기천 목사와 특송하는 김수정 선생

▲ 함께 기도하는 초청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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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선교 확산 대책 보고회

회장 황경일 목사는 서해안 교전 시의

국가 예비역 장군의 보고와 국가 안보

기도회를 가졌다. ▲▶

증증경경회회장장단단 초초청청 모모임임

4월 24일, 서울 프라자 3층 볼룸에서 증경회장단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간담회를 가졌다.

1. 인사말을 전하는 회장 황경일 목사

2. 말씀을 증거하는 장영춘 목사

3. 은혜를 나누는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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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과 기념 촬영

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 감사패 전달

▲ 승자에게 우승기를 전하는 회장 황경일 목사

▲ 경기 전 말씀을 전하는 회장 황경일 목사

�

모모국국 군군부부대대 선선교교

28대 교협 임원들이 경기도 의정부 포부대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비를 전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을 가졌다.

1. 교협 총무 정진홍 목사가 대대장에게 선교헌금을 전달

하고 있다. 

2. 뉴욕교협 서기 정순원 목사가 부대교회 군목 김성남 목

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3. 부대 내 탱크 위에서 정진홍 목사, 정순원 목사가 군

목 김성남 목사와 함께 기념 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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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회를 통하여 은혜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원들

▲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는 강사 길자연 목사

▲ 2002 할렐루야 대회사를 낭독하는 회장 황경일 목사

▲ 대회를 선포하는 대회장 황경일 목사 ▲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길자연 목사



6장_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491490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 장학금을 전달하는 대회장 황경일 목사와

대독해 주는 서기 정순원 목사

▲▶

장학금을 받으며 활짝 웃는 학생들과 대회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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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22년년할할렐렐루루야야 청청소소년년 복복음음화화대대회회

2002년 할렐루야 청소년 복음화대회가 7월 26일(금), 27일(토), 28일(주) 오후 7시에 Che Ann 목

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팀 ▲▶

강사 Che Ann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학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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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에서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

모모국국 수수재재민민 돕돕기기

28대 뉴욕교협에서는 엄청난 수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전 회장 한재

홍 목사를 통해 수해성금을 전하여 주었다.    

광광복복 제제5577주주년년 경경축축 기기념념예예배배

2002년 8월 14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광복 제57주년 경축 기념예배를 드렸다.

▲ 한재홍 목사가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1차 방문지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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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년사

주후 2003년

29대 교협 회장

벨모아감리교회

Bellmore U.M.C.

김영식 목사, Rev. Young Shik Kim

2643 Clarendon Ave. Bellmore, NY 11710

29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영식 목사 (성마가감리교회)

부 회 장 허 걸 목사 (뉴욕제일침례교회), 황일봉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총 무 정순원 목사 (빛과소금교회)

서 기 전장호 목사 (뉴욕성민교회)

부 서 기 송성모 목사 (뉴욕삼일감리교회)

회 계 송정훈 장로 (동부제일교회)

부 회 계 김기철 집사 (새힘교회)   

17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최진옥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부이사장 박용기 장로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총 무 최재복 집사 (뉴욕한인제일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권사 (새누리교회)

감 사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제제2288회회정정기기총총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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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기원하며, 기뻐하며 케이크를 자르는

회장 김영식 목사와 목회자들

22000033년년신신년년예예배배 및및하하례례만만찬찬

29대 회장 김영식 목사는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1월 6일(월) 영빈관에서 가졌다.

▲ 회장 김영식 목사의 신년사

▲ 신년예배 후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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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소소년년 농농구구대대회회

5월 3일 플러싱 고등학교(Flushing High School)에서 청소년 농구대회를 가졌다.

▲ 배구대회

농구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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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장 김영식 목사와 강사 백문현 목사 및

순서 맡은 분들이 입장하고 있다.

▲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백문현 목사

▲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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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회를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

▲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

기쁨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전달하는 회장 김영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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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년사

주후 2004년

30대 교협 회장

뉴욕제일침례교회

The First Baptist Church of NY

허 걸 목사, Rev. Benjamin G. Hou

87-37 Whiteney Ave. Elmhurst, NY 11373

30대 교협 임원
회 장 허 걸 목사 (뉴욕제일침례교회)

부 회 장 김종덕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최진옥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총 무 조부호 목사 (한누리교회)

서 기 이종명 목사 (뉴욕강성장로교회) 

부 서 기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쁜교회) 

회 계 김려순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부 회 계 문주한 집사 (뉴욕중부교회) 

18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박용기 장로 (그레이스한인연합교회)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송정훈 장로 (동부제일교회)

총 무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한영숙 권사 (새천년연합감리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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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변변대대회회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1.5세와 2세들에게 한국의 3∙1절 정신을 깨우치고 계승하게 하고자 웅변대

회를 개최했다.

▲ 대회 임원들과 우승자들

▲ 회장 허걸 목사와 중∙고등부 우승자

▲ 회장 허걸 목사와 유년부 우승자

▲ 한 해의 축복하심을 기원하는 시간

22000044년년신신년년 축축하하예예배배 및및하하례례만만찬찬

30대 회장 허걸 목사는 1월 8일(목) 오후 7시 서울 프라자 크리스탈 볼룸에서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

을 개최하였다. 사회 김경락 목사, 기도 김영식 목사, 설교 조정칠 목사, 박성만 목사 축도로 은혜 중에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허걸 목사 ▶

▶

회장 허걸 목사와 뉴욕 총영사

조원일 대사의 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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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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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 경기를 마치고 발표를 기다리며

▲ 족구 경기

▲ 대회 전 예배에서 설교하는 회장 허걸 목사

▲ 경기 중 작전 타임 시간

청청소소년년 농농구구대대회회

골이 막 들어가는 순간 ▶

최종 우승팀 발표를 기다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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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소서.

▲ 강사 김정훈 목사의 할렐루야 인사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강사 김정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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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율동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 장학금을 전달하며 활짝 웃는 대회장 허걸 목사와 학생

▲ 성회 마지막 날 기념 촬영

▲ 할렐루야 어린이 복음화대회 강사인 조유경 전도사와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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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년사

주후 2005년

31대 교협 회장

뉴욕실로암장로교회

The Siloam Reformed Church of NY

김종덕 목사, Rev. Jong Duk Kim

137-7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31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종덕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부 회 장 이병홍 목사 (새가나안교회), 유시수 장로 (은혜교회) 

총 무 이재덕 목사 (뉴욕사랑의교회)

서 기 조명철 목사 (말씀행전교회) 

부 서 기 김수태 목사 (뉴욕어린양교회) 

회 계 박요한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수입부회계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지출부회계 이정원 집사 (뉴욕초대교회) 

19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송정훈 장로 (동부제일교회)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총 무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서 기 이주익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회 계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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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김종덕 목사

22000055년년신신년년예예배배 및및하하례례만만찬찬

31대 회장 김종덕 목사는 2005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1월 10일(월) 오후 7시 30분 퀸즈한인교

회에서 가졌다. 사회 김용걸 신부, 기도 박희소 목사, 그리고 이강평 목사(서울 기독교대학 총장)가“전적으

로 하나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한진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드린 후에 축복의 하례만

찬 시간을 가졌다. 

▲ 찬양하는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 중창단

▲ 예배시간 전의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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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협 부회장 이병홍 목사가 우승팀에게 우승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청청소소년년 농농구구대대회회

경기를 마치고 발표하기 전 교협 임원들과 함께 ▶

우승팀과 교협 임원들의 기념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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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 경기를 마치고 유시수 부회장이 우승자들에게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

▲▶

팀 대항 배구시합에서 함성을 지르며

열중하는 선수들과 응원하는 교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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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 하용조 목사

주여,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소서! 

두 손 들고 부르짖는 성도들 ▶

▲ 찬양 팀과 함께 마음 문을 열고 찬양하는 성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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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 열중인 어린이들

▲ 어린이 복음화대회에서 기도하는 교사와 어린이들

▲ 어린이 복음화대회 강사인 신혜경 목사와 학생들

▲ 어린이 복음화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

▲ 찬양하는 연합성가대

◀▶

감사함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장학금을 전하는

회장 김종덕 목사

▲ 대회장 김종덕 목사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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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빌리리 그그레레이이엄엄 목목사사 전전도도대대회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전도대회가 뉴욕 플러싱에 있는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

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다민족 집회로 열렸다. 연인원 80만 동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

회였으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와 500여 회원 교회들이 적극 동역한 전도집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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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년사

주후 2006년

32대 교협 회장

새가나안교회

NY Central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이병홍 목사, Rev. Byung Hong Lee

61-11 220 St. Bayside, NY 11364

32대 교협 임원

회 장 이병홍 목사 (새가나안교회)

부 회 장 정수명 목사 (순복음한인교회), 송정훈 장로 (동부제일교회) 

총 무 김수태 목사 (뉴욕어린양교회) 

서 기 김형규 목사 (퀸즈연합장로교회) 

부 서 기 양민석 목사 (뉴욕한국인그레잇넥교회)

회 계 황규복 장로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부 회 계 이정원 집사 (뉴욕초대교회) 

20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부이사장 (이사 담당)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대내 담당)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대외 담당)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기획 담당)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총 무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서 기 이주익집사(뉴욕예일장로교회)

회 계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체육진흥사업/기획 정경진집사(뉴욕한인중앙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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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66년년신신년년예예배배 및및하하례례만만찬찬

32대 회장 이병홍 목사는 2006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1월 9일(월) 오후 7시 30분 퀸즈한인교회

에서 열었다. 한영태 목사(서울신학대학 전 총장이며 현 교수)를 초빙하여 예배를 드린후 축복의 하례만찬

시간을 가졌다.

▲ 회장 이병홍 목사의 신년사

▲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 성가단

▲ 찬양하는 성도들

▲ 강사 한영태 목사의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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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총영사관 문봉주 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회장 이병홍 목사

▲ 뉴욕 시 모범 경찰관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는 회장 이병홍 목사

▲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 ▲ 특송하는 성악가 조동자와 이일형

▲ 교협 법률 자문으로 최홍경 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하는 회장 이병홍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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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구에서는 뉴욕성결교회가 우승, 퀸즈중앙장로교회가 준우승, 

기쁜우리교회가 3등을 차지해서 트로피를 받았다. 

▲▶

회장과 우승팀이 한자리에

▲ 배구에서는 뉴욕성서교회 여성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중등부는 예일장로교회, 

청년부는 뉴욕아름다운교회, 장년부는 뉴욕순복음교회가 우승했다.

▲ 알리폰드 파크에서 열린 체육대회의 본부석

▲ 배구시합과 족구시합을 주시하고 있는 회장 이병홍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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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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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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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대회사를 하는 대회장 이병홍 목사

◀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강사 소강석 목사

연합성가대가 우렁찬 하모니로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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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화대회 기간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회장 이병홍 목사와 기쁨으로 받는 학생

▲ 장학금을 받은 학생 일동

▲ 뉴욕 주 상원의원 John D. Sabinni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교협 회장

▲ 은혜를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협 이종명 목사가 성회 참석 차량들을 안내하고 있다.

성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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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 세례식에서 축사하는 이병홍 목사

▲ 세례식에 참석한 장병들 ▲ 세례식 예배에서 찬양하는 군악대

▲ 장병에게 세례를 베푸는 뉴욕교협 회장 내외

▲ 어린이 복음화대회에서 bodyworship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생들

▲ 수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생들

▲ 찬양 리더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랑스

러운 청소년들

▲ 강사 Shane Claiborne 전도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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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교협 회장 이병홍 목사가 기독교 학교인 관동대학교 학생들에게 뉴욕 거주 한인들이 모금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관동대학 김남현 학생처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회장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하는 뉴욕교협 회장 이병홍

목사와안창의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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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리리아아 기기독독교교 평평신신도도 세세계계대대회회

제14회 코리아 기독교 평신도 세계대회가 뉴욕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되었다.

▲ 코리아 기독교 평신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코리아기독교평신도대표가회장이병홍목사에게감사패를

전달하고있다.

▲ 예배 후 특강에 열중하는 무리들

▲ 한국 대표들과 뉴욕의 대표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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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1952년까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Charles B. Rangel 의원과 함께

(10월 24일) 

뉴욕 효도회(회장 데이비드 신) 제15회 시상식에서

연방하원의원 Joseph Crowley와 함께

(2006년 10월 16일) ▶

서울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새벽교회 이승영 목사의

뉴욕 방문(전 회장님들 초청 간담회: 2006년 5월)▶

특특별별 활활동동 화화보보

▲ 2005년 11월 5일 블룸버그 뉴욕 시장 플러싱 방문 시 한인 대표 환영사 장면

▲ 2005년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플러싱 지역 방문

시 기념 촬영

◀ 이명박 서울시장 부부의 뉴욕 방문 시 환영 모임 동포 간담회

(2006년 3월 15일 서울시장 재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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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년사

주후 2007년

33대 교협 회장

순복음한인교회

Full Gospel Korean Church

정수명 목사, Rev. Su Myong Chong

1436 67 St. Brooklyn, NY 11219

33대 교협 임원
회 장 정수명 목사 (순복음한인교회)

부 회 장 황동익 목사 (뉴비젼교회),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총 무 조명철 목사 (말씀행전교회)

서 기 김수웅 목사 (누가교회) 

부 서 기 김진관 목사 (양무리장로교회) 

회 계 황규복 장로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부 회 계 박이스라엘 목사 (뉴욕승리교회)

21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이사 담당)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대내 담당)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외 담당)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기획 담당)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총 무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서 기 최찬일 권사 (후러싱제일교회)

회 계 이주익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체육진흥사업/기획 정경진 집사 (뉴욕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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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식식성성회회

33회기 들어 정수명 회장 및 임원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분기별로 금식성회를 갖기로 하고, 기도분과

위원장 이성헌 목사의 준비로 다음과 같이 세 번에 걸쳐 금식성회를 가졌다.

제1차

일시 : 2007년 1월 22일(월)~23일

장소 : 나사렛수양관(Taconic Conference Center)

강사 : 정연출 목사(경남삼양교회)

제2차

일시 : 2007년 3월 26일(월)~27일

장소 : 나사렛수양관(Taconic Conference Center)

강사 : 김남수 목사(순복음뉴욕교회)

제3차

일시 : 2007년 10월 14일(주)~15일

장소 : 나사렛 수양관(Taconic Conference Center) 

강사 : 정수명 목사(교협 회장), 정춘석 목사(목사회 회장), 황동익 목사(교협 부회장) 등

22000077년년신신년년예예배배 및및하하례례만만찬찬

33대회장 정수명목사는 1월 8일(월) 오후 7시 대동연회장(플러싱)에서 2007년 신년예배 및하례만찬을

가졌다. 사회 양승호 목사, 기도 김종덕 목사, 말씀에 김용걸 목사(필라영생장로교회)가“목회자의 기도”(살전

3:9~13)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병홍 목사의 축도로예배를 마치고 하례만찬의 이름다운 시간을가졌다.

▲ 기쁘게 찬양하는 뉴욕 장로 성가단원들

▲ 예배 후 모두 함께 기념 촬영

▲ 기념 케이크를 자르는 부회장 황동익 목사, 

회장 정수명 목사, 이사장 강현석 장로

▲ 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배 중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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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소소년년 농농구구대대회회

제9회 청소년 농구대회가 5월 12일(토) 퀸즈한인교회와 신광교회 체육관에서 열렸다. 

▲ 우승팀에게 트로피를 주는 회장 정수명 목사와 부회장 황동익 목사

▲ 승리를 위해 열전하는 고등부 선수들

▲ 경기를 마치고 교협 임원들과 선수들의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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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심판하에 열정적으로 경기하는 선수들

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뉴욕교협 회장 정수명 목사는 5월 28일 코로나 메도우 파크에서 교협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 체육대회 본부석 임원들

▲ 우승팀에게 트로피를 전하는 회장 정수명 목사

▲ 고등부 우승팀(뉴욕예일장로교회)에게 트로피를 전하는

부회장 황동익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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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장 정수명 목사와 강사 오정현 목사

▲ 성가대 찬양과 수화로 통역하는 모습

▲ 본 성전에 자리가 없어 체육관과 각 교육실에서 은혜를 받았다.

▲ 강사와 성도가 다같이‘주여’를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다.



6장_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587586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찬양으로 ▶

하나님께 영광을!

교협 서기 김수웅 목사가 순서에 따라 ▶

학생들을 호명하고, 퀸즈장로교회 장영춘 목사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대회장 정수명 목사

▲ 마지막 날 예배 후 다같이 기념촬영

▲ 강사 오정현 목사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과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있다.

▲ 반주와 찬양에 맞추어 율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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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별로 모여서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

▲ 우리 그룹이 제일 잘하지요?

어어린린이이 복복음음화화대대회회

김은예 전도사(퀸즈한인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퀸즈한인교회에서 어린이 복음화대회가 개최되었다.

▲ 찬양을 인도하는 강사 김은예 전도사

▲ 다같이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 교협 총무 조명철 목사와 서기 김수웅 목사의 진행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하는 뉴욕새생명교회 허윤준 목사와

기뻐하는 학생

▲ 장학금을 수여하며 기뻐하는 강사 오정현 목사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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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회기 회장 정수명 목사는 각 분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분과위원 모임을 가졌다. 

▲ 33회기 교협에서는 신임 이사를 영입했다.

1. 2. 회장 정수명 목사가 공약대로 구제금을 전달하고 있다.

▲ 뉴욕에 난립된 신학교 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담스러운 일

이지만 신학교 정화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 뉴욕 일원에 한국 이단들이 침투해 교계를 혼란케 하고 교회와

가정, 성도 유혹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뉴욕, 워싱턴, 필라

뉴저지, 코네티컷 교협이 정보를 교환, 서로 협력 공동 대처하기

위해 제1차 모임을 가졌다.

� �

청청소소년년 복복음음화화대대회회

청소년 복음화대회가 12일(목)부터 14일까지 오석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퀸즈한인교회에서 개최되

었다.

▲ 찬양하는 청소년들

◀▼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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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년사

주후 2008년

34대 교협 회장

뉴비젼교회

New Vision Church

황동익 목사, Rev. Dong Ik Hwang

64-01 Woodside Ave. Woodside, NY 11377

34대 교협 임원
회 장 황동익 목사 (뉴비젼교회)

부 회 장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선교교회),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총 무 이성헌 목사 (뉴욕행복한교회)

서 기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부 서 기 정진호 목사 (뉴욕시민장로교회) 

회 계 황규복 장로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부 회 계 지교찬 목사 (뉴욕은평장로교회)

22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부이사장 (이사 담당)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내 담당)  김기철 권사 (참사랑교회) 

(대외 담당)  이주익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기획 담당)  문일한 장로 (뉴욕한인교회) 

총 무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서 기 최찬일 권사 (후러싱제일교회)

회 계 김태수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감 사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체육진흥사업/기획 정경진 집사 (뉴욕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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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3344회회기기 정정기기 총총회회

▲ 전, 신임 회장단 기념 촬영

▲ 10월 정기 총회에서 전임 정수명 목사가

신임 황동익 목사에게 교협기를 전달하고 있다.

▲ 신임 회장단. 우로부터 부회장 최창섭 목사, 회장 황동익 목사, 평신도 부회장

강현석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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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적적 각각성성 회회개개기기도도 성성회회

뉴욕교협 회장 황동익 목사는 김종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목회자와 직분자의 영적 각성을 위한

회개기도회’를 2일간 뉴욕충신교회(김혜택 목사)에서 가졌다.

1988년 김남수 목사, 정영환 목사, 이승훈 목사가 기독교

방송 설립을 의논하고, 김도언 목사, 박순종 목사가 합류

하여 설립, 초대 이사장이 되었다. 
1989년 10월 31일 뉴욕 주의 승인을 받아 1990년 8월

23일에 정식 개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대 이사장

제1대 정영환 목사 외 4명

제2대 황동익 목사, 제3대 김정국 목사, 제4대 박희소 목

사, 제5대 김남수 목사

역대 사장

제1대 김영호 장로, 제2대 신진식 목사, 제3대 최은종 목

사, 제4대 황동익 목사, 제5대 박희소 목사

KKCCBBNN의의 사사명명
“본 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송하여 전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KKCCBBNN의의 목목표표
1.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2. 교회 성장에 이바지한다.
3.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
4. 기독교 문화를 뿌리 내린다.
5. 세계 선교에 앞장선다.

“그러므로믿음은들음에서나며들음은그리스도의말
씀으로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미미기기독독교교방방송송 연연혁혁

▲ 강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 강사 김종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회장 목사, 증경회장들, 주의

종들이 서서 주여를 부르짖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다. 

143 Madison Ave #300 New York. NY 10016

3344회회기기 취취임임식식

주후 2007년 12월 12일 퀸즈장로교회(장영춘 목사)에서 34회기 취임식을 가졌다. 

▲ 33대 정수명 목사가 34대 황동익 목사에게 뉴욕

교협기를 이임하고 있다.

▲ 제34대 교협 새 임원들

▲ 섹스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상열,

송병기, 이성헌, 정진호 목사와 피아노를 반주

하는 신우철 목사

제34회기 취임 예배 후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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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협협 금금식식성성회회

뉴욕교협에서는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4/4분기로 나누어 금식성회를 가졌다.

▲ 1월 29일

▲ 3차 기도회

▲ 2차 기도회

▲ 4차 기도회

22000088년년신신년년예예배배 및및하하례례만만찬찬

34대 회장 황동익 목사는 2008년 신년예배 하례만찬을 1월 14일(월) 오후 7시 30분 퀸즈한인교회에서

가졌다. 인도에 최창섭 목사, 기도에 이병홍 목사, 설교는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푯대를 향하여”

(빌 3:13~1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정수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하례만찬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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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활활절절 예예배배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을 맞아, 뉴욕교협은 3월 23일(주일) 새벽 6시 뉴욕 지역을 26개 지역으로 나

누어 지역별로 예배를 드렸다.

▲ 각 지역별 예배 순서지 ▲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

▲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 시무) 예배 광경

▲ 퀸즈중앙교회(안창의 목사 시무) 예배 광경

뉴욕신광교회

▲ 1월 11일(금) 구세군뉴욕한인교회(김종훈 사관 시무)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 4월 20일 이대복 목사를 초청하여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가졌다(퀸즈장로교회, 장영춘 목사 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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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메모리얼데이 휴일을 맞이하여 뉴욕교협은 5월 26일(월) 오전 8시부터 코로나 파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 3개 종목에 22개 교회, 70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친선을 다졌다.

▲ 회장∙부회장이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 우승기를 가져간 뉴욕예일교회

▲ 열심히 축구하는 모습

▲ 배구 여자부 우승 VCF

청청소소년년 농농구구대대회회

뉴욕교협 회장 황동익 목사는 청소년 농구대회를 4월 5일 개최하였다. 경기 결과 고등부 우승은 브르

클린제일교회, 중등부 우승은 뉴욕성결교회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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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찬양합니다!

▲ 아프리카 가나 소년소녀합창단

▲ 대회장 황동익 목사 ▲ 강사 김문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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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회 끝 날 기념 촬영

▲ 강사 김문훈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함께 통성기도를 드리고 있다.

▲ 찬양하는 퀸즈장로교회 성가단

▲◀ 열심히 경청하는 성도들과 회장, 강사, 부회장, 서기

▲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 성회 동안 수화로 통역하는 이철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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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린린이이 복복음음화화대대회회

▲ 강사 김희영 전도사와 교사 일동

▲ 우리 모두 율동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요. 

▲ 교사들과 함께하는 활동

▲ 성회를 인도하는 강사 김희영 전도사

▲ 학생 대표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회장 황동익 목사, 준비위원장 이승재 목사

▲ 교협 후원으로 단기선교를 나갈 선교팀

▲ 단기선교팀에게 안수하는 목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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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년사

주후 2009년

35대 교협 회장

에벤에셀선교교회

Ebenezer Mission Church

최창섭 목사, Rev. Joseph Choi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35대 교협 임원
회 장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선교교회)

부 회 장 신현택 목사 (뉴욕성신교회),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총 무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서 기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쁜교회) 

부 서 기 김희복 목사 (뉴욕주찬양교회) 

회 계 이광모 장로 (뉴욕동부교회)

부 회 계 지교찬 목사 (뉴욕은평교회)

23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유일용 안수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이사장 (이사 담당)  김기철 권사 (참사랑교회) 

(대내 담당)  이주익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대외 담당)  손석완 장로 (스태튼아일랜드장로교회)

(기획담당)   최찬일 권사 (후러싱제일교회)

총 무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서 기 백달영 장로 (퀸즈한인교회)

회 계 김태수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감 사 최재복 장로 (뉴욕한인제일교회) 

체육진흥사업/기획 정경진 집사 (뉴욕장로교회)

▲ 간절히 기도하는 청소년들

청청소소년년 복복음음화화대대회회

청소년 복음화대회가 강사 대니 권 목사를 초청하여 퀸즈중앙장로교회에서 열렸다.

▲ 찬양하는 청소년들 ▲ 대니 권 목사와 기도

▲ 뉴욕교협 황동익 목사는 7월 29일 금강산에서 할렐루야 대회 평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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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3355회회정정기기 총총회회

뉴욕교협 35회 정기 총회가 10월 20일(월) 오전 10시 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 정기 총회 시에 목사님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 35회 회장으로 당선된 최창섭 목사, 부회장 신현택 목사, 평신도부

회장 한영숙 장로

▲ 교협 전 임원들과 새 회장단 기념 촬영

▲ 정기 총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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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22000099년년신신년년 감감사사예예배배 및및하하례례만만찬찬

2009년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주후 2009년 1월 5일(월)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가졌다. 준

비위원장에 황영진 목사, 사회에 신현택 목사, 기도에 김수태 목사, 설교는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가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진리 등대”(마 5:13~16; 딤전 3:1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황동익 목사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친 후 서로를 축복하며 기쁜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며 모두 다 함께 기도합니다(이세목 한인회장, 그레이스맹 뉴욕주하원의원, 김경근 뉴욕총영사, 쟌리우 뉴욕 시

의원 등 내빈들도 함께). 

▲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장영춘 목사

제제3355대대회회장장 취취임임예예배배

제35대 회장 최창섭 목사는 11월 10일(월) 에벤에셀선교교회에서 취임예배를 드렸다.

▲ 34대 황동익 회장이 35대 최창섭 목사에게 뉴욕교협기를

이임하고 있다. 

▲ 제35회기 교협 임원들과 교협 이사 임원들 기념 촬영

▲ 제35대 취임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



▲ 신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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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접수를 받고 있는 총무 유상열 목사, 유경희 간사, 이미진 집사 및

여성목회분과 윤숙현 목사, 부회계 지교찬 목사, 역사자료분과 박이스라엘 목사

▲ 교협 임원 및 이사회 : 왼쪽부터 이사장 유일용 집사, 부회장 신현택 목사, 회장 최창섭 목사, 준

비위원장 황영진 목사, 총무 유상열 목사, 부회계 지교찬 목사, 서기 김홍석 목사, 부서기 김희

복 목사, 감사 최재복 장로, 회계 이광모 장로

▲ 쟌리우 시의원이 전 회장 황동익 목사에게 감사패 전달

▲ 회장 최창섭 목사가 장영춘 목사에게 감사

패 전달

▲ 회장 최창섭 목사가 순복음 뉴욕교회에게

(황일봉 장로) 감사패 전달

▲ 쟌리우 시의원에게 감사패 전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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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양양원원 위위문문

제35회기 교협 임원단은 1월 29일(목) 오후 롱아일랜드 한국 요양원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한어어권권 청청소소년년 지지도도자자 초초청청 간간담담회회

뉴욕교협 회장 최창섭 목사는 1월 31일(토) 오후 베이사이드 거북선(옛 대동면옥)에서 한어권 사역자

들을 중심으로 한‘청소년 지도자’를 초청하여 대담 시간을 가졌다. 

▲ 말씀을 전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말씀을 경청하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 ▲ 교협 회장 최창섭 목사 및 임원단과 요양원

김지나 원장(뒷줄 오른쪽 두 번째)과 함께

▲ 말씀을 전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말씀을 경청하는 청소년 사역자들

제제11차차실실행행위위원원회회

제35대 회장 최창섭 목사는 2008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새생명장로교회(허윤준 목사)

에서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교교협협 목목회회자자 금금식식기기도도회회

35대 회장 최창섭 목사는 1월 25~26일 롱아일랜드 동산기도원에서 제1차 금식기도회를 열었다. 

▲ 25일 예배를 마치고 ▲ 설교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사역자들과 대담하는 학원사역위원장 양

희철 목사, 회장 최창섭 목사, 부회장 신

현택 목사, 총무 유상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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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협협 사사모모 세세미미나나

뉴욕교협 사모분과(위원장 황은숙 사모)에서는 2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낙원장로교회(황영진 목사)

에서 이성은 사모(필라큰믿음제일교회)를 초청하여 기독교 가정의 교육 세미나를 열었다. 

▲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이성은 사모 ▲ 세미나에 참석한 사모들

교교협협 부부활활절절 예예배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뉴욕 지역을 24

개 지역으로 나누어 23교회에서 4월 12일(주일) 새벽 6시에 일제히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 뉴욕교협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이종명 목사와 강사 정동섭 목사 ▲ 이단 대책 세미나를 마치고 강사와 함께 기념 촬영

교교협협 이이단단 대대책책 세세미미나나

뉴욕교협 회장 최창섭 목사는 2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퀸즈장로교회(장영춘 목사)에서 100여 명이 모

인 가운데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가졌다. 강사로는 구원파 전문가이며 8년간 구원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 사

실을 잘 알고 있는 정동섭 목사를 초청하여, ‘구원파 집중 분석’을 통해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를 증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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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소소년년 농농구구대대회회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제11회 청소년 농구대회를 4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

러싱 매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교협 임원과 이사장, 청소년 사역자들이 함께

▲ 쉿하고 골을 넣는 멋진 장면

▲ 두 장소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모습

▲ 우승한 팀에게 우승기를 전달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교교단단대대표표 초초청청 간간담담회회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5월 12일(화) 뉴욕 교계 최초로 뉴욕 일원 각 교단 대표(노회, 지방회) 회

장들을 초청하여 교단의 협력을 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아름다운 단합의 기회를 가졌다.

▲ 말씀을 전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교단 대표 기념 촬영

▲ 회의를 진행하는 총무 유상열 목사



6장_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637636 제5부_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영영적적 각각성성 집집회회

2009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앞둔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유기상 목사(예수세계선교회 회장)를 강

사로 초청하여 5월 22일(금)부터 24일(주)까지“하나님의 진노의 탈출은 영적 각성으로부터”란 제목으

로 뉴욕 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3일간 집회를 가졌다. 

▲ 집회를 선포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유기상 목사

▲ 찬양 팀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성도들

교교협협 체체육육대대회회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회장 최창섭 목사)는 5월 25일(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교회 연합으로 체육 대

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금년에 축구, 족구, 배구 등 3개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된 대회는 22개 교회와

EM에서 63팀이 참가했다. 체육대회 결과는 배구에서 장년부 1등은 뉴욕베데스다교회, 청년부 1등은

순복음뉴욕교회, 중고등부 1등은 퀸즈중앙교회, 여성부 1등은 뉴욕예일장로교회가 차지하고, 축구에서

1등은 뉴욕초대교회, 족구는 뉴욕성결교회가 차지했다.

▲ 체육대회 시작하기 전 예배 중에 설교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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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멋진 서브를 받아 보세요. ▲ 참가 팀이 많아 여러 코트로 나누어 경기 중이다. 

▲ 축구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는 체육분과 이창남 목사와 양 선수들 ▲ 볼을 드리볼하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선수들

▲“내 볼 받아보세요?”배구의 멋진 모습들 ▲“우리가 우승했습니다.”최창섭 대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받고 기뻐

하고 있다.

할할렐렐루루야야 전전도도대대회회 준준비비기기도도회회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2009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제1

차 준비기도회를 4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효성교회(김영환 목사)에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2

차는 6월 11일(목) 뉴욕새천년교회(석문상 목사)에서, 제3차는 6월 29일(월)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

사)에서, 제4차는 7월 6일(월) 베이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에서 개최하였다. 제4차에는 제3차 실행

위원회도 겸하여 개최했다.

▲ 제1차 준비기도회-4월 29일(수) 뉴욕효성교회(김영환 목사)

▲ 제3차 준비기도회-6월 29일(월)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사) ▲ 제4차 준비기도회-7월 6일(월) 베이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

▲ 제2차 준비기도회-6월 11일(목) 뉴욕새천년교회(석문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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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사 책을 편집하고 있는 교협 유경희 간사와 편집장 박이스라엘 목사

▲ 편집중인 편집장 박이스라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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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할렐루야 대뉴욕전도대회”첫째 날 대회사를 하는 대회장

최창섭 목사

▲ 전도와 변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열정적으로 말

씀을 전하는 강사 이동원 목사

▲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은혜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무리들과

순복음뉴욕교회 찬양팀

▲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이동원 목사와 말씀을 듣고“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 결신의 시간에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의 모습

▲“2009 할렐루야 대회”를 관장하는 총무 유상열 목사의 광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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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하고 있는 전도대학 학생들

▲ 퀸즈장로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의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

▲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이 3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가운데

서기 김홍석 목사가 취지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교협 서기 김홍석 목사, 박향 간사, 박이스라엘 목사, 유경희 간사

▲ 31명의 장학금 수여자 중 대표로 3명이 장학금을 받고 회장 최창섭

목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회장 최창섭 목사가 유재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하

나님의 은혜입니다.”

▲ 회장 최창섭 목사가 김희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 회장 최창섭 목사가 박해령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 모두 은혜 받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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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토) 오전 이동원 목사를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초청하여

“포스트모던시대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 대회 셋째 날에는 단기 선교팀 81명이 단상에 올라와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선교의 사명 감당과 개선을 위하여 회장 최창섭 목사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안수기도를 하고 있다.

▲ 합심으로 기도하는 무리들

▲“오늘 이 시간 다시 영원히 제자로 헌신하겠습니다.”기도하는 무리들

▲ 열심히 경청하는 총무, 준비위원장, 회장, 강사와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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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회 마지막 날 효신장로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의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

▲ 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 복도 룸에서 TV를 통하여 은혜 받고 있다.

▲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강사 이동원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다.

▲ 2009 할렐루야 대회장 최창섭 목사와 준비위원장 이만호 목사와 목회자

들이 정성을 다해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부회장 한영숙 장로, 회장 최창섭 목사, 강사 이동원 목사, 부회장 신현택 목사

▲ 교협 부회장 신현택 목사는“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한인교회들과 교회협의

회는 한인 교포사회 뿐만 아니라 타민족 사회의 구원의 사명과, 한국교회의

지원과 교류, 세계선교의 교량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것

과, 특히 우리 2세들이 세계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교육, 지원할 것을 선언

한다”는 내용으로‘할렐루야 2009 대뉴욕복음화대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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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회 기간 동안 수화로 통역한 이철희 목사

▲ 성령 충만과 열정으로 찬양하는 사라정 자매

▲ 은혜와열정으로찬양을수화로통역하는황혜련

자매

▲ 성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강사와 목회자들 ▲ 강사 이동원 목사와 교협 임원진들

▲ 교협 회장 최창섭 목사와 강사 이동원 목사

▲ 강사 이동원 목사와 교협 실행위원들

▲ 강사 이동원 목사와 교협 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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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전도대회 강사 헬렌김 전도사

▲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 전도사

▲ 강사 김 전도사와 함께 기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은혜스럽다.

▲ 예수님 살아계시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믿고 기도합니다. 

▲ 그룹 교사들과 함께 그룹별로 나누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들

어어린린이이 전전도도대대회회

7월 10일(금) -12일(주일)까지 헬렌김 전도사(순복음뉴욕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순복음뉴욕교회에서

어린이전도대회를 개최했다.

▲ 대회 유년분과 이지용 목사와 그룹 교사



▲ 함께 찬양하는 김남수 목사, 회장 최창섭 목사, 청소년분과 이재홍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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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박목사와 기도하는 청소년들

청청소소년년 할할렐렐루루야야 대대회회

대뉴욕교회협의회(회장 최창섭 목사)는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를 7월 23일(목) 저녁부터 25일(토)까지

제이박 목사(뉴저지 그레이스커뮤니티채플)를 강사로 초청하여 순복음뉴욕교회(김남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 본 대회를 위해 50여 명의 모든 스태프가 지난 3월부터 정기적으로 준비기도회를 가졌고, 7월 19일(토)

오후 6시에 준비모임과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 찬양하는 청소년들

▲ 강사 제이박 목사와 EM 사역자 스티브황 목사

▲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팀과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



뉴욕 2009년

동포사회

제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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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초, “책을 지금 시작해도 만들 수 있겠느냐”는 33회기 회

장 정수명 목사의 말에“금년 1차 사업 목표인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고, 8월 15일부터 어떻게 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뉴욕교협 역사서

가 될 것인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중, 뉴욕교협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찾다가 한국 기독교사를 참고하여 개신교 한국 첫 순교자

인‘토마스’선교사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사와

1902년 하와이 이민과 교회사, 그리고 뉴욕 이민과 교회사를 살피고,

1975년 교협의 태동과 그후 교협의 33년 역사를 기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편찬위원장 김상

모 목사, 회장 정수명 목사 및 편찬위원들이 여러 번의 모임을 갖고 목차를 정하였다.

나는 정해진 목차에 맞추어 자료, 문서 수집과 집필과 편집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33회기에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34회기로 이첩했으나 34회기에도 마무리하지 못

하고, 드디어 35회기 최창섭 목사에 이르러서야 35년사로 발간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교협 35년사》를 발간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자료들이 없어 수집이 어려웠고, 문

서 수집과 글들을 모으는 일들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부탁한 원고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의 진행이 매

우 더디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역사서 발간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었지만 나는 맡은 사명으로 알

고 누가 뭐라 하든 꾸준히 내 할 일을 해왔다.

《교협 35년사》가 나올 수 있도록 원고와 자료를 제공해 준 역대 회장들과 교역자들, 특히 적극적으로

후원 협조해 준 33회기 조명철 목사와 여러 차례 교정을 봐주신 김수웅 목사와 이재덕 목사님께 감사드

리며, 후원해 준 교회들과 교협 이사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지도해 주신 편찬위원장

김상모 목사, 감수위원 안창의 목사, 이병홍 목사, 35회기 회장 최창섭 목사와 임원들과 박향 간사와 임

편집후기

교회넷
www.churchus.net
1-718-690-6068
e-mail: church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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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남 목사,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전적으로 앞장서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유상열 목사와 이 책이

나오는 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수고해 준 유경희 간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 책

을 출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쿰란출판사 이형규 사장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바라건

대 이《교협 35년사》를 통하여 역사를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섭리와 비전을 알아, 큰 꿈과 비전을 가지

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협과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원하며 편집후기에 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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